
지난 12월 14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에 진제 법원 대종사가 추대되었다. 

조계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추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종정에 진제 법원 대종사를 단독 추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종정은 조계종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정신적 

지도자이다. 종정의 자격은 승납 45년 

이상, 세납 65세 이상의 대종사 법계를 

받은 비구스님으로, 전계대화상의 

위촉권과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계종은 통합종단이 출범한 1962년 

초대 종정으로 효봉 대종사, 2대 청담 

대종사, 3-4대 고암 대종사, 5대 서옹 

대종사, 6-7대 성철 대종사, 8-9대 

서암 대종사, 9대 월하 대종사, 10대 

혜암 대종사, 11-12대 법전 대종사가 

조계종의 법을 상징하는 최고 어른으로 

역할을 해왔다. 새로이 취임한 진제 

대종사는 2012년 3월 26일부터 5년간의 

인기를 시작 한다.    

신임 조계종 종정 법원 대종사는 

1953년 석우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1958년 혜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고, 2004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품서되었다. 또한 

1967년 향곡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인가받고, 제방선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수행을 계속해 왔으며, 

2003년부터 조계종 원로의원과 팔공산 

동화사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 조실로 

화합과 수행으로 ‘정통밀교종단’으로   
제39주년 창교절 법회 12월 24일 총지사 비롯 전국사원서 봉행

총기 41년 (서기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제146호

2012년 1월 2일 
음력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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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총지종 제39주년 창교절 법회가 

지난 12월 24일 총본사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이날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궤와 사종수법을 

비롯한 정연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을 갖춘 정통밀교 총지종을 세상에 선포

한 날이다.

  총본산 서울 총지사에서는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록경정사의 집공으로 

제39주년 창교절 기념 법회를 열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전국의 사원으로 

전달된 유시문을 통해 “39년 전 종조님의 

창종정신은 구국도생의 대비원에 

있었습니다. 중생제도의 대비원력과 

선 대 열 반 스 승 님 들 의  수 행 정 신 이 

오늘날의 총지종을 있게 하였습니다.”며 

창종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였다. 

“종단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릇 송곳 끝에 

앉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 반성으로 

생활해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총지종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청정수행종단’으로 

우뚝 서기를 서원합니다.”며 수행정진과 

화합을 통해 정통밀교종단으로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해 

‘통일음악예술제’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있던 교도들의 단합된 모습을 

올해에도 이어나가기를 서원했다. 

이날 법회 후에는 총지사 마니합창단의 

중찬공연과 김양희 지휘자의 ‘총지종의 

노래’ 강습, 000보살님의 전통무용 

‘선비춤’ 공연이 이어졌다. 전국의 

사원에서 창교절을 맞아 종단발전의 

새로운 서원을 다지고, 서로를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제39주년 창교절 

종령 유시문 3면)

 총지사 = 김종열 기자.

전면광고

불 교 총 지 종

불 교 총 지 종

화합과 상생의 총기 4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교도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진년 새해는 창종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정통밀교종단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화합된 복지종단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새해 교도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임진년 새해 효강 종령 법어

신묘년이 지나고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가정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가 가득하시고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나라의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이 

시대에,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희망하며, 온 지구촌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새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은 탐욕과 그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대립, 국가간의 분쟁은 더 큰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이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국가간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사람과의 부조화와 

대립은 더욱 큰 재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한 결과로써 우리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재앙의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과 대립이 빚어낸 결과이며, 결국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고(病苦)를 치유하는 

길은 부처님의 대비정신(大悲情神)을 널리 펼쳐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실천해나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남이 아니므로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만이 사회와 국가의 혼란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고통없는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으로 대비만행 

(大悲萬行)을 실천하여 빈곤에 시달리고 소외된 모든 중생들을 

불법(佛法)으로 구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 비 행 ( 大 悲 行 ) 을  위 한  구 체 적 인 

실천과제로써 우리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오니 용맹정진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첫째,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한시라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증오와 원망심은 

악(惡)의 가장 큰 씨앗입니다. 남을 내몸과 같이 

여기고 이웃을 내가족과 같이 대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本性)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모두가 즐겁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나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선(善)에서 

출발합니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더욱 선(善)한 

마음, 건강한 생각,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서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세계가 불국정토가 

될 수 있도록 용맹정진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한 해의 실천은 하루생활의 온전한 수행에 

있습니다.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이요, 人人是好人(인인시호인)이며,  

事事是好事(사사시호사)로다. 새해에도 날마다 좋은 날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벌어지는 일마다 좋은 

일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 속에서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임진년 새해아침 

불교 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임진년 새해 지성통리원장 신년사 
임 진 년  새 해 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 자  여 러 분 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 원 하 시 는  모 든 

일 이  성 취 되 시 길 

서원합니다.

  지난해는 그 어느 

때 보 다 도  변 화 가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경제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며/ 당분간 그러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참된 행복의 지혜를 갈고 닦지 못하고/ 물질 위주의 행복만을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하며/ 자신을 잃지 말고 

슬기로써 헤쳐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을 펼쳐 나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도리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중중제망의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 모든 중생은 근본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므로/ 

이웃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불자들 각각이 차별 없는 마음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가지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덕이 충만하고/ 지혜와 

자비가 한층 증진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임진년 새해아침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합장

조계종 제13대 종정에 진제 법원 대종사 추대 
종단� 화합과� 동양사상� 정수인� 간화선� 진작에� 노력

암반수로 빚은 전통된장

“강화도”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원리 1번지 대표  이상숙(총지사교도)  /  전 화: 032)932-5351  /  핸 드 폰 : 010)2258-5351  /  계좌번호: 농협 366-02-010716  예금주:이상숙

강화도 청정지역 

  100% 국산 콩으로 만든 

우리 된장
제품 종류
·된장 1Kg : 20,000원
·간장 1.8L : 10,000원



-호국의 역사 (강화의 지정학적 위치)

강화도는 지질학적으로는 마식령산
맥의 끝과 김포반도가 연결되어 있던
지점으로 침식작용으로 섬이 되었다.
서해로 흐르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은 강화 앞바다에서 합류한다. 강화
라는 이름은 고려에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시대에는 혈구군
으로, 신라때는 해구군으로 불리웠고,
고려 문종 때 처음으로 강화군으로
표기된다. 강화는 한강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황해도 개성과, 경기도 김포
를 접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강화
도는 흔히 민족의 성지이자 호국의
성전이라 불린다. 남북의 길이 28km,
동서길이 16km, 둘레 112km, 면적
407.7k㎡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로 크다. 강화도에는 수많은 국방 관
련 유적들이 해안을 따라 들어 서있
다. 16km에 달하는 내외 성곽, 그리
고 4개의 진을 비롯하여 7개의 보와
53개의 돈, 8개의 포대, 8개의 봉화대
가 위치해 군사 요새를 방불케 한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안도 아니
고, 북방의 오랑캐 접경지대도 아닌
데 이렇듯 많은 국방시설물들을 필요
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를 통해
보면 강화도가 외적에 넘어가면 곧이
어 우리나라 전 국토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 고종 18년
(1231년) 몽고의 침략을 당하자, 이듬
해 강화로 천도, 39년간 몽고군과 대
치하면서 항쟁하였다. 이때 불심(佛
心)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16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조판했으며 더불어 마
니산 꼭대기의 참성단을 중건, 하늘
과 단군에 제사지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 외적에 대항하여 나라
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조
선조 병자호란 당시 왕실과 신하들이
모두 강화로 피난하고,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난했으나, 남한산성보다
강화가 먼저 함락 당하자 인조는 굴
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조선 말
기에는 통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
한 서양인들과 여러 번 전투가 벌어
진 곳이기도 하다. 1866년 프랑스와
맞서 싸운 병인양요와 5년 뒤 미국과

싸운 신미양요는 희생은 있어도 강화
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1871년 일
본이 강화에 침입, 이른바 운요호 사
건을 일으키고 이듬해 대규모 군단을
보내 강화도에 상륙,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얼
마 뒤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하
되는 운명을 맞게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외
세의 침략이 북쪽에서 올 때는 압록
강과 두만강 쪽이지만 서구 열강이나
일본 쪽에서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데 서울인 고려의개경

과 조선의 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강화도이다. 그곳에서 배를 타
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마
포나루를 통해 서울을 침공할 수 있
다. 그렇기에 강화도에는 예로부터
서울수비를 위한 국방시설이 많았던
것이다. 

-프랑스의 침공을 부른

병인년(1866년) 천주교 박해

고종(高宗) 3년(1866년) 대원군 치
하에서 한국 천주교 사상 최대의 가
혹한 박해가 일어났다. 병인박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당시 시베리아를
차지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서 비롯
된다. 고종 1년에 러시아인들은 함경
도 경흥부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한
다. 당시 대원군과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에 대처할만한 아무런 대책을 강
구하지 못했다. 고종 2년(1865년) 9월
에 재차 러시아인들이 경흥부에서 통
상을 요구해 온다. 당시 승지인 남종
삼 등은 대원군에게 한불조약을 맺어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하면 러
시아의 남하 정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러시아의 위
력에 두려움을 느낀 대원군은 남종삼
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시 프랑스 선
교사 들이 주류를 이루던 천주교에
협조를 요청한다. 대원군은 남종삼에
게 한국교회의 책임자인 베르뇌
(Berneux) 주교와 만남을 요청하고,
만일 러시아의 세력을 막아준다면 천
주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고 제안한다. 남종삼은 황해도에서

포교 중이던 베르뇌 주교에게 인편을
보내 서울로 돌아오게 한다. 그로부
터 한달 뒤 병인년 (1866년) 1월 31
일 남종삼은 주교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다시 대원군을 방문한다. 그런
데 대원군의 태도는 너무나 냉담했
다. 대원군의 태도가 돌변한 원인은
얼마 전에 북경에서 보내온 조선사신
의 서신이 원인이었다. 1858년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야기된 청나라와 영
국, 프랑스 간의 전쟁은, 1860년 영불
연합군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된다.
이때 청나라 조종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분
개한 중국인들이 보복으로 외국인 선
교사와 중국인 신부, 신자들이 닥치
는 대로 살해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었다. 여기에서 큰 힘을 얻은 보수적
인 유교 관리들은 대원군의 천주교
교섭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교도들의
탄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당
시 운현궁에도 천주학쟁이가 출입한
다는 소문이 퍼져 조대비까지 들고
나오자, 정치적 수세에 몰린 대원군
은 천주교의 탄압을 결심하고 선교사
들의 체포를 명령한다. 이 가혹한 박
해로 한국에 있던 선교사 12명 중 9
명이 처형되고, 남종삼, 정의배 등 수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수되었다. 불과
수개월 동안에 조선 반도에서 약 8천
명에 달하는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는
다. 

-프랑스의 침공 그리고 약탈

겨우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중국 톈진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
나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조선에
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

다. 조선의 상황을 보고받은 북경 주
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나라 조종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 조선으로 진격
할 의사를 밝힌다. 이후 어떠한 사태
가 발생하든 청나라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고한다. 청나라는 조선
에 이를 알리고 방비할 것을 권유한
다. 프랑스 동태를 알게 된 대원군은,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며,
국경의 수비를 강화한다. 병인년 9월
18일 로즈제독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인 3명의
안내를 받아 조선 침공을 감행한다.
프랑스 군함 3척은 인천 앞바다와 한
강 하구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
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극도로 긴장한 대원군은
어영중군 이용희에게 경인연안을 엄
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함대

는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
는지, 9월 25일 강류·연변만 측량하
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함 게리에
르를 위시한 군함 7척과 600명의 해
병대를 이끌고 부평부 물치도에 나타
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
병대가 강화부 갑곶진을 통해 상륙한
다. 이에 진해문 부근의 고지를 점령
한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
언한다. 10월 16일 프랑스군은 강화
성을 총공격, 교전 끝에 점령하고, 강
화성 내의 무기 ·서적 ·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강화성 함락을 전해들은
조종은 이경하 ·신헌 ·이기조 ·이
용희 ·한성근 ·양헌수 장군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 ·통진 ·문
수산성 ·정족산성 등에 최후의 배수
진을 치도록 명령한다. 조선은 10월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
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당장
물러날 것을 통고한다. 로즈제독은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비난하
고, 그 책임자를 처벌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
하라고 맞선다. 10월 26일 밤 프랑스
군 약 120명은 조선군의 진지를 파악
하기위해 문수산성을 정찰 감행한다.
한성근 장군의 소부대는 미리 잠복하
여 침투하는 프랑스군을 무려 27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올린다. 처음
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프랑스
군함은 보복조치로 민가 ·군영을 가
리지 않고 황해도 연안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11
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
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
려다가 잠복 ·대기 중인 양헌수가

이끈 500명 사수들의 사격을 받아 사
망 6, 부상 30여 명의 손실을 입고 간
신히 갑곶진으로 패주한다. 정족산성
에서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
게 저하시켜, 로즈 제독의 철수 결정
을 이끌어낸다. 11월 11일 프랑스군
은 1개월 동안 점령한 강화성에서 철
수하면서, 장녕전 등 모든 관아에 불
을 지르고, 은괴 19상자(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3만 8000달러)와 대량의 서
적 ·무기 ·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
으로 떠난다. 이때 외규장각 왕실의
궤도 함께 약탈된다. 비록 한 달 동안
강화성이 함락되었지만, 서구 열강의
대포도 두려워 하지 않는 용감한 장
수와 병사들의 뛰어난 전략으로 강화
는 잠시 안정을 되찾는다. 프랑스군
격퇴에 힘을 얻은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시대의 흐름을 뒤로

한 쇄국정책을 더욱 굳혀간다. 그러
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후 강화도는
근대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현장으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선다. 

-고려궁지와 외규장각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사적 제133
호 고려궁지는 강화의 역사를 고스란
히 품고 있는 현장이다. 이곳은 몽고
의 침략에 항전하던 고려가 강화 천
도 후 터를 잡은 궁궐터이다. 1232년
6월 고려 고종은 자주적 정신으로 항
몽의 기치를 높이든 무인들의 주장에
따라 지세가 험한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한다. 강화로 천도한 고종은 약
2년에 걸쳐 연경궁을 중심으로 궁궐
과 관아 건물을 짖고, 명칭을 개경의
궁궐과 똑같이 하고, 궁궐 뒷산도 송
악산이라 불렀다 한다. 1270년 몽고
와의 강화가 성립되어 개경으로 환도
한 뒤 궁궐과 성은 무너졌다. 그후 고
려궁지에는 조선이 들어서고 장령전,
행궁, 만령전, 봉선전, 외규장각, 척천
정, 세심재 등의 궁궐 건물과 지방 관

아인 유수부 건물들이 건축되어진다.
유사시 왕이 거주 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갖춘다. 외규장각은 1782년 2
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
다.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
서관 역할을 하였다. 설치 이후 왕실
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
한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
적을 보관한다. 임진왜란으로 유일하
게 남은 왕조실록의 보관을 위해 지
어진 정족산성의 사고와 더불어 조선
의 기록문화를 보관하는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 고려 궁지는 그 시작이
몽고에 항거하기 위한 임시 수도의
중심으로 출발하여, 조선에 들어 병
자호란까지 왕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묵묵히 담당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
랑스군이 철수 하면서 모든 건물들에
불을 질러 지금은 명위헌·이방청 그
리고 최근 복원된 외규장각만이 천년
의 터를 지키고 있다. 

-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들
이 거주하였다. 우리나라 그 어느곳
보다도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특히 청동기 시
대의 강화고인돌은 지난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만
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 강화군 하점
면 부근리 일대의 고인돌들은 지석
묘, 돌멘(dolmen)이라 불리며 북방
식·남방식·개석식 등의 3종으로 분
류한다. 이곳 고인돌군은 16기(基)의
북방식·남방식 고인돌이 고루 분포

해 있다. 이 가운데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된‘강화지석묘’는 중부지방에서
는 보기 드문 거대한 북방식(탁자식)
이다. 북방식 고인돌의 구조는 4장의
굄돌로 직사각형 돌방을 구축하고,
그 위에 뚜껑돌을 얹어 놓는 형식이
다. 화강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
고, 지상 높이 260cm, 길이 710cm, 너
비 550cm로 남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이다.
강화는 대장경의 고향이기도 하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중인 팔만대
장경이 강화에서 만들어진‘재조대장
경’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부인사에 있던‘초조
대장경’이 소실되자, 부처님의 가지
력으로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
여 다시 대장경을 만들기로 한다. 고
려 고종은 강화에 대장도감을 새로이
설치하고, 1236년(고종 23)부터 1251
년(고종 38)까지 약 15년에 걸쳐 재
조대장경을 완성시킨다. 처음에는 강
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수
장되어 있었다. 후에 강화의 선원사
로 옮겨졌다. 조선 초기에 서울의 서
대문 밖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가,
다시 합천 해인사로 옮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1866년 병인년 천주교 박해로 시작

된 병인양요를 치른 역사적 현장인
강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성
당이 있다. 1890년 영국 성공회가 우
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파된 후 1893년
영국인 왕란도 신부가 강화읍 갑곶리
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두 번의 양
요로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당시

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일
이다. 전통 사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멀리서는 사찰이나, 향교 건
물로 보인다. 성당은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이 결합된 독특
한 구조다. 1900년 완공된 강화성공
회성당을 거점으로 영국성공회는 본
격적인 한국 선교를 시작한다.

‘편집위원이 가다’강화편은 취재
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디지털 카
메라를 지참하였다.
출발하기 전 무엇을 취재 할 것이

며, 교도들에게는 어떤 정보를 전할
것인가를 여러 번 고민 했다. 각자가
사전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취재 노
트를 작성했다. 그만큼 강화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40년 만에 재 자리를 찾은 조선왕
실위궤의 흔적을 찾아 강화 외규장
각 앞에 섰을 때는, 건재했을 고려
궁지의 여러 건물들을 상상 속에서
만났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약탈

에 정신없는 프랑스 군인들의 발자
국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지금은 유
허만 남아 조용한 잔디밭으로 변했
지만, 당시의 아픈 역사는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고 느꼈다. 편집위원회는
매월 주제를 정해 편집위원과 통신
원이 함께 취재를 하고자 한다. 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취재=편집위원 박묘정, 박정희, 
강경민, 통신원 밀인사 장경임

정리=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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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나라를지킨호국의섬이었다”

“편집위원이가다”병인양요의 현장, 강화를 찾아서

유난히도 비가 많은 여름을 맞아, 맑은 하늘을 본다는 것만으로 행운으로
여겨지는 날씨였다. 8월 19일 오전 취재를 위해 강화도로 출발하는 편집위원
들은 맑은 하늘을 오랜만에 만나, 떠나는 편집위원회에 부처님의 가지력이 통
했다고 다들 기뻐했다. 서울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강화는 경기도와 서해바
다, 그리고 인천과 인접한 섬이다. 지금은 두 개의 다리로 경기도 김포와 연결
되어 섬이라는 인상은 없다. 행정구역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있다. 한강 하
구를 막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강화를 역사의 격랑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
멀리 고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임시수도로 외적에 항거한 최후의 보루
로서 많은 사건과 유적이 남아있는 곳, 지금부터 강화를 살펴 보자.

▲광성보 성곽 사진=박묘정 위원

▲광성보 사진=박정희 위원

▲선원사지 사진=강경민 위원

▲부근리 고인돌 사진=박묘정 위원

총기 41년 (서기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제146호종 단

영천 단음사(주

교 지현 전수) 교

도인 권영배 각자

가 두 번째 시집을 ‘붉은 발바닥’을 출간

했다.  지난 12월 17일 영천 청소년수련

관에서 출판가념회를 가진 권영배 각자

는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지난 2005년 

첫 시집 ‘길 위에 부는 바람’을 낸지 6년 

만의 출간이다. 

권영배 각자의 시에 대해 시인 김동원

은 “도시와 농촌, 그 다양한 삶과 서정의 

지문들은 한 중년의 따스한 체험적 시어

들로 채워졌다. 창작을 통해 삶의 고민들

을 풀어내고 모든 욕망과 선입견을 버리

고 순수하게 바라봄으로써 세상과 가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따스한 감정을 확보

했다.”며 시인의 높은 감성을 평가했다. 

시인은 현재 다양한 문인회 활동과 한국

전통다도 예절전문지도사로 활동 중이

다.       영천 단음사=권순복 통신원 

종립 동해중 총동창회 2011년 송년의 밤 개최

영천 단음사 권영배 각자 
시집  ‘붉은발바닥’ 출간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진복 

국회의원)는 12월 14일 부산 국제신문 

24층 크리스탈 룸에서 ‘2011년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동창회원 및 가족, 

전-현직 교장. 교감 단, 현직 교사, 학부모 

회장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동창회장 이진복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조현오 동문(현 경찰청장)의 영상메세지 

등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날 송년회는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동문간의 우의와 단결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총동창회는 지난 일 년 간 

모교의 발전을 위해 연간 약 1,000 만원을 

특별 지원을 했다. 

  이 지원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기주도적’ 야간학습의 저녁 간식비 

등으로  후배들에게 지원되었다. 

  총 동창회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한 지원을 늘려 갈 

계획이다. 

  공식 행사 후에는 동문 가족들의 장기 

자랑이 어어져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종립 동해중학교 총동문회는, 중학교 

단일 동문회로 전국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단체로 정평이 나있다.

        동해중=탁상달 교감선생님

총지사와 정심사 교도들이 12월 14일 

청와대 방문 행사를 가졌다. 

총지사 주교 선도원 전수, 록경 정사, 

덕현 전수,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정심사 

주교 진일심 전수와 교도 40여명이 

동참했다. 

교 도 들 은 

관광버스로 총지사를 

출발하여 청와대에 

도 착 하 여  본 관 , 

상 춘 제 ,  영 빈 관 , 

사랑채 등을 차례로 

관람하였다. 

청 와 대 에 서 의 

단체 관람을 마치고 

돌 아 오 는  길 에 

남산케이블카를 타고 서울의 중심 

남산타워와 팔각정도 둘러보았다. 

총지사 = 편집위원 이인성

벽룡사(주교 법일정사)는 12월25일 

자성일 법회 후 신정회와 벽룡산악회 

주최로 ‘벽룡사 교도 송년회’를 봉행 

하였다. 

송 년 회 에 서  주 교  법 일  정 사 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체법문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일 년 열심히 수행정진하신 

교도님들께 감사를 전했다. 이어 

지신주 신정회장의 인사말과 

총무의 결산 보고가 이어졌다.  

벽룡산악회 이종호 회장은 

인사말과 임진년 새해 산악회 

1년 일정을 설명하였다. 교도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용맹정진하여 벽룡사 교화발전과, 

교도가정의 소원성취를 서원하였다.  

벽룡사 = 양재범 통신원

서울 총지사, 정심사 교도 청와대 방문 서울 벽룡사 총기 41년 송년회

부산. 경남 교구 
교화의 어머니 정각원 대전수

제28주기 추선법회 봉행

12월 28일 부산 정각사에서는 

부산.경남교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교화의 문을 연 정각원 대전수의 

제28주기 추선법회가 봉행되었다. 

정각사 주교 대원정사의 집공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00000000000000000000 

등 스승님들과 교도 0000명이 동참 

스승님의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정각원 

대전수는 총기원년에 정각사 주교의 

소임을 맡아 교화를 시작하셨다. 

총기9년에는  통리원 교정부장을 

맡아 통리원 교정 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 총기10년 부산교구장에 

임명되어 오늘날 부산 교구에서 

교화를 시작하였다. 정각원 대전수는 

법신 비로바나 부처님의 진언 밀법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행과 교화에 

매진하셨다. 아직도 스승님의 교화를 

받고 수행을 이어나가는 교도들은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모습을 아직도 

그리워했다. 

김종열 기자

오늘은 우리 총지종이 창종된 지 서른 아홉 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뜻깊은 창교절을 맞이하여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과 함께 자축(自祝) 하고자 합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밀교종단 총지종을 창종하신 

것은 이땅에 밀교중흥의 씨를 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대한국불교사의 일대사로써 그 위대한 업적을 오늘의 

우리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의궤와 비밀불교의 비법(秘法)과 경궤(經軌), 다라니의 

수법들이 신흥밀교의 탄생으로 제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의 홍복(洪福)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종조님께서는 

한한국불교에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주창하시면서 

재가불교종단을 창종하신 뜻은 참으로 깊고도 갚다할 것입니다. 

진언염송으로 생활불교를 몸소 실천할 수 있게금 즉신성불의 

대도(大道)의 길을 열어주신 종조님의 대비원과 혜안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일에 창종 39주년을 맞고보니 어려웠던 창종 당시와 

초창기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세월의 흐름과 

그 자연의 섭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는 생과 멸이 공존하듯 단체나 개인 또한 발전과 퇴보의 

양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볼때, 세월이 흐르는 속에 종단이 발전을 

거듭하느냐 퇴보를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승단과 교도의 

마음과 수행자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성숙이 종단 발전을 지속케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단 발전의 자양분은 바로 승직자의 깊은 

사명감과 교도들의 용맹정진의 신심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들은 총지종의 종지(宗旨)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종조님의 창종 정신은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에 

있습니다. 중생제도의 대비원력와 선대 열반 스승님들의 

수행정신이 오늘의 촟지종이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로지 수행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종단발전은 개개인의 수행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 

토대는 오로지 우리 자신의 마음과 뼈를 깎는 각오 속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무릇 송곳 끝에 앉은 긴장감과 날카로운 

자기 반성으로 생활해나가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둘러보는 

자세와 흐트러짐이 없는 계행으로 스스로를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온전한 나를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에 있습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깊은 관찰을 통해 도덕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바세계에서 악업에 

물들지 않고 선업을 지어 나갈 수가 있으며, 그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총지종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청정수행종단’으로 우뚝 서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종단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풍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며, 교화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상과 

사상을 더욱 확립 발전시키고, 총지종의 수행법과 의궤를 더욱 

여법하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승단과 교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진정한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뜻깊은 창교절에 마음 가득히 환희심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듬뿍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총기 40년 12월 24일

종령 효 강 합장

창종 제39주년 창교절 (총기40년)  효강 종령  유 시 문

친구들아! 총지 청소년 겨울 스키 캠프 가자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신나고 재미있는 스키캠프에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요.

불교 총지종은 청소년 겨울 스키 캠프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장   소 : 현대성우리조트 (강원도 횡성군 둔내:033-340-3000)		  일    시 : 2012년 1월 26일(목) ~ 1월 28일(토)

대   상 : 총지종 교도자녀(초·중·고)							       문의사항 : 각 사원 주교스승

�©총기 40년(서기 2011년) 9월 5일 월요일 제142호 종단 www.chongji.or.kr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

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7668610
- 우리은행：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

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8/25 10,000 

개천사 전경택 8/16 20,000 

관성사 박현숙 7/26 10,000 

관성사 박현숙 8/24 10,000 

관성사 황성녀 8/3 10,000 

관음사 신막심 8/9 10,000 

괴산수련원 권성수 8/2 20,000 

기 로 대 관 8/22 10,000 

기 로 대자행 8/22 10,000 

기 로 밀공정 8/22 10,000 

기 로 법수원 8/22 10,000 

기 로 법장화 8/22 10,000 

기 로 법지원 8/22 10,000 

기 로 불멸심 8/22 10,000 

기 로 사홍화 8/22 10,000 

기 로 상지화 8/22 10,000 

기 로 수증원 8/22 10,000 

기 로 원 봉 8/22 970,000 

기 로 지선행 8/22 970,000 

기 로 총지화 8/22 10,000 

단음사 법연지 8/12 10,000 

단음사 천 공 8/5 4,000 

덕화사 법 등 7/28 20,000 

덕화사 하순옥 8/16 5,000 

만보사 박선희 8/24 20,000 

만보사 정덕순 7/26 10,000 

만보사 한미숙 8/24 10,000 

말행사 신정희 7/29 50,000 

밀인사 이혜성 8/9 20,000 

밀인사 이희원 8/10 10,000 

밀인사 정정희 7/29 5,000 

법천사 김정숙 8/1 5,000 

법천사 시 정 8/22 10,000 

법천사 원만원 8/22 10,000 

벽룡사 무명씨 8/17 20,000 

벽룡사 양정현 7/26 10,000 

벽룡사 양지현 7/26 10,000 

벽룡사 이종호 7/29 20,000 

선립사 심지장 8/11 10,000 

선립사 정복지 8/11 10,000 

선립사 황규석 8/4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8/25 50,000 

수인사 김봉기 7/26 10,000 

수인사 장영택 8/1 50,000 

승천사 원 봉 8/16 10,000 

승천사 지선행 8/16 10,000 

시법사 환수원 8/16 10,000 

실보사 신정회일동 8/10 215,000 

실보사 이순옥 8/2 5,000 

실보사 조순애 8/11 100,000 

실지사 송우섭 8/17 5,000 

실지사 이화자 8/16 10,000 

운천사 반야화 8/24 20,000 

운천사 이성미 8/11 50,000 

운천사 이청자 8/19 5,000 

자석사 김은희 8/22 30,000 

자석사 신정회일동 8/16 200,000 

정각사 구정희 8/18 20,000 

정각사 박동휘 8/18 10,000 

정각사 이정선 8/22 5,000 

제석사 신정회일동 8/4 200,000 

제석사 안재석 8/10 150,000 

지인사 승효제 8/16 10,000 

지인사 허성동 8/17 20,000 

총지사 이인성 8/10 30,000 

혜정사 경규혁 8/1 30,000 

혜정사 경은현 8/1 30,000 

혜정사 박순희 8/9 50,000 

혜정사 오혜민 8/4 20,000 

화음사 하창선 8/22 10,000 

흥국사 지 정 8/16 20,000 

강순란 8/2 5,000 

김태진 8/9 20,000 

박말조 8/22 10,000 

신 바 8/8 100,000 

이혜원 8/1 5,000 

임동수 8/12 30,000 

주일금 8/5 10,000 

최순전 7/27 20,000 

최순전 8/22 5,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서울 마니 합창단(지휘자 김
양희, 단장 박정희)은 매주 화
요일 오후2시 총지종 통리원 2
층 반야실에서 정기 연습을 갖
는다. 
남성단원 10명을 포함, 총 50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행사를
개최하는 중심교구로서의 명예
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소프라노. 음이 틀
리잖아요..”김양희 지휘자의 날

카로운 음성이 반야실을 울린
다. “피아노 그 부분만 다시.”
모두가 바짝 긴장한다. 그야 말
로 육군 훈련소에 온 느낌이다.
각 파트별 음을 정확히 찾아내
는 지휘자는 훈련소의 무서운
조교로, 몇 년을 합창을 한 경
험이 있는 단원들도 지금 이 순
간만은 처음처럼 모든 것에 집
중한다. 서서히 각 파트의 음을
찾아가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
다. 겨우 한곡을 마치고, 모두들
긴장을 놓으려는 순간, 지휘자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
진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최소한 무대에 설 때
만큼은 프로 성악가의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모두가 없는 시
간을 쪼개어 하는 연습이니 지
금 여러분은 프로입니다. 아시
겠죠?”모두가“예”하고 힘차게
대답한다. 지휘자도 단원들로
멋진 프로로서 이번 무대를 준
비하고 있었다. 공연에서 펼쳐
질 최고의 화음을 기대해도 좋
을 것이다.

천상의 가릉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다
‘2011년 불교 총지종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준비 현장

8월 21일 자성일 불공을 마친
후, 대구 개천사 합창단 연습실
에는 멀리 경주, 영천에서 사원
미니버스를 타고 단원들이 쏙쏙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웃에 있

는 친척을 만나듯 서로 안부를
묻고, 차 한잔 나누며 연습시간
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다.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지휘자 배해근, 단장 최지영)
은 1985년 대구 개천사 합창단
으로 출발했다. 최근 합창에 대
한 교도들의 관심이 높아져 대
구. 경북 연합 합창단으로 개편
했다. 오후 1시가 되자 어디선
가 지휘자 선생님이 바람같이
나타나셨다.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합창
단을 선생님은 간단한 말 한마
디로 이끄셨다. 강함보다는 부
드러움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가 웃음으로 연결되는 유머는
모두가 지휘자 선생님에게 집
중하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 각 파트별 음을
하나씩 잡고, 연결된 화음으로
이어나갔다. 
조금은 힘에 부치는 호흡도

지휘자 선생님의 간단한 가르
침으로 이내 익혀가는 모습이
마이다스의 손을 연상케 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음색을 조
화롭게 다듬어 천상의 음성으
로 만들어가는 금강 합창단, 다
가오는 KBS홀 무대에서 그 진
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
리는 8월 23일 화요일 오전, 부
산 정각사 합창단 연습실을 찾
았다.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지휘자 박윤규, 단장 김
윤경) 단장은 임원들과 함께 연
습전 간식거리와 음료수를 준비
하고, 지휘자 선생님과 오늘 연
습 일정과 내용을 사전 조율하
고 있었다. 연습 시작전 박윤규
지휘자 선생님께 합창단 분위기
를 물었더니, “모두가 수행의
과정으로 합창을 한다.”고 잘라
말한다. 다른 합창단과는 분위
기가 다르다. 
진언 수행의 생활화로 기도

하는 집중력으로 연습에 임한다
고 했다. 평균 연령이 50대인
단원들은 항상 녹음기와 피스를
들고 다닌다. 지휘자 선생님은
이런 열정적인 분들을 지도하게
된 것만으로, 부처님의 가지력
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
신도 수행의 과정을 함께하는
자세로 가르치고 있단다. 연습
이 시작되자 참회가를 다 같이
합창한다. 불공 때 듣는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역시 합

창단의 연주로 들으니 그 경구
가 가슴속에 절로 박힌다. 지휘
자 선생님의 본격적인 지도가
시작되자 단원들의 눈빛이 달라
진다. 한파트 연습이 끝나고 다
른 파트 연습이 진행 될 때에도
어느 누구하나 흐트러짐이 없
다. 그렇게 기도하듯이 이어진
연습은 두 시간동안 이어졌다.
연습을 마치는 순간 깊은 선정
에서 깨어난 듯한 밝은 얼굴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번 예술제에서 만다라합창단은
단순히 음성 공양을 하는 무대
가 아니다. 노래하는 모든 것이
일상의 기도임을 확인하는 자리
가 될 것이다.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은
전국에서 모인 교도들과 초청
인사들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는 그 자리에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천상의 가릉빈가를 만
나게 될 것이다. 환희에 찬 음
성 공양을 듣는 그 날을 기대하
며,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전국
의 합창단 지휘자, 임원, 단원
들게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지
력이 함께하기를 서원한다.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오는 10월 29일 개최 예정인‘2011년 불교 총지종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바빠졌다. 총지종은 서
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대구·
경북교구 금강 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교구별 합창단의 열띤 연
습의 현장을 다녀왔다.<취재·정리=김종열 기자>

서울·경기교구 마니 합창단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합창단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후, 총지종 종립학교
부산 동해중학교를 찾았다.
교정은 아직은 방학이라 학생

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
정실 입구에서 만난 장재계 교
장선생님의 첫인상은 청년의 느
낌이었다. 
먼저 선생님과 동해중학교와

의 인연을 물었다. 1981년 경북
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처
음으로 교편을 잡은 곳이 동해
중학교였다. 지금이야 지역 간
거리와 문화의 격차가 거의 없
지만 경북 출신으로 낮선 부산
에서 교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약간은 두렵고, 설래는 일이었
다. 당시 부산 지역은 사범대학
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배출되는 인력이 적어 경북지역
사범대 출신 교사들이 많이 왔

다고 한다. 28살 청년으로 교직
에 선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
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야말로 동해중학교와 청춘을
함께한 것이다. 청년교사로 부임
한 당시 동해중은 중학교 입시
가 폐지된 이후 신흥 명문으로
급부상 하던 시기였다. 80년대
부산 지역 고입연합고사에서 매
년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부산
온천장에서 동해중 학생하면
‘똑똑한 학생’으로 불리울 만큼
학교의 인기가 높았다. 선생님은
당시를 열정적인 교사와 우수한
인재들의 만남이었다 한다. “그
때 선생님들은 나이도 젊었지만,
학생들을 최고로 만들고자하는
열정이 가득 했습니다.”또한 학

생들도 이러한 교사들의 가르침
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
의 명문교로 인정을 받았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회의 민주

화 열풍을 타고 교육환경도 많
이 바뀌기 시작했다. 과외 자율
화 조치와 고입 연합고사의 폐
지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동해중 역시 이러한
시대의 대세를 피해갈 수는 없
었다.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학생 수와 수시로 바뀌는 교육
과정은 학사 운영의 방향을 잡
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당연한 결
과로 공부 잘하는 학교, 동해중
학교는 그저 평범한 학교로 불
리기 시작했다. 요즘 교장 선생
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찌하면 예전의 실력 있고 당
당하던 동해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난해 9월 교장으로 부
임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맴

돌던 생각이다. 처음에는 막막했
다.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뀐 부
산의 교육행정을 생각하면, 이대
로 가면 영원히 도태된다는 절
대 절명의 위기를 느낀 것이다.
선생님은 우선 침체된 학교 분
위기를 바꿔야 새로운 길이 열
린다 생각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들 중에는 동해중의 화려
했던 과거를 손수 일구어 내신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분들의
의식을 재정비하여 예전의 열정
을 끌어내는 방안들을 찾았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다. 먼저 학력
신장을 위해 발로 뛰었다. 그동
안 공립학교 위주로 배정되던
교육청의 각종 지원금을 유치했
다. 그 결과 올해만도‘학력신장
프로그램, 영어과 체험교실, 과
학 동아리활동, 수학과 지원금’
등 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비록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은 샘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많이 수동적으로 변
한 것이 사실이다. 한자녀 가정
의 증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 어려움 없이 부모의 과잉보
호 속에 성장한다. 모든 것을 부
모에게 의존하려는 극히 수동적
인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할까? 많은 고민 끝에 우선 아
이들의 장래 진로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토론 하는 공간을 만들
었다. 교실의 이름은‘Wee class’
다. 
이곳은 진로나, 고민 상담은

물론 학생들이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집이나, 친구 관
계의 고민으로 모든 것이 귀찮
을 때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
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

의 잠재 능력을 깨우는데 역점
을 두었다. 그 결과 동해중을 대
표하는 동아리 사물놀이단은 전
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부
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는 총지
종을 대표해 종단 홍포에 최 일
선을 담당한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올해를

동해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재단과 교사,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행해 나간다면 부산 최
고의 사학으로 성장 할 것을 자
신했다.
30년 전 한 청년 교사가 청운

의 꿈을 안고 낮선 곳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청춘
을 다 바친 학교의 수장이 되어
이제는 회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청년 교사의 초발심이
끝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
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기를 서
원 한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명문 사학으로 도약을 꿈꾸는 동해중 장재계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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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

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7668610
- 우리은행：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후원금 납부방법

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부처님자비광명, 어려운이웃과나눠요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개천사 무명씨 8/25 10,000 

개천사 전경택 8/16 20,000 

관성사 박현숙 7/26 10,000 

관성사 박현숙 8/24 10,000 

관성사 황성녀 8/3 10,000 

관음사 신막심 8/9 10,000 

괴산수련원 권성수 8/2 20,000 

기 로 대 관 8/22 10,000 

기 로 대자행 8/22 10,000 

기 로 밀공정 8/22 10,000 

기 로 법수원 8/22 10,000 

기 로 법장화 8/22 10,000 

기 로 법지원 8/22 10,000 

기 로 불멸심 8/22 10,000 

기 로 사홍화 8/22 10,000 

기 로 상지화 8/22 10,000 

기 로 수증원 8/22 10,000 

기 로 원 봉 8/22 970,000 

기 로 지선행 8/22 970,000 

기 로 총지화 8/22 10,000 

단음사 법연지 8/12 10,000 

단음사 천 공 8/5 4,000 

덕화사 법 등 7/28 20,000 

덕화사 하순옥 8/16 5,000 

만보사 박선희 8/24 20,000 

만보사 정덕순 7/26 10,000 

만보사 한미숙 8/24 10,000 

말행사 신정희 7/29 50,000 

밀인사 이혜성 8/9 20,000 

밀인사 이희원 8/10 10,000 

밀인사 정정희 7/29 5,000 

법천사 김정숙 8/1 5,000 

법천사 시 정 8/22 10,000 

법천사 원만원 8/22 10,000 

벽룡사 무명씨 8/17 20,000 

벽룡사 양정현 7/26 10,000 

벽룡사 양지현 7/26 10,000 

벽룡사 이종호 7/29 20,000 

선립사 심지장 8/11 10,000 

선립사 정복지 8/11 10,000 

선립사 황규석 8/4 10,000 

성화사 우담바라회 8/25 50,000 

수인사 김봉기 7/26 10,000 

수인사 장영택 8/1 50,000 

승천사 원 봉 8/16 10,000 

승천사 지선행 8/16 10,000 

시법사 환수원 8/16 10,000 

실보사 신정회일동 8/10 215,000 

실보사 이순옥 8/2 5,000 

실보사 조순애 8/11 100,000 

실지사 송우섭 8/17 5,000 

실지사 이화자 8/16 10,000 

운천사 반야화 8/24 20,000 

운천사 이성미 8/11 50,000 

운천사 이청자 8/19 5,000 

자석사 김은희 8/22 30,000 

자석사 신정회일동 8/16 200,000 

정각사 구정희 8/18 20,000 

정각사 박동휘 8/18 10,000 

정각사 이정선 8/22 5,000 

제석사 신정회일동 8/4 200,000 

제석사 안재석 8/10 150,000 

지인사 승효제 8/16 10,000 

지인사 허성동 8/17 20,000 

총지사 이인성 8/10 30,000 

혜정사 경규혁 8/1 30,000 

혜정사 경은현 8/1 30,000 

혜정사 박순희 8/9 50,000 

혜정사 오혜민 8/4 20,000 

화음사 하창선 8/22 10,000 

흥국사 지 정 8/16 20,000 

강순란 8/2 5,000 

김태진 8/9 20,000 

박말조 8/22 10,000 

신 바 8/8 100,000 

이혜원 8/1 5,000 

임동수 8/12 30,000 

주일금 8/5 10,000 

최순전 7/27 20,000 

최순전 8/22 5,000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서울 마니 합창단(지휘자 김
양희, 단장 박정희)은 매주 화
요일 오후2시 총지종 통리원 2
층 반야실에서 정기 연습을 갖
는다. 
남성단원 10명을 포함, 총 50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행사를
개최하는 중심교구로서의 명예
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소프라노. 음이 틀
리잖아요..”김양희 지휘자의 날

카로운 음성이 반야실을 울린
다. “피아노 그 부분만 다시.”
모두가 바짝 긴장한다. 그야 말
로 육군 훈련소에 온 느낌이다.
각 파트별 음을 정확히 찾아내
는 지휘자는 훈련소의 무서운
조교로, 몇 년을 합창을 한 경
험이 있는 단원들도 지금 이 순
간만은 처음처럼 모든 것에 집
중한다. 서서히 각 파트의 음을
찾아가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
다. 겨우 한곡을 마치고, 모두들
긴장을 놓으려는 순간, 지휘자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
진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최소한 무대에 설 때
만큼은 프로 성악가의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모두가 없는 시
간을 쪼개어 하는 연습이니 지
금 여러분은 프로입니다. 아시
겠죠?”모두가“예”하고 힘차게
대답한다. 지휘자도 단원들로
멋진 프로로서 이번 무대를 준
비하고 있었다. 공연에서 펼쳐
질 최고의 화음을 기대해도 좋
을 것이다.

천상의 가릉빈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다
‘2011년 불교 총지종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준비 현장

8월 21일 자성일 불공을 마친
후, 대구 개천사 합창단 연습실
에는 멀리 경주, 영천에서 사원
미니버스를 타고 단원들이 쏙쏙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웃에 있

는 친척을 만나듯 서로 안부를
묻고, 차 한잔 나누며 연습시간
을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다.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지휘자 배해근, 단장 최지영)
은 1985년 대구 개천사 합창단
으로 출발했다. 최근 합창에 대
한 교도들의 관심이 높아져 대
구. 경북 연합 합창단으로 개편
했다. 오후 1시가 되자 어디선
가 지휘자 선생님이 바람같이
나타나셨다.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합창
단을 선생님은 간단한 말 한마
디로 이끄셨다. 강함보다는 부
드러움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가 웃음으로 연결되는 유머는
모두가 지휘자 선생님에게 집
중하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가 각 파트별 음을
하나씩 잡고, 연결된 화음으로
이어나갔다. 
조금은 힘에 부치는 호흡도

지휘자 선생님의 간단한 가르
침으로 이내 익혀가는 모습이
마이다스의 손을 연상케 했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음색을 조
화롭게 다듬어 천상의 음성으
로 만들어가는 금강 합창단, 다
가오는 KBS홀 무대에서 그 진
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의 끝을 알리는 비가 내
리는 8월 23일 화요일 오전, 부
산 정각사 합창단 연습실을 찾
았다.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
합창단(지휘자 박윤규, 단장 김
윤경) 단장은 임원들과 함께 연
습전 간식거리와 음료수를 준비
하고, 지휘자 선생님과 오늘 연
습 일정과 내용을 사전 조율하
고 있었다. 연습 시작전 박윤규
지휘자 선생님께 합창단 분위기
를 물었더니, “모두가 수행의
과정으로 합창을 한다.”고 잘라
말한다. 다른 합창단과는 분위
기가 다르다. 
진언 수행의 생활화로 기도

하는 집중력으로 연습에 임한다
고 했다. 평균 연령이 50대인
단원들은 항상 녹음기와 피스를
들고 다닌다. 지휘자 선생님은
이런 열정적인 분들을 지도하게
된 것만으로, 부처님의 가지력
을 입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
신도 수행의 과정을 함께하는
자세로 가르치고 있단다. 연습
이 시작되자 참회가를 다 같이
합창한다. 불공 때 듣는 것과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역시 합

창단의 연주로 들으니 그 경구
가 가슴속에 절로 박힌다. 지휘
자 선생님의 본격적인 지도가
시작되자 단원들의 눈빛이 달라
진다. 한파트 연습이 끝나고 다
른 파트 연습이 진행 될 때에도
어느 누구하나 흐트러짐이 없
다. 그렇게 기도하듯이 이어진
연습은 두 시간동안 이어졌다.
연습을 마치는 순간 깊은 선정
에서 깨어난 듯한 밝은 얼굴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번 예술제에서 만다라합창단은
단순히 음성 공양을 하는 무대
가 아니다. 노래하는 모든 것이
일상의 기도임을 확인하는 자리
가 될 것이다. 

10월 29일 여의도 KBS홀은
전국에서 모인 교도들과 초청
인사들로 가득 찰 것이다. 우리
는 그 자리에서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천상의 가릉빈가를 만
나게 될 것이다. 환희에 찬 음
성 공양을 듣는 그 날을 기대하
며,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전국
의 합창단 지휘자, 임원, 단원
들게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가지
력이 함께하기를 서원한다.

대구·경북교구 금강 합창단

오는 10월 29일 개최 예정인‘2011년 불교 총지종 40년 기념 및
통일음악예술제’를 준비하는 발걸음이 바빠졌다. 총지종은 서
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 부산·경남교구 만다라합창단, 대구·
경북교구 금강 합창단을 운영 중인데, 교구별 합창단의 열띤 연
습의 현장을 다녀왔다.<취재·정리=김종열 기자>

서울·경기교구 마니 합창단

부산·경남 교구 만다라합창단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월요일 오후, 총지종 종립학교
부산 동해중학교를 찾았다.
교정은 아직은 방학이라 학생

들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
정실 입구에서 만난 장재계 교
장선생님의 첫인상은 청년의 느
낌이었다. 
먼저 선생님과 동해중학교와

의 인연을 물었다. 1981년 경북
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처
음으로 교편을 잡은 곳이 동해
중학교였다. 지금이야 지역 간
거리와 문화의 격차가 거의 없
지만 경북 출신으로 낮선 부산
에서 교직을 시작한다는 것이
약간은 두렵고, 설래는 일이었
다. 당시 부산 지역은 사범대학
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배출되는 인력이 적어 경북지역
사범대 출신 교사들이 많이 왔

다고 한다. 28살 청년으로 교직
에 선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
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야말로 동해중학교와 청춘을
함께한 것이다. 청년교사로 부임
한 당시 동해중은 중학교 입시
가 폐지된 이후 신흥 명문으로
급부상 하던 시기였다. 80년대
부산 지역 고입연합고사에서 매
년 우수한 성적을 내면서, 부산
온천장에서 동해중 학생하면
‘똑똑한 학생’으로 불리울 만큼
학교의 인기가 높았다. 선생님은
당시를 열정적인 교사와 우수한
인재들의 만남이었다 한다. “그
때 선생님들은 나이도 젊었지만,
학생들을 최고로 만들고자하는
열정이 가득 했습니다.”또한 학

생들도 이러한 교사들의 가르침
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
의 명문교로 인정을 받았다.
80년대 후반 들어 사회의 민주

화 열풍을 타고 교육환경도 많
이 바뀌기 시작했다. 과외 자율
화 조치와 고입 연합고사의 폐
지는 공교육의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한다. 동해중 역시 이러한
시대의 대세를 피해갈 수는 없
었다.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학생 수와 수시로 바뀌는 교육
과정은 학사 운영의 방향을 잡
을 수 없을 정도였다. 당연한 결
과로 공부 잘하는 학교, 동해중
학교는 그저 평범한 학교로 불
리기 시작했다. 요즘 교장 선생
님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찌하면 예전의 실력 있고 당
당하던 동해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난해 9월 교장으로 부
임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을 맴

돌던 생각이다. 처음에는 막막했
다. 치열한 경쟁 구도로 바뀐 부
산의 교육행정을 생각하면, 이대
로 가면 영원히 도태된다는 절
대 절명의 위기를 느낀 것이다.
선생님은 우선 침체된 학교 분
위기를 바꿔야 새로운 길이 열
린다 생각했다. 현재 재직 중인
선생님들 중에는 동해중의 화려
했던 과거를 손수 일구어 내신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분들의
의식을 재정비하여 예전의 열정
을 끌어내는 방안들을 찾았다. 
학교의 역할은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다. 먼저 학력
신장을 위해 발로 뛰었다. 그동
안 공립학교 위주로 배정되던
교육청의 각종 지원금을 유치했
다. 그 결과 올해만도‘학력신장
프로그램, 영어과 체험교실, 과
학 동아리활동, 수학과 지원금’
등 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비록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다시 시작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씨앗을 심은 샘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많이 수동적으로 변
한 것이 사실이다. 한자녀 가정
의 증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 어려움 없이 부모의 과잉보
호 속에 성장한다. 모든 것을 부
모에게 의존하려는 극히 수동적
인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할까? 많은 고민 끝에 우선 아
이들의 장래 진로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토론 하는 공간을 만들
었다. 교실의 이름은‘Wee class’
다. 
이곳은 진로나, 고민 상담은

물론 학생들이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집이나, 친구 관
계의 고민으로 모든 것이 귀찮
을 때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신
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

의 잠재 능력을 깨우는데 역점
을 두었다. 그 결과 동해중을 대
표하는 동아리 사물놀이단은 전
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한다. 부
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는 총지
종을 대표해 종단 홍포에 최 일
선을 담당한다.
장재계 교장 선생님은 올해를

동해중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재단과 교사,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행해 나간다면 부산 최
고의 사학으로 성장 할 것을 자
신했다.
30년 전 한 청년 교사가 청운

의 꿈을 안고 낮선 곳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청춘
을 다 바친 학교의 수장이 되어
이제는 회향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청년 교사의 초발심이
끝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
처님의 가지가 함께 하기를 서
원 한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명문 사학으로 도약을 꿈꾸는 동해중 장재계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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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통 리 원 장 님  바 쁘 신  가 운 데  총 지 종 보 
신년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무척 바쁜 일정들을 보내셨는데, 올 한해는 
어떤 계획으로 통리원을 이끌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지난 한해 불교 총지종이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네. 지난해 우리 종단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시행했던 사업들을 대내외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실 있는 종단 교육 체계를 

수립하기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스승님들 

중 대학원 석사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을 

‘교육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교육위원 각자의 교안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위원 각자의 자질 

향상을 기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통리원에서 연 2회 

개최해 오던 전국 스승님 춘. 추계 강공을 외부의 

장소로 이동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경전 공부에 집중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제9회 ‘경로법회’를 

지난 9월 21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었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약 700여명이 동참하여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니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종단의 주요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행사를 통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0월에는 제5회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와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는 5회째로 

전세계 17개국 50여명의 불교지도자들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위상을 정립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개최 된 ‘통일음악예술제’는 총기 40년을 맞아 전 

종도들의 숨은 단결력을 보여준 큰 행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종단의 위상을 국, 내외 불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전국의 스승님들과 교도 

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룬 역사입니다.

2. 지난해 행사 중‘통일음악예술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올해 통리원 주요 행사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지난해 ‘통일음악예술제’가 전국의 종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단합된 모습을 확인한 자리라면, 올해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해 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사원 마당에 국화를 전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불교 체험 

마당을 여는 겁니다. 아름다운 국화도 보면서 향긋한 국화차 

한잔을 공양하고,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마당을 개설해 

지역에 다가가는 사원, 편안한 불교의 이미지를 심어주면, 

교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음악제와 같은 

행사도 서울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  

 

3. 올해는 총기로는 41년, 창종으로는 4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총지종 교단 발전에 관한 소회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떠하신지요?

▶ 종조 원정대성사의 입교개종으로 탄생한 정통밀교 

총지종이 이만큼 발전한 것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와 

선대열반스승님들과 기로스승님들의 열정으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세가 잠시 주춤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복지를 통한 종단의 홍보와 교화에 중점을 

맞추려합니다. 현재 준비 중인 괴산 수련원 개발 사업을 통해 

최고 수준의 복지시설을 통해 교도들에게는 편안함을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는 복지 종단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그동안 종립학교의 지원에 관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학교법인 관음학사의 사무국장을 종립학교에 

상근시키고,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함으로 

종단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하게 

복지를 추구하는 종단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4. 종단의 승직자 충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승직자를 배출하시는데, 앞으로의 
양성계획과 특성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그동안 종단의 승직자 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에는 3명의 스승이 신규 임용되었고, 

12월에는 2명의 교무가 시무 교육에 입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무교육의 기간을 2년으로 하고, 통리원 집체교육과 외부교육, 

해외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임 교무의 충원과 지원확대로 교무에서 시무 그리고 

스승에 이르는 종단의 기본 승직 임용과정을 심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5. 총지종은 종단협의회를 통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대외 활동 계획과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총지종은 정통밀교 종단으로 불교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종단협의회 활동 뿐 만이 아니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불교티브이, 불교방송의 이사로서 그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반드시 불교가 참여하고 앞장서야 

하는 자리에는 어느 종단보다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복지 

종단으로서 사회적 역할에도 적극 참여 하겠습니다.   

6.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화합과 신교도 교화를 위한 신년 
계획은 어떠하신지요.

▶ 종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제일의 원동력은 바로 

화합입니다. 효강 종령 예하께서도 무엇보다도 화합을 중요시 

하시고 계십니다. 통리원은 스승님과 교도간의 화합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 화합하면 신교도 

교화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께서 서원하시는 모든 계획들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
님의 가지력으로 원만히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열 기자 

소  속 불 명 이 름 발  령  사  항 발 령 일 자

실보사 정법계 김년자
 실보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
총기40. 12. 23.
총기41. 1. 1.

총지사 선도원 신순덕
 총지사 주교근무를 면함.

기로스승에 명함.
총기40. 12. 23.
총기41. 1. 1.

덕화사 법 등 구창회
 덕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총지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덕화사 인덕심 김수연
덕화사 근무를 면함. 
총지사 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 총기41년 불교총지종 인사발령 ◈

불교총지종 지성 통리원장 임진년 신년 인터뷰

화합과 상생으로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됩시다.

법천사 시 정 이재호
법천사 주교근무를 면함.
덕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법천사 원만원 서옥자
법천사 근무를 면함.
덕화사 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총지사 법 경 김홍배
총지사 근무를 면함.

법천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총지사 덕 현 이현자
총지사 근무를 면함.
법천사 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총지사 록 경 황보상민
총지사 근무를 면함.

건화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총지사 법수연 이희자
총지사 근무를 면함.
건화사 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건화사 덕 광 이호석
건화사 주교근무를 면함.
실보사 주교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건화사 보 현 김지은
건화사 근무를 면함.
실보사 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3.

단음사 경현철
단음사 종무원근무를 면함.
단음사 시무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2.

통리원 박종한
통리원 종무원근무를 면함. 
총지사 시무근무를 명함.

총기4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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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밀교의 중흥과 구
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을 세우
시고 이 땅에 밀교종단‘불교총지종’을 창종
하셨다. 그로부터 어언 40년이 흘렀다. 창종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조님께서
는 특히 교육불사(敎育佛事)에 종단의 장래
가 달려 있다고 하시고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셨다. 그 가운데 남다른 열정과 정진력
으로써 종단내의 교육불사를 열어시었으니
그것은 바로‘승단의 강공회’를 개최하셨다.
그 전통은 역대 종령님으로부터 계속 유지되
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종조 원정 대
성사께서 재세할 당시 강공회가 열리면 전국
스승님들은 법을 듣고자 하는 바램과 즐거운
마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하였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경청을 하며, 각자의 수행은
물론 교화방편의 법문으로 삼았던 강공회였
다.
종조님께서는 강공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정사, 전수 및 종무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춘, 추 2기의 정기 강공회를 개최
한다”고 선언하셨다.
종조님으로부터 시작된 강공회는 오늘날까

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공회는 일
선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 사례들과 불공을
통하여 얻어진 공덕을 서로 이야기 하고 법
담을 나누는 자리였고 경전을 통하여 부처님
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가 되어 왔다. 중생
을 제도하는 교화방편과 경험담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강공회는 본래의 뜻에서 조금

벗어난 적도 있었다. 경공부(經工夫)를 위주
로 하는 경강공회(經講工會)가 되어야 하는
데, 실상은 각종 회의가 중심이 된 강공회 일
정일때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강공
회 본래의 취지와 방향에서 변질되었다는 지
적도 많이 있어 왔다. 그리고 창종 당시의 열
의와 적극성은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 창종
당시의 강공회(講工會)의 분위기가 못내 아
쉽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근간에 와서 다
시 강공회(講工會) 본래의 목적에 맞게금 일
정이 바꾸어 가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활발한 교육
이 이루져서 강공회의 본래의 생명력이 되살
아나고 있는 듯하다.
9월 8일은 종조님의 열반일이다. 총지종은

종조님의 열반일을 달리부르며‘종조멸도절

(宗祖滅度節)’이라 부른다. ‘종조님의 육신
(肉身)은 멸하였지만 그 가르침은 남아 있
음’을 의미하고 있다. 멸도절을 즈음하여 종
조님 재세시에 개최되었던 강공회를 다시금
살펴 보면서 창종 정신과 종조님의 대비원
(大悲願)을 되새겨는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일
것이다.
강공회(講工會)는‘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의 가르침을 배우는 모임’을 말한다. 종조님
께서는 창종 이후 첫 강공회(講工會)를 총기
2년(1973년) 6월27일에 개최하셨다. 성북선교
부 도량에서 6월 2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종단의 제1회 춘기강공회로서 강공회의 효시
가 되는 셈이다. 성북선교부는 오늘날 실지사
(悉地寺)의 전신(前身)이다. 당시는 총지종의
총본산 역할하던 도량이었다. 첫 강공회는 종
단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였다. 바로 법과 제
도, 기구(機構) 등을 결정하였다. 종제(宗制)
의 확립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교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3번지의 26
호 소재 총지종 총본산에서 전국 교역자(敎
役者) 및 교무(敎務)를 총망라한 전국 총회
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종제(宗制)를 확립
했다. 오후 1시30분, 대종사님의 임석(臨席)
으로 총회 개회선언에 이어 3·7의궤를 엄수
했다. 대종사님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였는데
임시의장에 김균 정사로 정해졌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종헌(宗憲) 제
정안 가결’,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종령 재
추대 만장일치 가결’, ‘중앙종회법 가결 및
종회의원 선출’, ‘통리원장 및 4 부장 임명
인준 가결’, ‘윈의회(院議會) 구성’등을 확
정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종단의 모든

법회나 의식, 회의에 앞서 반드시 총지종의
의궤법으로 불사(佛事)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 전통은 오늘에도 이어져 각종 회의나 모
임 등에서 3·7의궤법으로 불사를 올리고 있
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종정(宗政)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 총회는 오늘날과 같은
승단총회(僧團總會)로 정착되었다.
처음 열린 강공회에서 종조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전법(典法)을 설하셨으니 바로 보은
시법(報恩施法)이었다. 보은시법(報恩施法)이
란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말한다. 이 보은시
법(報恩施法)은 종단의 주요한 불공법인 동

시에 생활 속의 실천법이 되었다. 
특히 상하반기 49일 불공은 물론이오 새해

불공과 월초불공, 다급하거나 중요한 서원불
공이 있을때 병행하는 보시법(布施法)이자
희사법(喜捨法)이다. 은혜 갚는 길은 바로 4
대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 사은
(四恩)이란 삼보의 은혜·부모의 은혜·나라
의 은혜·중생의 은혜이다. 보시는 흔히 법시
(法施), 재시(財施)를 말하는데, 총지종에서
는 별개로 보은시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내놓
으셨던 것이다. 이 보은시법을 줄여서‘은시
(恩施)’라고 한다. 이 보은시법은 지금도 불
공과 기도를 올릴때 실천법으로써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첫 강공회를 원만히 마치고 나서, 4개월이

지난 10월17일 제2회 강공회가 다시 열렸다.
이로써 강공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춘·추기
에 열리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제2회의 추기
강공회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본격적으로 경

공부에 들어갔다는 것
이다. 
1회의 강공회가 종제

(宗制)를 확립하고 종
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2회는
교상(敎相)과 사상(事
相)을 확립하는 자리였
다. 
그래서 1회의 강공회

는 회의 중심의 강공회
였고, 2회부터 경전공부
를 중심으로 하는 강공
회가 되었다. 종조님께
서는 화도방편(化導方
便)으로 종단의 교전
(敎典)을 편찬하셨는데,
바로『불교총전(佛敎總
典)』이었다.
종조님께서 창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
저 착수하신 것이 종단
의 교전(敎典)이었다.
현밀(顯密)의 한문 경
전에서 요목별로 발췌
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종조님께서 손수 집필
하셨다. 

1972년 10월17일,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그
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1973년 10월 17
일에 제2회 강공회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서 첫 강설이 있었다. 집필하신 원고는 완전
한 상태가 아니고 가제본 형태로 배부되었고,
이 자료는 승단의 스승님들에게는 좋은 법석
(法席)이 되었다. 
3일간 진행된 강공회는 서울의 본산이 아

닌 지방 사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오늘날의 개
천사(開天寺) 도량이었다. 당시에는 대구선교
부라고 불렀다. 지방 개최는 종조님의 유연한
사고를 엿 볼 수 있다. 
본산이 아닌 지방 사찰에서 강공회를 개최

한 사실에서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으시는
종조님의 진면목을 짐작케 한다. 1973년 6월
과 10월의 춘추기 강공회는 지금까지 변함없
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시에 6월에 개최
되었던 강공회는 춘기(春期)인 4월로 앞당겨
졌다.

다음해인 1974년의 제3회 춘기 강공회에서
강공회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된다. 강공회가
열리는 하루 전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강공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4월 23일에는 원의회(院議會)와 중앙
종회(中央宗會)가 열렸고 4월24일부터 3일간
제3회 강공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경강공에
서 종조님은 불교총전 가운데‘성직자(聖職
者)’에 관한 부분을 강설하셨다. 회의에서는
‘사종수법 중 항복법의 불실시’‘불전공양
(佛前供養)시 헌화(獻花)와 소향(燒香) 통
일’‘금강막(金剛幕)과 법등(法燈) 제작’등
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종단의 주요한 사법
(事法)이 결정된 회의였다.
그해 가을, 10월22일부터 4일간 제4회 추기

강공회가 개최되었다. 일정이 하루 더 늘었
다. 이때부터『불교총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전들이 강설되었다. 종조님께서는 총지종
이 재가종단인만큼 재가수행자의 일화를 담
고 있는『유마경』을 번역함과 동시에 이를
직접 강설하셨다. 그리고 이날 강공회에서는
종조님은 교도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교도
들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법을 선포하셨는
데, 전교(傳敎)와 시교(試敎)·법로장(法老
長) 제도의 실시였다. 교사 자료에서 관련 사
실을 살펴본다.
『교도로써 2세대를 제도하면 시교(試敎)가
되고, 5세대를 제도하면 전교(傳敎)가 되는
것이니, 이것을 6인 연합이라고 한다. 그 연
합에서 또 3개 이상의 연합이 생기면 당초
연합의 전교는 자동적으로 법로장(法老長)이
되며 잔교와 법노장은 불명(佛名)을 수여하
고 관정수계(灌頂受戒)하며 전교와 법로장
중에서 스승을 선택하여 상당히 우대하는 것
을 그 주요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교도연락과 동원 및 출석상황 등

을 항시 파악하게 하여 전교회의(傳敎會議)
를 자주 열게 한다. 그리하여 교세의 저변 확
대를 기한다.』
종조님께서는 교육불사 뿐만 아니라 신도

관리에도 각별하셨다. 신도관리와 중생제도,
더 나아가 교세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전교(傳敎)와 시교(試
敎) 법로장(法老長)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료 및 원고 정리 : 법경 정사/ 밀교연구

소 연구원)

종조원정대성사의교육불사‘강공회(講工會)’

법문을 듣는 자세

법문을 들을 적에는 마치 얇은 얼음
을 밟듯이 하여 반드시 모름지기 귀와
눈을 기울여 현묘한 법음(法音)을 들
으며, 마음의 티끌을 깨끗이 하여 그
윽한 이치를 음미하다가 종사가 법당
을 내려간 뒤에는 묵묵히 앉아 이치를
살펴야 한다.

- 초발심 자경문 -

악인은 침묵으로 대하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얼굴빛이 오늘처
럼 빛나고 화평스러운 것을 일찍이 보
지 못했다. 금빛처럼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는 꿇어앉아 여쭈었다.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 이십여 년이 되었지
만 오늘처럼 얼굴빛이 빛나고 화평하
신 것을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부처님은 대답
하셨다. “아난다여, 그것은 두 가지 인
연으로 그러하다. 두 가지 인연이란
내가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열반
에 들 때이다. 내가 오늘 밤중에 열반
에 들려고 해서 안색이 빛을 발한 것
이다.”이 말을 듣고 아난다는 깜짝 놀
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찌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렵니까? 세상에 빛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부처님은 아
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춘다
에게 가서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여라. 
여래에게 공양한 인연으로 좋은 과

보를 받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어라.
너도 잘 알아 두어라. 반드시 여래를
공경하고 교법을 배우고 섬겨야 한
다.”이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부처님
께 여쭈었다. “찬다카 비구는 성미가

급하고 괴팍하여 욕지거리를 잘하고
말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내
가 열반하고 난 후에는 찬다카를 위해
대중들이 침묵을 지키고 그를 상대하
여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 저절로 뉘우치게 될
것이다.”이 말을 마치고 부처님은 아
난다에게 자리를 깔게 하셨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굽혀 다리를 포개고 누워 성인의 바른
지혜를 생각하셨다. 

- 장아함 반니원경 -

대중을 잘 섬기라

불자로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설법하는 사람(說法主)이 되거나, 법
을 행하는 사람(行法主)이 되거나, 절
주인이 되거나, 교화하는 주인이 되거
나 좌선하는 주인이 되거나 행래하는
주인(行來主)이 되거든, 마땅히 자비
심으로 잘 화합시키며 삼보의 재산을
잘 지켜서 헛되이 쓰지 않기를 마치
자기의 것과 같이 해야 하거늘, 도리
어 대중을 어지럽히며 교만한 마음으
로 삼보의 재산을 낭비하는 자는 경구
죄를 범하느니라. 

- 범망경 -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

셨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견고한
것도 없으며 결국은 모두 흩어지고 만
다. 망상 분별로 하는 일은 속임이 될
뿐이다. 세속의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천지와 저 큰 수미산도 결국은 무너

질 것인데 이까짓 사람 몸 따위이겟느
냐.
나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니

놀라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법으로 부
처를 이룬 것이다. 이미 교법이 갖추
어져 있으니 너희들도 부지런히 배워
실행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해탈
을 얻도록 하여라. 분별하는 작용이
끝나면 죽지도 않고 다시 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몸을 받는 일도 없을 것
이다.
오온의 작용을 끊으며 배고프고 목

마르며 춥고 더우며 근심. 슬픔. 괴로
움. 번민 같은 것도 없어진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천

신들도 기뻐할 것이다. 마음을 조복받
아 부드럽고 순하고 스스로 텅 비어야
한다. 마음 가는대로 따라가서는 안된
다.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도를 얻는 것도 도한 마
음이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

며 귀신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들므
로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매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따라 온갖 법이 일어

난다.
마음이 바탕이 되어 마음의 뜻하는

것이 행이 되고 행의 하는 일이 명이
되니, 어질고 어리석음이 행에 있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이 명에 달린 것
이다.
대개 의지와 행과 명, 이 세가지가

서로 관계되어 좋고 나쁜 짓을 하므로
스스로 그 과보를 받는다. 아비가 착
하지 못한 짓을 했더라도 자식이 대신
받지 못하고, 또 자식이 옳지 못한 일
을 했을지라도 아비가 대신 받지 못한
다. 착한 일은 스스로 복을 받고 나쁜
짓은 스스로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
다.
여래가 천상 천하에서 높이 공경

받는 것도 그 뜻이 숭고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행

동으로 옮겨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세에서 휴식과 안락을 얻을
것이니, 잘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조용히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나의 깨끗한 법이 오래

머무를 것이며, 세상의 온갖 괴로움에
서 벗어나고 중생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리라.”

- 장아함 반니원경 -

생각과 지혜의 차이

“존자여!
당신은 먼저 출가의 목적으로 삼는

최고선은 모든 세속적 집착을 벗어나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자는 죽은 후 다시는 이 세상
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존자여!”
“그러면 그와 같은 경지에는 무엇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그것은 생각과 지혜와 기타 선법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존자여!
말씀하신 생각과 지혜는 결국은 같

은 것이 아닐까요?”
“같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생각이란 마음의 평범한 분별 작용

을 말하고, 지혜란 마음의 특수한 딴
작용을 말합니다. 
보통으로 분별하는 생각은 사람 이

외의 동물, 이를테면 양이나 소, 말 따
위에도 있지만 지혜는 그들에게 없습
니다.”
“그러면 생각과 지혜의 특징을 말씀
해 보시지요.”
“대왕이여!
생각의 특징은 이해하는 것이요, 
지혜의 특징은 재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요.”
“대왕이여!
당신은 보리를 베는 사람을 아십니

까?”
“알지요.”
“그들은 보리를 어떻게 벱니까?”
“존자여!

그들은 왼손으로 보리포기를 움

켜쥐고 바른손의 낫으로 베어 내지
요.”
“대왕이여!
출가하여 수도하는 사람도 마치 그

와 같이 마음의 사악을 움켜쥐고 지혜
로서 그것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같이 생각의 특징은 이해하는

것이요, 지혜의 특징은 재단하는 것임
을 알 수 있습니다.”
“네-잘 알았습니다, 존자여!”

-나선비구경-

걸림없이 살 줄 알아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생각하지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 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법보장경-

진리의 여울

◆제31주기종조멸도절특집기획

강공회에서 강설하고 계시는 종조 원정 대성사.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발해야

선정의 목적은 의식을 멈추고 나
무나 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즉 무의식의 생물체와 같이 되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식이라는 것
이 멈추려고 한다고 멈추어지는 것
도 아니지만
극도의 자기
최면 하에서
는 의식이 멈
춘 것처럼 보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잠시 표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손바닥에 못을 박

거나 혀에 철사를 꽂는 등 끔찍한
고통이 가해져도 본인은 잠시 그러
한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인간 생
활을 개척해 나가는 데에 있어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
기 몰입, 자기최면의 상태에서 잠시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여도 그 과
정이 끝나면 엄연한 현실이 다시 눈
앞에 버티고 서 있게 된다. 그러한
현실을 지혜로써 타개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은 어디까지나

지혜를 개발하여 눈앞의 괴로움은
물론 그 어떤 괴로움도 영원히 멸하
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
다. 주위를 둘러보면, 명상을 하면서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을 궁극의 목적
으로 삼는 사람이 더러 있지만 지혜
의 개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선정은 마취제를 맞는 것과 크게 차
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선정은 선정에 들어 있을

동안에는 한없는 안락감을 누리지만
정의 상태를 벗어나면 괴로움이 가
득 찬 현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
런 식의 선정을 즐기는 사람 중에는
지혜의 개발은커녕 오히려 사회 부
적응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불교의 간

판을 내걸고 기괴한 행동으로 불교
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혜의 개발을 전제하지 않
는 자아도취적인 선정은 문제가 많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외도들의 선
정은 이런 자기최면적인 황홀 상태
에 드는 것을 명상의 궁극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멸수상정은 아라한과와 같은 경지

불교에서는 아홉단계의 선정을 설
정 구차제정의 멸진정은 법상의 차
원에서 색계사선의 근본정과 무색계
정의 네 가지 선정을 팔등지(八等

至)라고도 하고 사선팔정(四禪八定)
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더하여 멸진
정(滅盡定)이라는 것이 있다. 
팔정에다가 멸진정을 더하여 구차

제정(九次第定)이라고 한다. 
멸진정은 자세하게는 멸수상정(滅

受想定)이라고 하는데, 아나함이나
아라한과 같은 뛰어난 성자만이 이
를 수 있는 경지라고 한다. 다른 팔
정은 외도들이나 범부들도 노력에
의하여 이를 수 있지만, 멸진정은
불교의 성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
지이기 때문에 불교특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멸진정은 수(受)나 상(想) 등의

일체의 심작용을 멸한 무념무상에
의하여 심신의 안락에 머무르기 위
하여 들어가는 정이라고 한다. 멸진
정은 일체의 심작용을 멸했기 때문
에 겉으로 보기에는 움직임이 없어
죽은 상태와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멸 하실

때에“비구들이여, 제행무상이니 게
으르지 말고 노력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남기시고 색계초선에서 시작

하여 무색계의 사선을 거쳐 마지막
에 멸진정에 머무르시자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줄 알았다. 
그러나 천안제일 아나룻다는 부처

님께서는 아직 입멸하신 것이 아니
고 멸진정에 들어가셨다고 알려준
다. 그리고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멸진정에서 나오셔서 비상비비상처
를 거쳐 색계초선까지 이르셨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지와 관이 균등
하다는 색계 제사선에서 마침내 열
반하셨다고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
다. 
이런 것을 보면 멸진정은 심작용

이 멈추어 어떠한 동요도 없지만 미
세한 생명활동은 남아 있는 상태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멸진정은 선정의 힘에 의

하여 심신의 활동을 멈춘 채로 언제
까지나 살아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하여 시설된 것으로 외도들의 무
상정(無想定)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

로 보여진다. 따라서 멸진정은 단지
법상(法相)의 차원에서 시설된 것으
로 비상비비상처정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 사선이 이상적 선정

아무튼 이처럼 선정의 깊이에 따
라 구차제정의 단계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선정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사선, 그 중에서도 제사
선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바
람직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
서 경전에서도 지와 관을 함께 닦아
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잡아함경》에 보면 아난다가 코살
라국에 있을 때 여러 상좌비구들에
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만일 비구가 수행하기 좋은 한적
한 장소나 나무 아래, 또는 조용한
방에서 사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면밀히 사유하여야 합니까?”
그러자 상좌비구들이 이렇게 대답

했다.
“아난 존자여, 지와 관으로써 사
유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아난다가 다시 물었다.
“지를 몸에 익을 때까지 닦은 뒤
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관을 몸에

익을 때까지
닦은 뒤에는
무엇이 이루
어집니까?”
그러자 다시

상좌비구들이
대답했다.
“아난 존자여, 지를 몸에 익을 때
까지 닦으면 결국 관이 이루어지고,
관을 몸에 익을 때까지 닦으면 결국
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불제자
는 지와 관을 함께 닦아 모든 해탈
의 경계를 얻습니다.”
아난다가 다른 비구들에게도 똑

같이 물었더니, 모두가 지와 관을
함께 닦아 해탈을 이룬다고 대답했
다. 아난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 사뢰었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상좌비구들은 모두 다
해탈을 얻은 훌륭한 아라한이라고
칭찬하셨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를 통하여 관을 닦고 관을 통하
여 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와
관을 함께 닦아야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지와 관이 균형을 이
루지 못한 선정법은 해탈을 얻기
위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는 적합
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
서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는 색계
사선이 가장 이상적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선정은 지와 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불교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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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하수증(子宮下垂症)은 말 그
대로 자궁이 아래로 빠져 내려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자
궁탈출증(子宮脫出症)이나 음탈(陰
脫)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결혼후 출산을 마친 여성들
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골반
강내에서자궁을 지탱하고 있어야
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자
궁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주지 못해
서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과 유산후 충분한 조리와 회

복과정을 거치지 못했거나 평소 자
궁근종이나 자궁선근종, 자궁내막
증 등과 같은 자궁난소질환을 가지
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평소 하복
부가 차고 냉해 자궁이 위치한 하
복부골반주변으로의 원할한 혈액순
환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자궁난
소를 비롯한 주변생식기능이 약해
지게 되면서 유발됩니다.
최근에는 결혼전의 미혼여성들에

게서도 자궁하수증을 종종 보게 되
는데 평소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등
이 있고 손발이나 하복부가 차고
냉한 여성,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

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등의 상황
에서 생식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것
입니다.
대체로 자궁하수는 정도에 따라

서 세 가지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질에 3-4CM정도 깊
이로 손을 넣어 보았을 때 자궁경
부가 만져지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자궁이 질입구까지 나온 것, 세 번
째 단계는 질 밖으로 완전히 빠져
나온 경우입니다. 주로 1단계까지
는 생활에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
지만 2,3 단계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게 되어 보행 시 불
편하거나 소변을 자주보거나 지리
는 경우, 대변장애 등으로 수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양방에서는 하수된 부분을 수술
로 제거해 주변인대 등과 연결시키
게 되지만 근본적인 자궁하수의 원
인을 찾아 개선해주지 못할 경우에
는 시간이 지나면서 재발하는 경우
가 있고 반복될 경우 자궁자체를
적출하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궁하수의 원인

이 되는 비위소화기능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운을 회복하고 자궁과 난
소 및 주변생식기능을 회복해 아래
로 쏟아져 내리는 기운을 상승하게
함으로 증상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질과 항문주변을 조이는

케겔운동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
지해 자궁골반으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위한 반신욕, 좌훈, 찜질,
뜸 등의 방법도 증상완화와 수술이
나 치료후 재발방지에 효과적입니
다. 

조선화 원장
<여성 美 한의원>

총지동의보감
여름철 임산부 건강관리

자궁하수의 원인이 되는 비위소화

기능을 회복해야 증상이 개선된다

화 령
(중앙교육원장)

선정의 목적은 참된 지혜를 개발하는 것

총지종보 구독신청 및 문의

전화：02)552-1080

메일：Jukah@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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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 여성병(부인과) �리�
－월경병：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생식기병：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임신병：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산후병：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기�성�� 요�(자경�, 요실� 등)�� �월� �료�과� 보고 ���다.

� 비만 �리�
－여성：자궁 다이어트 －남성：복부 다이어트

� �� �리�－보�, ��생 등
��자�의 요��� 2003년 부� 남� 및 자��� �� �리�� ��하���다.�

� 진료시간
평 일：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오후 1시~오후 2시

여성 한의원

▲대일여래 부처님께서 지권인 수
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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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시간의 연속이고 반복 

속에서 한해가 가고 새로운 달력을 

바꾸어 달아야 하는 새해 새달. 

뒤 돌아 보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만 

이 남는 것은 잡된 것으로 얽히고설킨 

참아야 할 고난의 시간들을 붙잡을 수 

없었던 때문일까요? 

어김없이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떨쳐 버리고 희망의 

새날을 맞으시길 기원(祈願) 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더 나은 내일을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바램(念願) 

이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는 걸 우리들은 잘 압니다. 

변할 수 없는 한결 같은 진리, 그것은 

모든 것(存在)은 지은대로의 힘(力) 

스스로 인연 따라 과보(열매)를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 업 이  모 이 면  복 이  되 고  악 업 이 

뭉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넘치지 말고, 의리와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알고 갚으며, 입을 조심하여 

말수를 줄이고, 자제(自制)하고 삼가 

할 줄 알고, 쓸데 없는 욕심을 줄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빚지지 말고, 

체면 차리고, 사양 할 줄도 알고 등 등. 

참많으네요.

그 만 하 고  후 회  없 이  복 되 는  일 

하시고 좋은 씨(심지,인)를 심어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복이란 물질이난 몸으로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덜어 

주는 행위일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선(善)

함이 있으면 행복(幸福) 할 

것이고, 선근(善根)이 쌓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잘 살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자업자득   

(自業自得)이다.

자신이 한 행위를 되돌려 받는 것이다. 

선업(善業)은 과거 알게 모르게 지은 

업으로 크나큰 재난을 막기도 하고 많은 

선연을 만나기도 한다. 선(善)이 

밝음이라면 악(惡)은 어두움 이다. 밝음 

앞에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을 지으면 복 받고, 악을 지으면 죄 받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누겁 동안의 익힌 

습으로 고통으로 산다.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이 내 몸과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 

사상이 간절 하다면 가난 

을 벗어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 에서 

벗어나려면 어렵더라도 

몸으로 마음 으로 베풀고 

살아야 가난을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남에게 

베푼 만큼 선업이 쌓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선업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닦고 지혜를 밝혀 

선업을 짖는 것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재물은 잘못 쓰면 

화가되어 불행이 오지만 선업은 즐거운 

행위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오는 

것이다. 선업(善業)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행 할 수 있는 최상의 

줄겁고 즐거운 행위 이므로 부지런히 

실천하여 임진년 한해 불퇴전의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즐거운 행위를 실천하여 

나날이 복된 날이 되소서.
흑룡(黑龍)의 힘이 용솟음 치는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주불변(常住不變) 하는 법계(法界)속에 

육대(六大), 사만(四曼) 으로 이루어진 

만류 (萬類)의 상(相) 이 한몸 불화(不和)와 

분열(分裂) 을 화합(和合)하는 육화경(六和敬) 

으로 다짐해봅니다.

1.  계화동수(戒和同修): 지계로 화합할지니 

함께 닦고,

2.  견화동해(見和同解):  바른 견해로 

화합할지니 함께 깨닫고,

3.  이화동균(利和同均): 이익으로 화합할지니 균등하게 나누고,

4. 신화공주(身和共住): 몸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머무르고,

5. 구화무쟁(口和無爭): 입으로 화합할지니 다투지 말고,

6. 의화동사(意和同事): 뜻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섬길지니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보배(寶培), 우차여의주(遇此如意珠) 이 한몸.

현재는 가장 중요하고 안위(安危)는 지척에 있다 했고 달마 대사도 부처님도 

수행으로 깨달았다 했습니다.

수행(修行)이 없는 빈 몸은 길어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아껴도 보존하지 

못한다 일생이 얼마라고 닦지 않고 방종하랴.

누워 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의욕만 앞세운 바램보다는 용맹정진 수행으로 근심걱정 벗어 버리면 나의 

자성에도 식광(識光)이 빛날 것이니 금년 한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가정가정마다 평안 하시기를  발원 합니다.

2 0 1 2 년 ,  임 진 년 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각 개인마다 큰 발전을 

이루고 모든 소원을 성취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고 살림 

살이가 한결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좋은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갑시다.

금년은 용(龍)의 해입니다. 용은 

여의주를 지니고 비바람의 조화를 

부리는 상상의 동물로서 상서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동물인만큼 불자님들의 모든 

가정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하시고 

행복과 지혜가 많이 일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과 지혜는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부드럽게 

대하였으면 합니다. 부드럽고 순한 

마음에서 진심과 원망심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끊임없는 수행과 자기 

성찰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심과 원망심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없어지지 아니 

하고 솟구치기만 합니다. 

반 대 로  환 희 심 을 

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일으키면 자연히 원망심 

과 진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 

를, ‘일체중생 보기를 그 자식과 같이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번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악한 마음으로 뭇중생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마땅히 화내거나 

원한을 품는 일이 없고 오직 겸양과 

부드러움이 있으며, 일체중생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즐겁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나혼자만의 성불에 있지 않습니다. 자타 

모두가 성불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시고 

수승한 불법(佛法)의 은덕(恩德)을 

입으시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임진년 새해가 밝았 

습 니 다 .  교 도 님 들 의 

가정에 새해에는 원하 

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서울 시청 앞에는 사랑의 

온도계가 등장합니다. 

올해는 모두 2180억원을 

목표로 모금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조 법설집 제157페이지 

제3절 보시와 법시, 1.보시(보시)에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식시와 

재시와 법시니라. 식시는 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요. 재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로서 도우고 국가 사회의 

복지사업에 희사하는 것이요. 법시는 

모든 중생을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니라. 재시가 식시보다 낫고, 법시가 

재시보다 나은 것이므로 가장 복이 되고 

공덕이 큰 법시를 힘써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잇습니다. 종조님의 법설대로 

이웃과 국가를 도우는 

것은 우리 종도들이 

지 켜 야  할  가 장  큰 

지 계 이 자  육 행 의 

하나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남을 

도 울  때  아 무 것 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들어내지 않는 ‘무주상 

보시’가 최고라 하였습 

니다. 요즈음 뉴스에는 

거금을 아무도 모르게 

쾌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 기도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옳게 

사용하여 일체재난을 물리치고, 모두가 

무량한 복덕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올 한해는 우리주위를 잘 둘러보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진년 교도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시고 수행정진에 아무런 

장애가 없기를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임진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참된 마음(심)으로 행(행)함

복(福)을 짖고 살자

여유롭고 부드러운 삶을 위하여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하는 
한해가 됩시다.

위광威光이 얽매임에서 벗어나 만물을 비추니 

귀천貴賤은 사라지고 만유는 존귀尊貴함을 얻습니다. 

십방十方은 텅 비어 높고 낮은 벽락碧落이 없고

곳곳에서 막히고 걸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푸른 용龍은 대천세계 밖으로 뛰쳐 나아가고  

사자獅子는 만길 봉우리 위에서 소리칩니다.

하늘과 땅은 황금빛을 이루어 눈앞에서 만 섬의 구슬을 쏟아내며

물이 대밭으로 흐르니 푸른빛이 우러나오고

바람이 꽃 속을 스치면 향기를 실어 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좋은 날을 만드는 묘용妙用이 있으니

버린 자는 얻고 취하는 사람은 잃습니다.

화복禍福을 다스리는 기용機用을 지닌 사람은 

일기일경一機一境속에 무생법락無生法樂을 나툴 것이요.

본분本分의 철추鐵鎚로 원통圓通의 문門을 여는 이는

마음 하나 가지고 새 우주를 지을 것이니

비우지 않고는 일체를 포용包容하는 기략機略을 얻을 수 없으며

낮추지 않고는 바다 밑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치우치면 일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융통하면 걸림 없는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날의 기틀이 눈앞에 있으니 

만물은 옹색함이 없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있네.

“마음 하나 가지고 새 우주를 지을 것이니” 범부와 성인, 정과 이 따로 없습니다.

壬辰年 벽두에 山門을 여니 

有情無情과 山河草木이 全眞의 法體로 一佛智境界를 삼습니다. 

諸法의 空相은 生도 아니고 滅도 아니며

世間上에 常主하며 모든 法位에 머문다 하였으니,

본디 凡夫와 聖人, 情과 非情이 따로 없습니다.

무릇 法界는 圓寂한지라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으매, 다만 情이 있고 헤아림을 두기 때

문에 일체중생이 거짓으로 그 이름을 寄託합니다. 情이 망하고 헤아림이 끊기면 무슨 

이름을 능히 세울 것입니까?

소리를 듣다가 문득 道임을 깨닫지만 道에 어찌 소리가 있으며,

색 빛을 보다가 문득 마음임을 밝히지만 마음에 어찌 색 빛이 있으리요.

故人이 이르시되, 

有心하면서 平等함이 無心하면서 平等치 아니함만 못하니라 하였으니

올 한해는 사바세계의 일체중생이 낱낱 한분도 빠짐없이 無心道人이 되어 영원한 자유

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祝願합니다.

三 界 熱 惱   猶 如 火 宅 (삼계는 뜨거워서 화택과 같나니)

其 忍 淹 留   甘 受 長 苦 (무엇을 애착하여 미련을 둘까)

欲 免 輪 廻   莫 若 求 佛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若 欲 求 佛   佛 卽 是 心 (불성을 찾는 것만 같지 못하리)

心 何 遠 覓   不 離 身 中 (불성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마음) 

色 身 是 假   有 生 有 滅 (육신은 거짓이어서 생멸이 따르지만)

眞 心 虛 空   不 斷 不 變 (진심은 허공처럼 영원한 존재일세)

信心不二 不二信心(신심불이불이신심) 

眞如法界 無他無自(진여법계무타무자) 

 平等本際 非去非來(평등본제비거비래)

 一心妙圓 自照靈然(일심묘원자조영연)

믿음은 가르는 것이 아니요, 가르지 않음이 믿음이니

참스러운 세계는 남도 없고 나도 없음이라

본래 평등 그 자리에는 가고 옴이 없으니

둥글고 묘한 이 마음의 신령스런 비춤을 보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구름 위에 늘 빛나는 태양을 보아라.

마음의 끄트머리에 휘둘려 한탄하지 말라.

풍운조화 그 속에는 여의주가 있느니라.

평등한 그 자리 가고 옴이 없어라

임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법신대일(法身大日)의 서광(瑞光)이 사바세계에 충만하고  

진각행자와 모든 불자들에게 서상(瑞相)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동해 진각성지의 서기(瑞氣)가 용트림하여 하늘을 오르고 

동쪽 대한(大韓)의 정기(精氣)가 한강의 불가사의를 이루고 있으니 불법(佛法)의 수지

(受持)와 육자진언 염송의 공능(功能)입니다. 

탐욕으로 진심을 일으키고 어리석음이 이를 부추겨서 괴로움이 따르는 예토(穢土)라 

하더라도  불법(佛法)을 체(體)로 삼아 세간을 다스리면 본래 안락의 정토(淨土)가 그 

곳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심지(心地)를 두텁게 하여 종지(宗旨)를 지키고 공(公)을 앞세우며 정도(正道)로 

걸어가면 이웃 대중도 그 길을 따라서 종교 정치 사회 등의 갈등과 부조리를 극복하면 

세속의 사사(私邪)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희망찬 임진년의 햇살이 밝고 따사롭게 세상의 만상을 평화롭게 살려가듯이 심인정법

이 뭇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더 넓은 세상에 안온처가 되도록 정진합시다. 

불법을 체로 하여 생활하자

2012년 임진년 주요 종단 종정스님  신년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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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정� 법전

진각종 

총인� 성초

원효종 

종정� 김벽송

일붕선교종 

종정� 정각

태고종 

종정� 혜초

천태종 

종정� 도용

온누리에 극심한 경제력 고통을 겪는 이러할 때 일수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하

여야 하며 중생들이 다 같이 잘해쳐 나가야 합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마음을 비우시고 참회의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 항상 나투시고 

사랑 비원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와 더불어 중생들을 구제가호하여 줄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은 비로서 나의 행복과 가정 안위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常放大光明 크신광명항상 나투시고

慈悲愍衆生 사랑비원으로 중생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照耀大千界 온 우주를 밝게 비추시는도다

喜捨濟含識 기쁨평등으로 중생을 제도하는도다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충만
法潭呼吸 新淸朝  噴出鼻端 翠霧煙

법담호흡 신청조  분출비단 취무연

願此霧煙 履三界  變成法雨 灑人天

원차무연 역삼계  변성법우 쇄인천

청명한 새해아침에 法潭이 호흡하니 

코끝에선 푸른 안개가 연기처럼 뿜어낸다.

이 자욱한 안개 삼계를 덮어 놓았으니

甘露의 法雨를 人間에게 자욱이 내려주소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듯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신묘년을 보내고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불자들은 용처럼 웅비와 비상,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안개를 박차고 

승천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성불 합시다.

용처럼 웅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대 원
중앙종의회 의장

지 공
대구�. 경북 교구장

지 광
부산 경남 교구장

법 우
충청 전라 교구장

시 정
부산 경남 교구장

용맹정진 수행으로 
근심걱정 벗어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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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상당의 책장과 도서
로 작년에 새롭게 증축한 교실
에 도서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
니다. 책장과 진열된 도서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도들이
후원으로 이뤄져있습니다. 전래
동화, 창작동화, 과학도서, 역사
도서, 인물도서 등의 다양한 책
들로, 독서지도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하고 있어 아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 공
급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권의 책이, 어느 명사의 명

연설 한마디가 아이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가슴을 진동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양식을

읽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깨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서공간을 더 키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행복

한 도서공간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서를 후원을 받고 있
습니다.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내：051) 552-0705 바라밀지

역아동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바라밀아동센터 김수경 교무

바라밀지역아동센터 도서 및 아동 도서 후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교도로부터 무주상 보시

천태종은 9월 3일 단양 구인
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 음악회’를 봉행했다. 천태
종범음범패연구보존회 스님들

의 작법시연에 이어 1,000여명
의 천태종 산하 사찰 합창단은
김만석 국립국악관현악단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2시간 동안 전
체 15막으로 구성된 교성곡‘천

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를
합창했다. 또한 100여명으로 구
성된 마하연ㆍ니르바나 관현악
단이 협연해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교성곡‘천태종 중창

조 상월원각대조사’는 박제천
씨가 대본을, 송정란 씨가 작사
를, 고 이상규 씨가 작곡한 상
월원각대조사의 일대기를 음악
으로 완성한 불교 교성곡이다.
봉축 음악회에는 도용 종정

예하, 운덕 대종사를 비롯한
천태종 스님들과 대각종 만청
총무원장, 원효종 향운 총무원
장, 진각종 문화사회부장 덕정
정사, 김학송(국회의원) 천태
종 중앙신도회장, 김동성 단양
군수, 김희수 충북도의회 의원,
정병조 금강대 총장,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상월원
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음악회에 동참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대조사 탄

신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속적
으로 펼칠 예정이다.

단양 구인사=김종열 기자

천태종‘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 봉축 음악회’
구인사 대조사전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 동참

조계종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는
8월 23일시 템플스테이기념관에
서‘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
인 선언 - 21세기 아쇼카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화쟁위는 갈수록 심각

해지는 종교 갈등 문제를 해결
하고 불교 차원의 종교평화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개월 간‘불교인 선
언’작성 작업을 벌여왔다. 국내
개별 종단이 자체적인 종교평화

선언을 마련해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선언문의
초안 작성 작업에는 조계종 명
법스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교
수,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 15차례 검토회의를
거쳤다. 선언문 초안은 불교계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완성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선언문은‘총론’, ‘종교평

화를 위한 불교인의 입장과 실
천’,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총론’부분에서는 다인종, 다
문화 사회에서 종교간 상호 존
중과 상생할 수 있는 평화적 삶

의 방식을 불교의 연
기적 세계관에서 찾
는다. 또한 기원전 3
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이 남긴 새김글을
통해 종교간 갈등상
황에서 불교인들이
이웃종교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입장과 실천’부분은
열린 진리관, 종교다양성의 존
중, 전법과 전교의 원칙,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활동, 평화를
통한 실천 등 구체적 기준과 지
침을 담고 있다.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의
서원’에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이웃종교의
가르침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
종교인과 더불어 고통 받고 소
외된 모든 생명들의 안락과 행
복을 위해 자비와 사랑을 실천
하겠다는 다짐이 실려 있다.
조계종 화쟁위는 선언문 초안

에 대한 불교계 안팎의 의견수
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안을 완성 발표할 계획이다. 
템플스테이기념관=김종열 기자

이웃종교는 내 종교를 비추는 거울이다
조계종 화쟁위‘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지난 5월 23일 창립한 교육과
학기술부불자회(회장 설동근,)가
8월 25일 서울 광화문 곰솔식당
에서 창립행사를 갖고 보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행사는 20여명의 교

과부 불자회원과 하복동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감사원 김진해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이상인 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다.
설동근 교과부 불자회 회장은

“불교의 특성상 조용하고 드러
내지 않게 활동하는 측면이 많
았다. 그로인해 타종교에 비해
불자 공무원들의 활동이 저조하
고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비판들
도 많았다”며“여러 부처의 불자
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회원들
의 신심을 높이는데 필요한 심
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불련 회장 하복동 감

사위원은“설동근 차관이 오는
10월 공불련 회장으로 취임키로
했다. 공불련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길 것으로, 기대감
이 크다”며“공불연의 지방조직
의 부재가 아쉬웠는데 교과부는

전국 각지에 부처가 있어 설동
근 차관님이 이를 잘 활용한다
면 숨어있던 많은 불자 공무원
들의 신행 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인
사를 전했다. 
한편 공무원불자회는 오는

10월 8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에서 창립11주년 기념행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신임 설동근 회장 취임식 및
하복동 회장 이임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동근 회장은 앞으로 계획으
로 △각 부처간 네트워크 강화
△각 회장단 상시 모임 △어린
포교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시
행되는 주5일제 수업에 관해 조
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흥천
사 주지 정념 스님, 안국선원 선
원장 수불 스님 등과 상의해 대
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말을 이용한 어린이

포교 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
로 삼고 있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초

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사회생
활을 시작, 한때는 경제적 어려
움으로 외항선을 타기도 했다.
성장 가도의 해운회사 CEO를 역
임하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거
쳐 교육과학부 제1차관에 임명
된 입지전적인 교육가이다. 
특히 원효성사의 45대손으로

한때 동진출가를 꿈꾸기도 했던
설차관은 부산광역시 불교신도
회 회장을 역임 하는 등 신행활
동에 앞장서는 대표적 불자이
다.

김종열 기자

“다시 태어나면 동진 출가해 스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교과부불자회장에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취임

서울 총지사 이지연보살이 8
월18일 화성국제연극제에서“할
머니는 외계인”이라는 작품으로
공연했다. 이지연 보살은 수원시
세류동 버드네 노인복지관이 운
영하는 실버연극동아리‘슈퍼스
타’의 단원으로 지난 4년간 연극
공연을 해왔다. 이지연 보살은
건강악화로 병원을 다니던 중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연극을
시작했다. 학창시절 학예회 연극
공연의 주연을 한번도 놓쳐 본
적이 없는 실력의 소유자 이지
만, 그동안 자신의 재능을 숨기
고 살았다. 
기회가 찾아온 이상 온 열정

을 다해 연습에 매진했다. 그 결
과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영어
연극‘백설공주’를 통해 그해 복
지관 인기상을 단번에 거머쥐었
다. 이번에 공연한“할머니는 외
계인”이라는 작품은 누구에게

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매를
주제로 한 연극이다. 이 작품을
통해 이지연 보살은 치매에 대
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건강
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원숙한
연기로 선보였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이지연
보살은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있다. 교도 여러분들도 자
신의 취미와 꿈에 과감히 도전
해 보라고 권한다. 

김종열 기자

총지사 이지연 보살‘화성 국제 연극제’출전
“할머니와 외계인”으로 거창 국제연극제 대상 수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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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천도 영험도량“불교 총지종 수인사”
조상과 선망부모의 영위(靈位)를 수인사에 모십시오!

자손들의 재난소멸과 일체 서원성취를 위하여 생전(生前)에 본인의 명패를
득락전에 미리 봉안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사바세계를 떠나 즐거움이 가득찬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전당이 득락전입니다.
득락전에 조상·선망부모의 영위를 모시고 왕생성불을 발원하는 천도재 및
기제 불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불교 총지종 수인사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0-1 (전화:054-247-7613 , FAX: 054-247-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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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과 23일에 걸쳐서 1박2일
동안 전라북도 무주 일원에서 충
청·전라교구 전·현직 승직자 워크
샵을 개최했다. 현직 승직자 8명과
기로스승 3분 모두 참가하는, 결원
이 한분도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출발하기 전 법우 교구장님의 일

정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 일정은 단순한 휴가의 개념이
아닌 토론 위주의 일정이 될 것이란
말씀에 속으로 작은 긴장감이 맴 돌
았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휴가가 아

닌 워크샵을 정한
것이다. 워크샵란
제목에 걸맞게, 열
정적인 대 토론이
새벽 3시 30분 가까
이 장시간 이어졌
다. 
당연히 토론의 전

체적인 주제는‘종
단발전과 교화 활성
화를 위한 방안’이
었다. 긴 시간 동안
논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
었고, 그리하여 토
론의 결론까지는 아
니지만 토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과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짧게나
마 적어보려 한다.
종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직자

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벌써 햇수로
8년이 되어간다. 처음 교무생활을
시작했을 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종단이 더 이상의 발전이 없
는 답보상태니, 과도기니, 질풍노도
의 시기니..’하는 말들이었다. 
문제는 처음 종단에 들어와서 들

었던 그 말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들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
럴까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수가 없
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과도기니, 질풍노도의

시기니, 하면서 답보 상태만을 바라
보면서 수수방관할 것인가?(총지종
이란 불교 종단이 무슨 반항기의 청
소년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 감출수
없다. 
무거운 마음 가눌 길 없어 한 숨

절로 나오게 된다. 종단에 맨 처음
입문 했을 때 종단의 관계자 한 분
이 내게 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
‘초심을 잃지 말라. 그리하면 후에

큰 스승 될 것이다’. 
사실 그땐 그 말씀이 가슴 속 깊

이 와 닿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
젠 아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처음 시작 할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초심이란 모든 가능
성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이며, 아무
것도 없는 마음이 선심(禪心)이며,
이 선심을 실행하는 것이 초심(初

心)인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지

금 무얼 하고 있는가? 라는 첫 물음
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무한한 가
능성을 가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초심을 지킬
수 있을 때 언제나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린 마음으
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초심이란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을 말한다. 그것
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모든 가
능성이 열려있는 편견 없는 마음이
다.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모든 것을 풀어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켰거

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다음
은 바로 보는 것이라고 본다. 나부
터 나 자신부터 바로 보는 것이다.
불교의 가장 기본 수행법이요, 중

요한 수행법인 고를 멸하는 길이 이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가르침으
로 여덟 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八

正道)의 첫 번째“정견”이 있다. 
흔히들‘본다’라고 하면 엉뚱한

곳이나 바깥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눈의 구조상 위치가 자기 자
신보다는 바깥을 보기 좋게 되어 있
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다. 
다른 그 무엇을 보고 다스리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내 안을, 내 삶,
내 위치의 근원이 되는‘나’부터 제
대로 보고자 할 때, 모든 매듭은 자
연스럽게 술술 풀어지리라고 본다. 
어떤 이는 말 할지도 모른다. 불

자치고 그 누가 팔정도의 정견을 모
르겠냐고, 하지만
진정으로 바로 보려
고 노력했는가? 그
리하여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바로
보았는지 깊이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보지 않고

바로 보지 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채
운 채 나머지 단추
를 다 채운다 한들,
그 옷은 잘못 입은
옷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다시 단추를

다 풀어 내리고 원점에서 제대로 바
로 보고 단추를 다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짧게 표현한 내용이었
지만 추상적인 말이 아닌 절실한 것
임을 알아서 종단의 모든 관계자 및
특히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승직자
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이 지켜질

때 만사형통 되리라 본다. 그것이
곧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종단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요 초석이 되리라
본다.
1박2일간의 일정동안 그 어떤 사

소한 불협화음 없이 충청·전라교구
모든 승직자 분들의 단합된 모습에
먼저 감사드린다. 워크샵 내 화합을
강조하시면서 또한 충청·전라교구
를 이끌고 발전시키려는 법우 교구
장님의 지도력에 다시한번 깊은 감
사를 드린다. 총지화, 사홍화, 수증
원 세분의 기로스승님 조언과 충고
지도편달에 두손 모아 고개 숙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생각하며 마
무리 하고자 한다.
옴마니반메훔

날마다좋은날

충청·전라교구 워크샵을 다녀와서

며칠 전 항공과학 고등학교 홍보단
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우리들에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들, 취업 현황, 특전 같은 것을 소개하
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나는 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다. 왜 전체 정원의 10%만이 여학
생인지, 물론 항공고를 나온 학생들이
가지는 직업 특성상, 남자가 유리하기
는 하지만 이렇게 차별
을 두어 학생 선발을 하
는 것이 과연 남녀의 형
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까,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남녀의 평등,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며 실천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
다. 우리 학교 포스터 그리기 대회의
주제 중 한가지로‘양성 평등’이 선정
되는 것을 보면 양성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게 된다. 단순히 포스터
그리기의 주제라기보다는 올바른 가치
관과 인격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다고 본다. 그렇지만 조
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남녀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
이 존재한다는 사회의 이면을 조심스
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
다. 이제 이러한 드러나지 않게 사회
의 발전을 방해하는 남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양성의 조화를 이루
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
리 사회의 불평등 요소를 짚어보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
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
가·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총을 들고, 전차를 끌며, 전투기를

조종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다. 이것은 대다수, 남자의 몫이다. 총
을 들어 매서운 눈으로 타깃을 맞추고
전차를 몰아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전투기를 조종하고 미사일을 정확한
곳에 꽂아 넣는 일, 이런 일을 하기엔

여자보다 남자의 신체가 좀 더 적합하
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적합하다는 말이 꼭 남자만 해
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경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초급 간부 이상의 군인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성급의
여군은 단 한 명이다. 남녀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더구나 남자의 적합한 신체 때문일지
도 모르지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국
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두 가
지 모습에서 두 가지의 편견이 나타난
다. 첫째는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기에 적합하다는 것, 둘째는 적
합하기 때문에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
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우리 사
회는 과연 평등한가?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서 비

롯된 것일까? 다시 말해 위의 두 가지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을 바탕으
로 한 국가 제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이냐는 말이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잘못된 고

정 관념이다.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나 사고방식에 따
라서만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러한 견해나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치
우쳐서 균형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가
치관이나 입장에 집착하고 그것을 고
집한다면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여자도 국
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데, ‘남자의 신체가 더 적합하니 남자
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한쪽으
로 치우친 사고방식이 위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결국 자신의 고정
관념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의‘고정’
관념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앞으로 나
아가게 하지 못하고‘고정’되거나 침
체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으로부
터 벗어나 올바르게 발전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첫째, 개인은 사회의 모습을 다양하

게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여자도
군인이 되어 충분히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자도 꽃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듯이 직업에 남
녀가 따로 없음을 꼭 알아야 한다. 물
론 사회의 여러 곳에서 과거에는 생각
하기 힘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남
녀의 평등 사회 건설의 주춧돌이 충분
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모습
을 긍정적으로 본다. 어쨌든, ‘이건 남
자가 할 일, 이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 양
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하겠다.
둘째,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러
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고칠 수 있
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우대를 하는 것은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
라고 본다.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

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
가 형성될 때, 진정한 양성 평등의 사
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모든 학생
들에게 기술과 가정을 둘 다 가르치는
것을 보면, ‘여자도 자전거를 고칠 수
있어야 하고, 남자도 꽁치 조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
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이제 21세기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서, 사회의 여러 불평등 요소는 해결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하고, 유연하
게 생각하며,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분
위기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이제 우리 모두 남녀 평등의 사회
를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평등의 저
울을 바르게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청주 혜정사 서 령 정사

학생문예

이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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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평등, 사회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불교의 실천을 불공이라 합니다.
생활불교에 있어서는‘생활이 곧
불공’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생활 그 자체가

불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과 욕심 부리
지 말고 웃으며 진언행(眞言行)과
더블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
시고 살아가는 것이 불공의 요체입
니다.

불공(佛供)불교상식(30)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 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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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민속기행<<

편집위원회

미르�(용�,龍�)의 해가 밝았다. 2012년은 육십갑자 중 임진년�(壬辰年�)으로 10천간 중에서 ‘검은색’을 나타내는 임�(壬�)자와 12간지 중 ‘용’을 의미하는 

진�(辰�)이 결합한 흑룡의 해이다. 몇해 전 황금돼지해를 맞아 출산 붐이 일어난 적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발 맞추어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용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용�, 꿈을꾸다’을 특별 취재하였다.

상상의 동물 ‘용’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고대 이집트·바빌로니아· 

인도·중국 등 이른바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 

전부터 상상되어온 동물로서 신화나 전설에 등장한다.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민족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 따라서 그 모습의 표현 

역시 차이를 보여 왔다. 한국인이 생각해온 용은 중국인들이 

상상하였던 용의 모습을 전해 받았다.

중국의 문헌인 ‘광아(廣雅)’ 익조(翼條)편에는 용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놓았다. “용은 인충(鱗蟲) 중의 

우두머리(長)로서 그 모양은 다른 짐승들과 아홉 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즉,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덜미는 뱀,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를 닮았다. 아홉 가지 모습 

중에는 9·9 양수(陽數)인 81개의 비늘이 있고, 그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銅盤)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明珠)가 있고, 목 아래에는 

거꾸로 박힌 비늘(逆鱗)이 있으며, 머리 위에는 박산(博山 : 

공작꼬리무늬같이 생긴 용이 지닌 보물)이 있다.”

이처럼 각 동물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춘 것으로 

상상된 용은 그 조화능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믿어져왔으며,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水神)으로 신앙되어왔다.

중국민족이 상상해온 이와 같은 용의 모습이나 능력은 

그것이 거의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수용되었다. 남아있는 용의 

조각품이나 그림에서 위와 같은 용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용의 순수한 우리말은  ‘미르’다. 이 ‘미르’는 물의 옛말 

‘믈’과 통하는 말인 동시에 ‘미리’’의 옛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다. 실제로 용이 등장하는 문헌·설화·민속 등에서 

보면 용의 등장은 반드시 어떠한 미래를 예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과거불을 비바시불(毘婆尸佛), 현세불을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그리고 미래불을 미륵불(彌勒佛)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미래불인 ‘미륵’ 역시 ‘미르’와 통한다. 

이외에도 용의 새끼를 뜻하는 ‘이무기’도 우리말이다. 

민간 신앙의 중심 ‘용’
민간신앙에서의 용은 물을 지배하는 신이다. 이를 

용신신앙(龍神信仰)이라 부른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다. 특히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져온 용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신라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각처에서의 

지낸 ‘용신제’는 용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적 의식이었다. 이는 

농경의 절대적 요건인 물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농가에서는 음력 6월 15일, 즉 유두일이 되면 논의 물꼬에 

보리개떡이나 밀개떡을 한 덩이 쪄다 놓고 마음속으로 풍년을 

비는 일이 있는데, 이를 유두제 또는 용신제라고 부른다. 특히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조화능력을 

지닌 수신(水神)으로서의 용은 가뭄 때 기우제(祈雨祭)의 

주신(主神)이 되었다. 이미 신라시대에서부터 기우에 용이 

등장되었던 사실은 여러 문헌과 민속적 신앙의 잔재를 

통하여서도 살필 볼 수 있다.

용은 농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민들에게 있어서도 

어로신앙(漁撈神仰)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숭배되어왔다. 

용은 바다 밑 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다. 용왕은 안전한 항해와 조업, 풍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어촌의 부녀자들이 음력 

정초나 2월초의 만조(滿潮) 시를 택하여 해변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사해용왕에게 가족의 안전과 풍어를 용왕제를 

올렸다. 또한 풍어제는 어촌의 전 주민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 

어부들의 안전한 조업, 풍농, 풍어, 그리고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집단의식으로 치러졌다. 이를 당굿 또는 별신굿이라 

하기도 한다.

불법의 수호자 ‘용’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 용신은 천왕팔부중(天王八部衆)의 

하나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이다. 경전에 나오는 여덟 

용왕은 난타(難陀), 발난타(跋難陀), 사가라(娑伽羅), 

화수길(和修吉), 덕차가(德叉迦), 아나바달다(阿那婆達多), 

마나사(摩那斯), 우발라(優鉢羅)는 불법을 수호한다. 이들은 

불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적시에 비를 오게 하여 오곡풍작을 

가져오게도 한다. 특히 팔대 용왕 중의 사가라용왕은 바다의 

용왕으로 기우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용이 기우의 

대상이 된 것은 수중의 용궁에 살면서 구름을 부르고 비를 오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세의 불법이 유행하지 않게 

될 때 용왕은 용궁에서 경전을 수호한다고도 한다.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시 난타(難陀) 및 우파난타(優波難陀) 

용왕은 허공중에서 청정수(淸淨水)를 토하여 따듯하고 청량한 

물을 태자의 몸에 뿌렸다는 내용도 잘 알려진 설화이다. 

우리나라의 불교가 삼국통일 이래 독자적인 호국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용은 호국룡으로 변화한다. 왕권과 호국을 

기원하는데 용이 앞장선 것이다. 신라의 황룡사구층탑이며, 

문무왕이 죽어서 대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나, 

만파식적에 얽힌 설화들에서 호국룡으로서의 용의 위상을 

정립한다.

왕의 권위와 
백성들의 수호자 
용은 무한하고 경이로운 능력으로 위인과 같은 훌륭한 

존재로 비유되면서 왕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알찌기 

중국에서는 천자(天子)에 대하여 그 얼굴을 용안(龍顔), 

덕을 용덕(龍德), 지위를 용위(龍位), 의복을 용포(龍袍)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임금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졌다. 용은 군왕을 군왕은 하늘의 

관계로 맺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신앙으로 발전하여 

호국룡사상(護國龍思想)이 발생하게 되었다. 용은 군왕의 

상징하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농사의 수호신으로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었다. 유두제나, 단오절에는 용이 그려진 

농기를 앞세우고 한해의 풍작을 기원했다.  또한 ‘개천에서 

용났다’, ‘등용문(登龍門)’과 같은 익숙한 말들처럼 용은 희망의 

상징으로 민중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있다. 

희망의 상징으로 
용을 타고 오르다
용은 어디까지나 상상의 동물이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중국이 상상해온 용의 모습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인도의 불교적인 용의 모습이 겹쳐진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한 또 

다른 새로운 용의 모습이 탄생한다. 여러 동물의 특징적인 

능력과 기능을 골고루 갖춘 용은 웅비와 비상, 그리고 희망의 

상징동물인 동시에 지상 최대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러한 용은 구름과 비를 자유롭게 하는 수신(水神)으로, 

불 법 의  수 호  신 중 으 로 ,  그 리 고  왕 권 을  수 호 하 는 

호국룡으로서의 우리와 함께했다.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와 희망은 구름을 박차고 승천하는 일이다.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 총지종의 힘찬 도약과 교도님들의 가정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편집위원들은  서원했다.

취재 = 편집위원 이인성�,박묘정�,최영아 

통신원 벽룡사 양재범

정리 = 김종열 기자

 

산과 함께 성장한 한국의 전통 가람.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대부분이 산을 끼고 조성된 산지형 

가람이다. 물론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라는 반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입지조건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이 땅에 처음 

전파 될 당시에는 교화와 전교의 목적상 사찰은 사람들 

한가운데 위치한다.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년)에 불교가 

들어와 375년에 초문사(肖門寺)·이불란사(伊弗蘭寺)가 

창건되었고, 392년(광개토왕 2)에는 평양에 9개의 절이 

창건되었다. 백제 역시 왕성의 한가운데 사찰 들이 건립되었다. 

공주의 대통사지(大通寺址),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등은 

백제의 궁성과 그 위치를 같이한다. 신라도 초기 불교 전파 

후 왕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건립된다. 삼국유사에는 

경주를 가리켜 ‘사사성장 탑탑안행(절은 하늘의 별만큼 많고, 

탑은 기러기가 줄지어 서 있는 듯하다)’이라고 묘사했다. 그 

많큼 많은 사찰들이 왕궁의 한가운데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대표적인 사찰이 황룡사다. 지금은 사지만 남아 당시의 

웅장했던 사원의 기풍만을 짐작 할 뿐이다. 본격적인 산지 

가람의 등장은 통일 신라 후대에 도입된 선종(禪宗)과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영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수행을 목적으로사원은 그 구조를 바꾸어 나간다. 

억불숭유의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산지 가람은 불법을 

이어오는 비장처로서 민중들의 서원을 기원하는 신행의 

공간으로 그 맥을 이어 왔다. 요즈음 들어 도심 포교를 위한 

현대식 사찰들이 속속 등장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대형화 

되어간다. 그러나 사찰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행을 위한 

도량으로, 그리고 신행을 위한 공간으로 전통을 지켜 오고 있다.

산신신앙과 불교와의 만남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에는 여지없이 산신이 등장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인간세상을 

다스리다 1908세에 아사달에 몸을 숨기고 산신이 되었다한다. 

신라의 박혁거세 또한 선도산 서술성모의 아들이라는 기록과 

가야산의 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 역시 가락국의 시조를 

낳은 성모신(聖母神)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도 전국의 명산을 돌며 산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한다. 

이는 산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개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신성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또한 신라의 석탈해는 

동악(토함산)의 산신이 되었고, 김유신 장군은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당대의 영웅들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산신으로 승화되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산천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재정의 지출을 야기하기도 한다. 

산신은 국가의 길흉을 관장한 것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농사, 

기후, 건강, 개인적인 소원까지 기원하는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자리한다. 

토템신앙에서 기원한 산신신앙과 별을 숭배하는 

칠성신앙과 더불어 민중들의 생활 속에 자리한다. 불교에서 

정의하는 외도(外道)인 산신과 칠성신등이 불교와 습합되어 

호법신장으로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 나타난다. 

조선은 성리학을 개국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건국 

초부터 억불시책 단행으로 불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수많은 사찰과 승가는 통폐합되거나 환속 당하였고, 그나마 

존속하던 사찰은 양반 관료 사회하에서 끝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왜란과 호란의 국가적 위기에 승군의 활약으로 잠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공역과 공납의 부담은 

점점 더 많아졌다. 알한 어려움 속에서 도 불교는 그 명맥을 

유지한다. 이는 성리학으로는 풀 수 없는 삶의 근본 문제를 

불교가 떠안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회의를 느낀 왕비와 궁녀, 

고단한 일상사를 벗어나고 끊임없이 복을 갈구하는 민중들의 

신앙욕구를 불교가 수용한다. 이시기는 농촌의 안정과 

수공업, 상업의 발전으로 생활이 안정된 서민층이 형성된다. 

불교는 이시기 세시풍속과 망자에 대한 천도와 같은 신앙적 

의례를 사찰에서 행 한다. 1723년 승려 지환(智還)이 편찬한 

불교의례집 ‘법음집’은 천도의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있다. 

천도의례를 앞세운 아미타신앙 이외에도 신중신앙, 시왕신앙, 

지장신앙등이 부각된다. 승려들의 수행방식도 선(禪) 중심에서 

선(禪), 교(敎), 염불(念佛), 진언(眞言) 등을 혼합한 회통적 

수행이 등장한다. 불교는 각종행사와 다양한 신행행태를 

마련하고 민간의 산신, 칠성, 독성들을 사찰내로 불러들인다. 

마을 어귀에 차려진 소박한 산신당에서의 기도가 사찰 

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민중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에 편입된 산신신앙을 만나게 된다.

호법신중(護法神衆)으로 
불법을 지키는  산신

전 통 적 인  민 간  신 앙 이 었 던  산 신 , 

칠성, 독성는 원래는 불교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불교가 전래된 이후 

호법신중(護法神衆)의 역할을 부여받아 

신중의 일원으로 등장한다. 원래 신중은 

인도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다. 

부처님의 법에 가화되어 호법선신의 역할을 

맡았다 전한다. 이러한 신중은 부처님의 

설법을 옹호하는 신으로 여러경전에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범천, 제석천, 인왕, 사천왕, 8부중, 12신장 

등이 널리 신앙되어왔다. 

경전에서 산신의 등장은  당역80권 화엄경에 등장하는 39위 

화엄성중에 포함되어 있다. ‘화엄경’ 제1 세주묘엄품에는 

석존이 성도를 이루자 수많은 보살과 신중들이 부처를 

찬탄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화엄신앙에 비추어 보면 석존의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모든 만물이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고, 이에 자연의 모든신들도 불법을 보호하는 신으로 

포용되었다. 불교의례서인 안진호 스님의 ‘석문의범’에 나오는 

104위 신중에도 산신의 이름을 확인 할 수있다. 여기서는 

104위의 신중 뿐 만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토속신의 

이름까지도 나온다.

 산신은 신중의 일원으로 당당히 불교 사찰의 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원래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자신들이 믿는 

신이외에는 모든 것을  사탄으로 규정하는 유일신의 종교 

전파 과정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그 지역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떠한 신앙도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 

안음으로 부처님의 호법신장으로 도량 안에서 같이 지낸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원융무애의 발현인 것이다. 

지금부터 전통 사찰 속에서 신중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신과 칠성 그리고 독성들을 만나러 갈까 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훨신 전부터 우리 함께한 신앙을 살펴보고 

신중으로 모셔진 작은 집들을 찾아 가보자. (다음호에 계속)  

김종열 기자

임진년�(壬辰年�)
미르�(龍�) 하늘을 날다�. 

이 땅의 주인들은 부처님의 신중이 되었다�.

-호국의 역사 (강화의 지정학적 위치)

강화도는 지질학적으로는 마식령산
맥의 끝과 김포반도가 연결되어 있던
지점으로 침식작용으로 섬이 되었다.
서해로 흐르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
은 강화 앞바다에서 합류한다. 강화
라는 이름은 고려에 들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시대에는 혈구군
으로, 신라때는 해구군으로 불리웠고,
고려 문종 때 처음으로 강화군으로
표기된다. 강화는 한강하구에 위치한
섬으로 황해도 개성과, 경기도 김포
를 접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강화
도는 흔히 민족의 성지이자 호국의
성전이라 불린다. 남북의 길이 28km,
동서길이 16km, 둘레 112km, 면적
407.7k㎡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로 크다. 강화도에는 수많은 국방 관
련 유적들이 해안을 따라 들어 서있
다. 16km에 달하는 내외 성곽, 그리
고 4개의 진을 비롯하여 7개의 보와
53개의 돈, 8개의 포대, 8개의 봉화대
가 위치해 군사 요새를 방불케 한다.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안도 아니
고, 북방의 오랑캐 접경지대도 아닌
데 이렇듯 많은 국방시설물들을 필요
로 한 까닭은 무엇일까. 역사를 통해
보면 강화도가 외적에 넘어가면 곧이
어 우리나라 전 국토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 고종 18년
(1231년) 몽고의 침략을 당하자, 이듬
해 강화로 천도, 39년간 몽고군과 대
치하면서 항쟁하였다. 이때 불심(佛
心)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16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조판했으며 더불어 마
니산 꼭대기의 참성단을 중건, 하늘
과 단군에 제사지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 외적에 대항하여 나라
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조
선조 병자호란 당시 왕실과 신하들이
모두 강화로 피난하고,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난했으나, 남한산성보다
강화가 먼저 함락 당하자 인조는 굴
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조선 말
기에는 통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압박
한 서양인들과 여러 번 전투가 벌어
진 곳이기도 하다. 1866년 프랑스와
맞서 싸운 병인양요와 5년 뒤 미국과

싸운 신미양요는 희생은 있어도 강화
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1871년 일
본이 강화에 침입, 이른바 운요호 사
건을 일으키고 이듬해 대규모 군단을
보내 강화도에 상륙,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얼
마 뒤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병합하
되는 운명을 맞게된다. 이런 역사적
사건의 원인은 강화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외
세의 침략이 북쪽에서 올 때는 압록
강과 두만강 쪽이지만 서구 열강이나
일본 쪽에서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데 서울인 고려의개경

과 조선의 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강화도이다. 그곳에서 배를 타
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마
포나루를 통해 서울을 침공할 수 있
다. 그렇기에 강화도에는 예로부터
서울수비를 위한 국방시설이 많았던
것이다. 

-프랑스의 침공을 부른

병인년(1866년) 천주교 박해

고종(高宗) 3년(1866년) 대원군 치
하에서 한국 천주교 사상 최대의 가
혹한 박해가 일어났다. 병인박해이다.
이 사건의 원인은 당시 시베리아를
차지한 러시아의 남하정책에서 비롯
된다. 고종 1년에 러시아인들은 함경
도 경흥부에 나타나 통상을 요구한
다. 당시 대원군과 정부는 러시아의
요구에 대처할만한 아무런 대책을 강
구하지 못했다. 고종 2년(1865년) 9월
에 재차 러시아인들이 경흥부에서 통
상을 요구해 온다. 당시 승지인 남종
삼 등은 대원군에게 한불조약을 맺어
나폴레옹 3세의 위력을 이용하면 러
시아의 남하 정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 러시아의 위
력에 두려움을 느낀 대원군은 남종삼
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시 프랑스 선
교사 들이 주류를 이루던 천주교에
협조를 요청한다. 대원군은 남종삼에
게 한국교회의 책임자인 베르뇌
(Berneux) 주교와 만남을 요청하고,
만일 러시아의 세력을 막아준다면 천
주교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고 제안한다. 남종삼은 황해도에서

포교 중이던 베르뇌 주교에게 인편을
보내 서울로 돌아오게 한다. 그로부
터 한달 뒤 병인년 (1866년) 1월 31
일 남종삼은 주교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 다시 대원군을 방문한다. 그런
데 대원군의 태도는 너무나 냉담했
다. 대원군의 태도가 돌변한 원인은
얼마 전에 북경에서 보내온 조선사신
의 서신이 원인이었다. 1858년 제2차
아편 전쟁으로 야기된 청나라와 영
국, 프랑스 간의 전쟁은, 1860년 영불
연합군에 의해서 북경이 함락된다.
이때 청나라 조종의 위신은 바닥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분
개한 중국인들이 보복으로 외국인 선
교사와 중국인 신부, 신자들이 닥치
는 대로 살해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었다. 여기에서 큰 힘을 얻은 보수적
인 유교 관리들은 대원군의 천주교
교섭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교도들의
탄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당
시 운현궁에도 천주학쟁이가 출입한
다는 소문이 퍼져 조대비까지 들고
나오자, 정치적 수세에 몰린 대원군
은 천주교의 탄압을 결심하고 선교사
들의 체포를 명령한다. 이 가혹한 박
해로 한국에 있던 선교사 12명 중 9
명이 처형되고, 남종삼, 정의배 등 수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수되었다. 불과
수개월 동안에 조선 반도에서 약 8천
명에 달하는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는
다. 

-프랑스의 침공 그리고 약탈

겨우 조선을 탈출한 리델 신부는,
중국 톈진에 주둔한 프랑스 인도차이
나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조선에
서 일어난 천주교도 학살사건을 알렸

다. 조선의 상황을 보고받은 북경 주
재 프랑스 대리공사는 청나라 조종에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 조선으로 진격
할 의사를 밝힌다. 이후 어떠한 사태
가 발생하든 청나라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통고한다. 청나라는 조선
에 이를 알리고 방비할 것을 권유한
다. 프랑스 동태를 알게 된 대원군은,
천주교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며,
국경의 수비를 강화한다. 병인년 9월
18일 로즈제독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리델 신부와 조선인 천주교인 3명의
안내를 받아 조선 침공을 감행한다.
프랑스 군함 3척은 인천 앞바다와 한
강 하구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
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극도로 긴장한 대원군은
어영중군 이용희에게 경인연안을 엄
중 경비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함대

는 이러한 경비태세에 불리함을 느꼈
는지, 9월 25일 강류·연변만 측량하
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로즈 제독은 순양함 게리에
르를 위시한 군함 7척과 600명의 해
병대를 이끌고 부평부 물치도에 나타
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
병대가 강화부 갑곶진을 통해 상륙한
다. 이에 진해문 부근의 고지를 점령
한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
언한다. 10월 16일 프랑스군은 강화
성을 총공격, 교전 끝에 점령하고, 강
화성 내의 무기 ·서적 ·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강화성 함락을 전해들은
조종은 이경하 ·신헌 ·이기조 ·이
용희 ·한성근 ·양헌수 장군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 ·통진 ·문
수산성 ·정족산성 등에 최후의 배수
진을 치도록 명령한다. 조선은 10월
19일 일단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
을 보내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당장
물러날 것을 통고한다. 로즈제독은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비난하
고, 그 책임자를 처벌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
하라고 맞선다. 10월 26일 밤 프랑스
군 약 120명은 조선군의 진지를 파악
하기위해 문수산성을 정찰 감행한다.
한성근 장군의 소부대는 미리 잠복하
여 침투하는 프랑스군을 무려 27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과를 올린다. 처음
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프랑스
군함은 보복조치로 민가 ·군영을 가
리지 않고 황해도 연안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11
월 7일 프랑스 해병 160명은 대령 올
리비에의 지휘로 정족산성을 공략하
려다가 잠복 ·대기 중인 양헌수가

이끈 500명 사수들의 사격을 받아 사
망 6, 부상 30여 명의 손실을 입고 간
신히 갑곶진으로 패주한다. 정족산성
에서의 참패는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
게 저하시켜, 로즈 제독의 철수 결정
을 이끌어낸다. 11월 11일 프랑스군
은 1개월 동안 점령한 강화성에서 철
수하면서, 장녕전 등 모든 관아에 불
을 지르고, 은괴 19상자(당시 화폐로
환산하여 3만 8000달러)와 대량의 서
적 ·무기 ·보물 등을 가지고 중국
으로 떠난다. 이때 외규장각 왕실의
궤도 함께 약탈된다. 비록 한 달 동안
강화성이 함락되었지만, 서구 열강의
대포도 두려워 하지 않는 용감한 장
수와 병사들의 뛰어난 전략으로 강화
는 잠시 안정을 되찾는다. 프랑스군
격퇴에 힘을 얻은 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시대의 흐름을 뒤로

한 쇄국정책을 더욱 굳혀간다. 그러
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후 강화도는
근대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현장으로
다시 역사의 전면에 선다. 

-고려궁지와 외규장각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사적 제133
호 고려궁지는 강화의 역사를 고스란
히 품고 있는 현장이다. 이곳은 몽고
의 침략에 항전하던 고려가 강화 천
도 후 터를 잡은 궁궐터이다. 1232년
6월 고려 고종은 자주적 정신으로 항
몽의 기치를 높이든 무인들의 주장에
따라 지세가 험한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한다. 강화로 천도한 고종은 약
2년에 걸쳐 연경궁을 중심으로 궁궐
과 관아 건물을 짖고, 명칭을 개경의
궁궐과 똑같이 하고, 궁궐 뒷산도 송
악산이라 불렀다 한다. 1270년 몽고
와의 강화가 성립되어 개경으로 환도
한 뒤 궁궐과 성은 무너졌다. 그후 고
려궁지에는 조선이 들어서고 장령전,
행궁, 만령전, 봉선전, 외규장각, 척천
정, 세심재 등의 궁궐 건물과 지방 관

아인 유수부 건물들이 건축되어진다.
유사시 왕이 거주 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갖춘다. 외규장각은 1782년 2
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
다. 왕립 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
서관 역할을 하였다. 설치 이후 왕실
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
한 의궤를 비롯해 총 1,000여 권의 서
적을 보관한다. 임진왜란으로 유일하
게 남은 왕조실록의 보관을 위해 지
어진 정족산성의 사고와 더불어 조선
의 기록문화를 보관하는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 고려 궁지는 그 시작이
몽고에 항거하기 위한 임시 수도의
중심으로 출발하여, 조선에 들어 병
자호란까지 왕실의 최후 보루 역할을
묵묵히 담당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
랑스군이 철수 하면서 모든 건물들에
불을 질러 지금은 명위헌·이방청 그
리고 최근 복원된 외규장각만이 천년
의 터를 지키고 있다. 

-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강화의 문화유적

강화는 선사시대부터 이미 사람들
이 거주하였다. 우리나라 그 어느곳
보다도 다양한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특히 청동기 시
대의 강화고인돌은 지난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만
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 강화군 하점
면 부근리 일대의 고인돌들은 지석
묘, 돌멘(dolmen)이라 불리며 북방
식·남방식·개석식 등의 3종으로 분
류한다. 이곳 고인돌군은 16기(基)의
북방식·남방식 고인돌이 고루 분포

해 있다. 이 가운데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된‘강화지석묘’는 중부지방에서
는 보기 드문 거대한 북방식(탁자식)
이다. 북방식 고인돌의 구조는 4장의
굄돌로 직사각형 돌방을 구축하고,
그 위에 뚜껑돌을 얹어 놓는 형식이
다. 화강암 계통의 석재를 사용하였
고, 지상 높이 260cm, 길이 710cm, 너
비 550cm로 남한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고인돌이다.
강화는 대장경의 고향이기도 하다.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중인 팔만대
장경이 강화에서 만들어진‘재조대장
경’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부인사에 있던‘초조
대장경’이 소실되자, 부처님의 가지
력으로 몽고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하
여 다시 대장경을 만들기로 한다. 고
려 고종은 강화에 대장도감을 새로이
설치하고, 1236년(고종 23)부터 1251
년(고종 38)까지 약 15년에 걸쳐 재
조대장경을 완성시킨다. 처음에는 강
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수
장되어 있었다. 후에 강화의 선원사
로 옮겨졌다. 조선 초기에 서울의 서
대문 밖 지천사(支天寺)로 옮겼다가,
다시 합천 해인사로 옮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1866년 병인년 천주교 박해로 시작

된 병인양요를 치른 역사적 현장인
강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회 성
당이 있다. 1890년 영국 성공회가 우
리나라에 처음으로 전파된 후 1893년
영국인 왕란도 신부가 강화읍 갑곶리
에서 전도를 시작하였다. 두 번의 양
요로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웠던 당시

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아이러니한 일
이다. 전통 사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멀리서는 사찰이나, 향교 건
물로 보인다. 성당은 외부와는 달리
내부는 바실리카 양식이 결합된 독특
한 구조다. 1900년 완공된 강화성공
회성당을 거점으로 영국성공회는 본
격적인 한국 선교를 시작한다.

‘편집위원이 가다’강화편은 취재
에 참석한 모든 위원들이 디지털 카
메라를 지참하였다.
출발하기 전 무엇을 취재 할 것이

며, 교도들에게는 어떤 정보를 전할
것인가를 여러 번 고민 했다. 각자가
사전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취재 노
트를 작성했다. 그만큼 강화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140년 만에 재 자리를 찾은 조선왕
실위궤의 흔적을 찾아 강화 외규장
각 앞에 섰을 때는, 건재했을 고려
궁지의 여러 건물들을 상상 속에서
만났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약탈

에 정신없는 프랑스 군인들의 발자
국 소리를 듣는 듯 했다. 지금은 유
허만 남아 조용한 잔디밭으로 변했
지만, 당시의 아픈 역사는 지금도 계
속되고 있다고 느꼈다. 편집위원회는
매월 주제를 정해 편집위원과 통신
원이 함께 취재를 하고자 한다. 교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취재=편집위원 박묘정, 박정희, 
강경민, 통신원 밀인사 장경임

정리=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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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는나라를지킨호국의섬이었다”

“편집위원이가다”병인양요의 현장, 강화를 찾아서

유난히도 비가 많은 여름을 맞아, 맑은 하늘을 본다는 것만으로 행운으로
여겨지는 날씨였다. 8월 19일 오전 취재를 위해 강화도로 출발하는 편집위원
들은 맑은 하늘을 오랜만에 만나, 떠나는 편집위원회에 부처님의 가지력이 통
했다고 다들 기뻐했다. 서울로부터 약 60KM 떨어진 강화는 경기도와 서해바
다, 그리고 인천과 인접한 섬이다. 지금은 두 개의 다리로 경기도 김포와 연결
되어 섬이라는 인상은 없다. 행정구역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해있다. 한강 하
구를 막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는 강화를 역사의 격랑 속으로 몰고 들어간다.
멀리 고려로부터 근세에 이르기 까지 임시수도로 외적에 항거한 최후의 보루
로서 많은 사건과 유적이 남아있는 곳, 지금부터 강화를 살펴 보자.

▲광성보 성곽 사진=박묘정 위원

▲광성보 사진=박정희 위원

▲선원사지 사진=강경민 위원

▲부근리 고인돌 사진=박묘정 위원

사찰의 작은집 삼성�, 칠성�, 산신각을 찾아서�.�.�.�. (산신신앙을 중심으로)
절집 안의 작은 집�, 부처님을 모시는 큰집들은 사찰의 중심에 우뚝 서있고�, 아침 저녁 예불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그곳의 주인들은 

뒤로 떨어져 사찰의 한구석에서 부처님을 바라본다. 부처님이 진리에 감화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이 땅의 산신�, 칠성�, 독성들은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장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지종보는 이분들을 모시고있는 전통사찰의 작은 전각들을 만나보고자 한다. 작은 집이 품고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임진년 한해 독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총기� �4�1년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총기� �4�1년



불교문화의 역사적 흐름

유흥준 교수는 불교문화유산의 보
전과 활용의 문제를 종교적 대상물과
문화재적 유물로서의 관점이 섞여있
다고 먼저 지적했다. 일반적인 문화
재와는 달리 현재에도 계속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자 공간인 불교문화재
는 그 만큼 관리의 주체를 가리기가
힘들다. 한국 불교문화의 역사적 흐
름을 살펴보면, 삼국부터 고려시대까
지는 국가의 통치체제 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이 불교문화라, 따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 조선에 들어
국가적 이념을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바꾸면서 무자비한 폐불 정책이 시행
된다. 파괴와 학대 속에서 위대한 문
화유산은 거의 다 멸실되고, 석조 문
화재 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다 임진
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면서 불교는
다시 부활한다. 임진. 병자 양란이후
전국의 사찰들이 중창된다. 그런 면
에서 서산대사, 사명당은 조선불교

중창조였다.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무량사 극락
전 등이 이시기의 불사다. 현세 구복
과 내세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은 다
시 사찰을 찾아오고, 엄청난 크기의
괘불이 조성되어 야단법석을 장식한
다. 조선후기는 더 이상 유교국가가
아니었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가
람의 배치, 즉‘산지 중정형’은 불교
의 사원과 유교의 향교, 서원 형식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여기에서 자연과
조응하는 우리의 독특한 산사의 미학
이 이루어진다. 또한 산신령, 칠성각
등 민중적 요소도 사찰 안으로 수용
조성된다. 조선후기의 국가 이념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지만, 민간의 마
음속에 자리 잡은 신앙은 불교였다.
당시 불교는 종단이 존재하지 않았
다. 때문에 파벌도 없었다. 파벌이란
힘이 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일
제 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일제는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려는 작업으로 조선
불교를 일본의 임제종에 편입시키려
한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만해 한용
운 스님 등이 조선불교를 이끌어 나
갈 새로운 종단을 탄생시킨다. 결국
1911년 일제는 사찰령으로 30본산제
도를 인정하고, 1924년엔 31본산체제
가 확립된다.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제가 강제
로 실시한 토지조사 때 불교는 기존
의 사찰과 산문이 소유한 토지를 대
장에 올려놓는다. 대찰의 경우 수십
만, 수백만 평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조계종의 거대한 인프
라가 된다. 해방이후 수차례의 법란
과 내부 진통을 겪었지만 대중의 불
교 인식이 확대되고, 민주화 과정에

서 불교계도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발
언과 영향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
다. 이제 불교는 또다시 전성기를 맞
을 수 있는 절호의 호기를 맞는다.

중창과 복원 불사의 문제

불교문화유산 보전의 문제에서 요
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찰건축과
중창불사이다.1980년대 까지도 조계
종 사찰의 재정은 열악했다. 이런 상
황이 198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달라
진다. 사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대시주도 등장하면서 대대적인 불사
가 일어난다. 이때 불교는 좋은 기회
였지만, 오히려 사찰건축에 치명적인
변질과 상처를 입는다. 중창불사에
포클레인이 사용됨에 따라 삽시간에
형질이 변경되어 절집 마당은 연병장
을 연상케 한다. 아기자기했던 절 마
당이 허전하기 그지없는 밋밋한 마당
으로 변했다. 이는 산사의 미학을 일
그러뜨리는 일이다. 중창이나 복원이
든 문화재 건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재와 재료이다. 우리 건축에 쓰는
소나무는 금강송인데 지금은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한 더글라서퍼라는
소나무를 사용 한다 .이건 질감이 매
끄럽기만 할뿐 우리 전통 건축의 깊
은 질감을 보여 주지 못한다. 기와역
시 마찬가지로 정형화 된 KS 규격의
기와를 사용, 프라스틱 기와를 올려
놓은 인상을 준다. 단청은 더하다. 이
는 단청이아니라 페인트칠을 하는 것
이다. 모두가 비용의 문제와 관리 주
체의 인식 부족이다. 불상의 개금 문
제는 더 심각하다. 금빛의 번들거리
는 개금에 스님들은 별 거부감을 느
끼지 않는 점이 참 이상하다. 9세기
하대 조성된 장흥보림사, 철원도피안
사 철조비로자나불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이 불상들은 아스콘을 뒤집어
쓰고, 요란한 금칠로 되어 있었다. 문
화재청의 복원이 완료되자 우리의 눈
을 의심할 정도로 거룩하고 존엄한
불상이 그 모습을 찾았다. 작가 박완
서 선생은 비록 천주교인이었지만 이
불상을 보고 절대자의 이미지를 보았
다 한다. 또한 조경의 문제도 절집의
위치와 식생에 따라 장기적인 플랜에
입각, 시행해야하는 아주 어려운 문
제다. 폐사지 복원 문제는, 사찰을 복
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보존하
는 것이 옳으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페
사지를 보존하고, 인근에 새 절집을
짖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백제 정림사지 복원은 찬
성하는 입장이다. 경주에 불국사가
복원되면서 신라 문화의 우수성을 확
인하는 유적인 된 것처럼, 백제의 불
교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찰로 복
원, 백제불교의 단면이라도 보여 줘
야 한다. 석조문화재의 산성비 피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상황을 도래할
수 있다. 무생물의 병리적 현상은 다
망가진 후에야 그 징후가 나타난다.
그렇다고 무조건 보호각 안에 가둘
것이냐? 이태영 박사는 오히려 보호
각이 석조문화재의 수명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라 말한다. 자외선은 석조문
화재 보존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바 이
를 차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많은 연구자 들이 필히 수행
해야할 과제이다.

불교문화재의 활용

불교문화재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보 박물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1987년 통도사가 처음으로
성보 박물관을 열고, 전문적인 큐레
이터와 전시시스템을 갖추고 모범적
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 성보박물관은 재 기능을 하지 못
한다. 
박물관은 1. 유물, 2. 건물, 3. 사람,

4. 재정의 내가지 필수 구성요건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하나라도 부족
하면 박물관의 정상적 운영이 힘들
다. 불교계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를 인식하고 개선해야한다. 최근 템
플스테이가 자리를 잡으면서 불교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가 높아졌다. 이
또한 같은 프로그램의 반복보다는 불
교적 인문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
야 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올
레길, 둘레길도 불교적 이야기와 결
합하면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 수 있
는 요소로 본다. 어찌 보면 불교문화
유산의 활용은 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한 예로
독도문제가 심각할 때 암자하나 지어
스님을 상주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
다. 이는 국제적 분쟁을 피하면서 실
효적 지배를 강화 할 수 있는 방편이
다. 불교문화의 활용이 불교자체의
위상 정립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에 공헌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불

교는 유형문화재 복원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중의 아날로
그인 불교의 문화는 현대인의 잃어버
린 정신적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적절
한 대안이다. 또한 우리 불교의 뿌리
를 끊임없이 탐구, 발굴 정리하는 사
업이 범불교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
어져야한다. 또한 중창불사에 마음을
쓰는 만큼 불교의 인문정신을 발굴하
고 연구하며, 대중을 교화하는데 마
음을 더 써야 한다. 문화적인 유산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도 인재를 길러 소중 한 불교문화유
산을 잘 보전하고 활용하기를 바란
다. 

반성 그리고 대안은

이어 토론에 나선 범하스님(성보문
화재연구원장)은 성보박물관 문제에
대해“1990년대 초부터 확산된 박물
관은 현재 34개에 이른다. 화재와 도

난으로부터 불교유물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의 지원과 사찰의 자체 부담으로
건립되었다. 몇 군데를 제외 하고는
절반이상의 박물관이 완공을 하고도
개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
관된 박물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실정이다. 유흥준교수가 지적했듯이
박물관 운영에는 사람과 재정이 필수
다. 그런데 전문학예직 한명도 두지
못하면서 박물관은 왜 건립했는지 되
묻고 싶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과
삼보 정재를 낭비한데 대하여 어떤
답변을 내 놓아야한다. 또한 관련자
는 어떤 책임을 질지 국민들에게 대
답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더 이상의
박물관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러한 심각한 상황을 정부와 종단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은 사찰 문화유산 보수와 현 실태에
대한 대안으로“첫째, 문화재 보수
및 수리가 영리목적을 가진 사설 건
축업체의 참여로 부실을 야기한다.
문화재 보수는 국가가 직영해야한다.
그래야 이익을 떠난 실질적인 보수가
이루어 질수 있다. 둘째로 연구, 교육
기관의 부재가 부실을 야기했다. 문
화재연구소에 조차 한국건축과나 불
교건축과가 별도로 없다. 이는 반드
시 별도의 부서로 독립되어 연구와
조사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중
앙승가대학에 건축, 공예, 회화 등의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로, 문화
재 보수공사 기간이 너무 짧다. 문화
재 보수에 공사기간을 두는 것은 문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
이다. 예상치 못하는 변수들이 있는
문화재 공사를 공사기간은 두지 않아
야 한다. 넷째로 예산의 회계연도 집
행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회계 연도내 예산 집행으로 재료의
구매 및 공사의 시기등이 문화재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며
문화재 보수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했다.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불교문

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해“디지털
시대의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이 중요
하다. 특히 전시 분야는 디지털 방식
과 스토리텔링 기법의 도입을 고려
해야한다. 살아있는 전시가 아니면
관람자의 시선을 끌 수 없다. 또한
문화유산의 복원도 디지털 시대에 맞
는 복원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찍이 영국은 증강현실 기법을 사용
하여 과거의 영국의 모습을 볼 수 있
고, 웅장한 로마 문화 까지도 재현하
려한다. 지금은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의 활용이 대세이
다. 문화의 복원도 시대에 따라가야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활용
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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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 불교문화어떻게보전할것인가?’
불교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대토론회

유흥준 명지대 교수 범하스님 성보문화재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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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屈非)? 물고기 이름치고는 참 독특한 이름이죠.
이러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고려 16대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비(妃)로 들여서
그 소생인 인종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지요.
또한, 인종에게도 셋째딸과 넷째딸을 시집보내, 중복되는 인척관
계를 맺고 이를 업고 권세를 독차지 하며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
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 일당인 척준경을 매수하여 체포
한 후, 영광 법성포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 지역 특산품인 굴비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왕에게 칠산바다에서 잡은 조기를 소금에 절여서 진상하
면서, 결코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고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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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 이상 간수가 빠

진 천일염을 사용하여 염장하여 엮어서 깨
끗한 물로 세척하여 법성포 해풍에 말린
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시킨 제품
입니다.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에는 해풍

으로 건조되고 습도가 95% 이상 올라가는
밤에는 참조기 속속들이 들어있는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 육질이 숙성되는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 접한 법성포의 기후적 여건이 만들어낸 작품입
니다. 제품에 물기가 흐르는 것은 급속 냉동시킨 제품이 배송시 조
금 녹아서 묻어 있는 것입니다. 제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서늘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면 변질되지 않지

만 오래두면 배에서 기름기가 배어나와 맛이 변하므로 가급적 녹지
않은 상태에서 끈을 제거하고 랩으로 2~4마리씩 사서 냉동 보관하
다가 1봉씩 꺼내드시면 변질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이 오래도록 유
지 됩니다.

��리��
생선 굽는 그릴에 중간불에 서서히 구워야 제 맛이 납니다.
갖은 양념을 바른 후 찌거나, 매운탕을 하셔도 맛있습니다.

제품종류

청수 1호 1.3kg / 20마리 / 12,000원

청수 2호 1.6kg / 20마리 / 25,000원

청수 3호 1.8kg / 20마리 / 35,000원

청수 4호 2.0kg / 20마리 / 60,000원

청수 5호 2.2kg / 20마리 / 80,000원

청수 6호 2.4kg / 20마리 / 100,000원

청수11호 1.2kg / 10마리(大) / 60,000원

청수12호 1.3kg / 10마리(大) / 80,000원

청수13호 1.4kg / 10마리(大) / 100,000원

청수14호 1.5kg / 10마리(大) / 150,000원

청수15호 1.7kg / 10마리(大) / 200,000원

����� ���니다

���� �� 주� � ��� ����니다.

�청수4호부� 청수15호 ��� ��� ��

부담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김장호)    

농 협 : 643045-52-114021

광주은행 : 721-121-012900

※ 제조원 청수굴비는 영어법인 영광굴비 특품사업단 회원업체입니다.
신선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상태는 조금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청수굴비는 법수원 기로스승의 자제 이은주 보살이 운영합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 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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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8
월31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
회의장에서 불교문화유산의 현주
소와 보전 방안에 관한 대토론회
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상해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자로 유흥준(전 문화재청장,
명지대 미술사학과)교수가 나섰다.
토론은 범하스님(성보문화재연구
원장),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
구소장), 김영애(다할미디어대표)
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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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을 한달음에 내려온 한
스님이 있었다. 의발은 남루했지
만 그 위엄은 천하를 압도하는 기
풍을 지녔다.
축지법을 써서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 금강산 장
안사로 향하는 그 스님은 사명대
사.
서산대사와 도술을 겨루기 위

해 가고 있었다. 서산보다 스물
세 살이나 아래인 사명은 자신이
서산대사보다 술수가 아래라느니,
높다느니 하는 소문을 못들은 체
했으나 풍문이 꼬리를 물고 퍼지
자 돌연 실력을 겨뤄 보기로 결심
한 것이었다.
『신출귀몰한 서산대사의 실력
을 모르는 터는 아니나 나의 묘기
로 서산을 궁지에 몰아넣어 세상
을 놀라게 해야지.』
사명의 마음은 다급했다. 서산

대사가 있는 금강산 장안사 골짜
기에 이르자 우거진 숲 사이로 흐
르는 맑은 물소리는 천 년의 적막
을 흔들며 요란했다.
사명당이 이 계곡을 오를 무렵

서산대사는 굴리던 염주를 멈추
며 상좌를 불렀다.
『이 길로 산을 내려가 묘향산
사명대사를 마중하여라.』
상좌는 깜짝 놀랐다.
『장안사에 사명 스님이 오신다
는 전갈이 없으셨는데요.』
『허허 골짜기를 내려가노라면
냇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느
니라. 바로 거기에 사명대사가 오
시고 있을 거네.』
서산대사는 앞을 훤히 내다보

는 듯 말했다.
『냇물이 거꾸로 흐르다니. 아무
래도 이상한 일이로구나.』
상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절

을 나섰다.
『정말 사명대사가 오시는 걸까.
아니면 서산대사가 나를 시험하
려 함인가.』
평소에 없던 분부라 자기 나름

대로 생각을 굴리면서 골짜기를
향해 내려가던 상좌는 우뚝 걸음
을 멈췄다. 분명 냇물이 거슬러
흐르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들어
앞을 살피니 과연 저만치 웬 스님
이 오고 있었다. 상좌는 그 스님
앞에 공손히 합장배례했다.
『스님, 스님께서 사명대사이시
온지요?』
『그렇소마는….』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

으셨겠습니다. 저는 서산대사의
분부 받고 대사님을 마중나온 장
안사 상좌이옵니다.』
『아니… 그래….』
사명당은 내심 놀랬다.
「서산대사가 어떻게 알고 마중
까지 내보냈을까.」
마치 덜미를 잡힌 듯 아찔함을

느꼈다.
상좌는 앞장서서 걸었다. 소문

만 듣던 사명대사를 직접 모시게
되니 누구에겐가 자랑이라도 하
고픈 마음이었다.
이윽고 장안사에 이르렀다. 그

때 법당문이 열렸다. 서산대사가
막 법당을 나서려는 찰나였다. 사
명당은 인사할 틈도 주지 않고 공
중에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를 잡

아 쥐곤 첫 말문을 열었다. 
『대사님, 내 손아귀에 있는 이
참새가 죽을까요, 살까요?』
사명의 손 안에 있는 새인지라

새가 죽고 사는 것은 사명당에게
달려 있었다.
이쪽도 저쪽도 택하기 어려운

그 질문 앞에 서산은 의연히 입을
열었다.
『허허 사명대사, 이 몸의 발이
지금 한 발은 법당 안에 있고, 한
발은 법당 밖에 나가 있는데 이
몸이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안으
로 들겠습니까?』
이 또한 난처한 질문이었다. 안

으로 든다고 하면 한 발을 마저
밖으로 내놓을 것이요, 밖으로 나
갈 것이라 답하면 안으로 들 것이
니. 잠시 생각에 잠긴 사명당은
멀리서 객이 오는데 밖으로 나오
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그야 밖으로 나오시겠지요.』
『과연 그렇소. 사명당이 그 먼

길을 한달음에 오셨는데 어찌 문
밖에 나가 영접치 않겠소.』
모든 답이 끝난 듯 서산은 사

명에게 어서 올라올 것을 권했다.
그러나 사명은 손에 참새를 쥐고
있는 터라 답을 듣고 싶었다.
『고맙소이다. 대사님, 이 참새
는 어찌 되겠습니까?』
『불도를 닦는 분이 어찌 살생
을 하겠습니까?』
서산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당대 고승의 만남은 이렇게 시

작됐다. 사명은 자기가 오게된 사
유를 말하고 이번엔 도술로 겨루
자고 제안했다.
사명은 지고 온 봇짐에서 바늘

이 가득 담긴 그릇을 하나 꺼냈
다.

잠시 그릇 속의 바늘을 응시했
다. 이게 웬일인가. 바늘은 먹음
직한 국수로 변했다.
사명은 맛있게 먹으면서 서산

에게도 권했다. 이를 지켜보던 서
산 역시 국수를 먹었다. 그리곤
사명과는 달리 입에서 바늘을 뱉
아 놓았다. 대단한 신술이었다.
사명은 다시 계란을 꺼내더니

한 줄로 곧게 쌓아 올렸다. 그러
나 서산은 그 반대로 공중에서 계
란을 쌓아 내려왔다. 사명당은 초
조해졌다.
『아래서 위로 쌓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명은 열세를 느꼈으나 한 번

더 겨루기로 했다. 사명당은 하늘
을 우러렀다. 구름 한 점 없던 장
안사 상공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뒤덮이더니 천지를 흔드는 천둥
번개와 함께 굵은 빗줄기가 쏟아
져 내렸다.
순식간에 땅 위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무서운 위세였다.
『사명대사, 과연 훌륭한 신술이
오.』
이쯤 되면 서산대사도 굴복할

것 같아 사명은 내심 기뻤다. 그
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헛기침
을 했다.
『뭘요, 대사께선 아마 이 비를
멈추게 할 뿐 아니라 하늘로 되돌
리시겠지요.』
『허어, 사명대사님이 미리 알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사명은 그만 말문이 막혔다. 서

산은 좀 전의 사명처럼 합장한 채
하늘을 우러렀다. 숨막히는 순간
이었다. 줄기차게 퍼붓던 비가 뚝
그치면서 빗방울은 하늘로 거슬

러 올라갔다. 한참을 오르던 비는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새로 변하
여 나르는 것이었다. 청명한 천지
엔 새의 노래와 환희로 가득찼다.
가슴 조이던 사명은 이 변화무

쌍한 광경에 자기의 모자람을 깨
달았다.
『대사님! 진작 알아뵙지 못했
습니다. 과연 만천하의 스승이옵
니다. 부끄러운 몸이나 저를 제자
로 삼아 법도에 이르도록 가르침
을 내려 주옵소서.』
사명당은 눈물로써 제자되기를

간청했다. 서산대사도 마음이 흡
족했다.
『진정 그러하시다면 나 또한
즐겁지 않을 수 없소. 그대같이
슬기로운 제자를 맞게 되니 더없
이 기쁘구려.』
그들은 합장한 채 오래도록 부

처님 앞에 서 있었다. 사명은 그
날부터 서산의 수제자로 용맹정
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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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은
1896년 4월 18
일 경기도 수
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5
남매 중 넷째
로 태어났다. 
본관은‘나

주’이고 호는
‘정월’이다.
부친‘나기정’

은 대한제국 때 경기도 관찰부 재판주사, 시
흥군수를 지냈다. ‘나혜석’은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10살 때
집 근처의 삼일 여학교에 입학했다. 이때부
터 집안에 있는 것과 뒤뜰의 화초들을 그려
서 선생님께 보여 드려 그림 잘 그리는 학생
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것이 훗날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들어서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
다.
1913년 진명 여자보통고등학교를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둘째 오빠 나경석이 아
버지를 설득하여 일본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화과 (유화과)에 입학하여 화가로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도쿄유학 시절은 나혜석
의 모든 생각과 인간관계와 그의 인생이 결
정 된 때이다.
유화를 공부 한 사람은 여성으로 첫 번째

이며 남성까지 통틀어 4번째였다. 이때 오빠
나경석은 자신의 친구 최승구를 나혜석에게
소개 하였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하였으나 최승구가 폐병으로 사망한 후에는
그의 인생관이 돌변하여 모든 희망을 예술에
걸었다.
1918년 귀국하여 함흥 영생중학교, 서울

정신 여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민족
의 독립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져 1919년 3.1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3월 25일 이화학
당 학생 만세 사건에 깊이 관여 함으로써 체
포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는 어머니마저 돌아

가시고 외로웠던 차에 아버지와 주변에서 시
집가라고 강한 압박을 해 왔다. 1920년 4월
드디어 6년 동안 꾸준히 구애를 해 왔던 변
호사 김우영과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첫딸을 낳고 어머니의 길과 화가의 길 사

이에서 많을 갈등을 하였다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

이 정신적 긴장감을 높이면서 출산의 고통을
여성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표현 된 건 처음
이었다.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 하지 않지만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겪는 감정과 고
통들을 앞장서서 말 함으로서 다른 사람의
입을 열게 하는 역할을 했다. 

1914년에 근대적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상적 부인]이란 글을 발표했고 동경 유학
생들의
친목회를 조직하고 [여자계]라는 잡지를 발

간 하는 등 여권신장 활동을 벌였다. 이 잡
지에 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단
편소설 [경희]를 발표하기도 했다. 1921년 7
월 [신가정]지에 봉건적인 결혼제도와 정조관
에 희생되는 여성의 비극을 그린 소설 <규원
>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정순>등의 여러 작
품을 발표하여 소설가로도 많은 활동을 했
다.
1921년 3월 경성일보사에서 유화 70점으로

최초의 개인 유화 전을 개최 해서 대 성황을
이루었다. 
나혜석의 작품이 전람회 때 대성황을 이룬

것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것, 수묵화가 아닌
유화인 것, 3.1 운동때 옥고를 치르고, 변호
사인 김우영이 남편이라는 것 등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작품이 전시 되는 이틀 동안 5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들었다. 그는 조선미술전람회
에서 1회에서 5회까지 입상했다.
1927년 6월 그는 어린 세 남매를 시어머니

에게 맡기고 남편 김우영과 함께 진정한 예
술을 찾아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 1년 9
개월의 여행에서 원하던 그림을 실컷 보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면서 인생관 예술관을 확
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와서 새로운 예
술을 펼칠 겨를도 없이 파리에서 최린을 만
나 연애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혼 하게 되었
다. 결혼 생활 실패 후 화가로서의 삶에 더
욱 매진한 나혜석은 1931년 제 10회 조선미
술전람회에서 <정원>으로 특선하고 이 작품
으로 일본에서도 입선 하였다. 
그 후 개최된 미술전에서는 거듭 실패하고

아들‘선’이 폐렴으로 죽은 후 나혜석은 불
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승려생활에 매력을
느껴 수덕사 아래 수덕여관에 오랫동안 머물
렀다. 이 곳에서 김일엽을 만나 많은 이야기
도 나누었다. 다솔사, 해인사에도 묵은 적 있
고 마곡사 근처에 방을 얻어 머문 적도 있다.
불교에 심취 했으나 불교에 귀의 하지는

않았다. 이 후 서울로 올라와 한 때 청운양
로원에 의탁하기도 하였다. 병든 몸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서울에 나타났다가 냉
대를 받고 자취를 감추는 생활을 반복했다.
1948년 12월 10일 향년 53세로 추운 겨울

날 행려병자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은
시립자제원의 의사에 의해 확인 되었다.
나혜석은 지금 시대에 태여 났으면 화가로

소설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보
람 있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는 시대를 너무 많이 앞서 가는 삶을 살

았던 여성이다.    
(자료：여성사전시관)

나혜석(1896~1946)

규제와 편견의 한계를 넘어 선 여성들

원대한꿈을갖고실력을연마하는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교 훈 신 의
성 실
정 직

교 목 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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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대사 영정
◀ 사명대사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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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와대를 방문하는 날이다. 

일 찍  서 둘 러  새 벽 3 시 에  일 어 나 

아침정송을 하면서 청와대방문을 

무 사 히  마 치 고  환 희 한  마 음 으 로 

귀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서원 

하였다. 수원에서 함께 가기로 한 

분들께 추우니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고, 8시에 만나 

경복궁 동편 주차장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에서 서류심사가 확인되면 

청와대에서 차가 나와 우리를 태워 

갔는데 이번에는 삼성관광차로 그냥 

들어갔다. 불교단체의 방문이다.

나는 몇 번의 초청방문과 접수 

방문을 해 본적이 있었다. 우리는 

청 와 대 를  둘 러 보 는 데  전 에  없 이 

쓸쓸하게 느껴지며 가슴이 아려오는 

것은 계절 탓인가? 어지러운 정세 

탓인가?

그 아름답던 꽃들은 흔적 없이 

사 라 지 고  적 막 감 마 저  감 도 는 

청와대의 뜰!

나는 허공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간 절 히  기 도 를  했 다 .  부 디  남 은 

암기동안 실타래처럼 엉키고 설킨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풀으셔서 

어려운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울 수 있게 달라는 기원을..

외 로 움 과  안 타 까 움 이  가 슴 을 

파고들며 울컥 쓰린 마음이 머리를 

아리게 한다.

얼른 마음을 바꾸고 같이 오신 일행 

분들을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래, 오늘은 함께 오신 총지종 

가 족 들 을  위 하 여  밝 은  마 음 으 로 

보내자고 내심 마음을 추수렸다.

그리고 점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드시던 촌집 삼계탕을 먹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짜고 옛날에 그 

국물맛이 아닌 것 같았다. 주방장이 

바뀌었나보다.

어 머 !  우 리  회 장 님 께 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금일봉을 

전해주시고 급하게 가셨다.

많이 감사하고 따뜻함을 느낀다.

한 참  시 간 이  지 나  일 행 은 

남산케이블카를 타고 장엄한 서울 

경 관 을  내 려 다 보 며  행 복 했 고 , 

향기로운 커피향을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주체 측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섯 분 모시고 갔는데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주체 측 

분 들 은  얼 마 나  애 를  쓰 셨 는 지 

함께한 정사, 전수님과 김성보살님, 

손경옥보살님 그 외 모든 여러분들 

정 말  행 복 하 게  즐 거 운  여 정 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사히 마치고 회향할 수 

있 게  해 주 신  부 처 님 께 도  천 배 로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는 더 새롭게 열정적으로 

정 진 할  수  있 기 를  서 원 하 면 서 , 

행복하고 기쁨 넘쳤던 청와대 방문을 

적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자궁이라는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으로 

인해서 생리와 임신,  페경 등의 

여 성 으 로 서  겪 게  되 는  고 유 한 

생리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 생리는 한 달에 한 번 자궁을 

비롯해서 어혈과 인체의 노폐물 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조혈 

기능이 활성화됨으로 정상적으로 

생 리 가  이 루 어 질  경 우  여 성 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원인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궁이 병들어 건강한 생리 

를 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자궁질환 

으로 고생하고 급기야 자궁을 적출한 

뒤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경험하

듯이 자궁도 초경이 시작되고 난 뒤 임

신과 출산을 거쳐가면서 성숙하고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면 폐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갱년기장애 또

는 폐경기증후군이라고 설명합니다. 일

반적으로 폐경기여성들의 경우 생리가 

끝남과 동시에 여성으로 기능도 끝난다

는 불안감과 상실감으로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생리를 연장하려는 

호르몬요법은 건강에는 큰 의미가 없으

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스럽

게 폐경을 맞이하고 이후의 삶을 긍정

적으로 받아들이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극복해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

니다. 

한 의 학 적 으 로  자 궁 을  비 롯 해 

간이나 신장 등을 생식기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간의 울체된 

기운을 풀어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신 장 의  부 족 한  정 기 ( 精 氣 ) 와 

정 혈 ( 精 血 ) 를  북 돋 아  줌 으 로 써 

폐경전후 나타날 수 있는 하체기능 

약화와 요통을 개선하고 위로 기운이 

치솟아 나타나는 상열감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두통 등을 개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오 히 려  폐 경 이  끝 이  아 닌  새 로 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긍 정 적 이 고  적 극 적 인  생 활 태 도 를 

유지해 가시는 것이 여성건강을 위해서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법

1.  우 유 및  유 제 품 이 나  두 유 등 을 

꾸준히 복용해 골다공증의 진행과 

악화를 막는다.

2.  과일및 채소등을 적당 섭취해 

혈액을 맑게 한다. 단 야채의 경우 

과다섭취보다는 살짝 익혀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속이 냉한 경우 

냉장과일이나 생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과다한 지방질의 섭취는 혈액을 

탁하게 하지만 일정량의 단백질 

공 급 을  위 해  담 백 한  부 위 의 

살코기를 섭취한다.

4.  해산물(미역, 김,  다시마)등과 

생선, 멸치 섭취

5.  콩이나 된장, 두부 등은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상열감을 

감소시켜준다.

6.  술 ,  담 배 ,  카 페 인  등 은  뼈 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섭취를 

제한한다.   

도움이 되는 운동법

주로 심폐기능을 강화하여 위로 

상승하는 열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제 자 리  뛰 기 ,  빨 리  걷 기 ,  조 깅 , 

수영 등이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속도를 내어 30분 

이상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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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과 23일에 걸쳐서 1박2일
동안 전라북도 무주 일원에서 충
청·전라교구 전·현직 승직자 워크
샵을 개최했다. 현직 승직자 8명과
기로스승 3분 모두 참가하는, 결원
이 한분도 없는 그런 모임이었다. 
출발하기 전 법우 교구장님의 일

정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는데,
이번 일정은 단순한 휴가의 개념이
아닌 토론 위주의 일정이 될 것이란
말씀에 속으로 작은 긴장감이 맴 돌
았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휴가가 아

닌 워크샵을 정한
것이다. 워크샵란
제목에 걸맞게, 열
정적인 대 토론이
새벽 3시 30분 가까
이 장시간 이어졌
다. 
당연히 토론의 전

체적인 주제는‘종
단발전과 교화 활성
화를 위한 방안’이
었다. 긴 시간 동안
논의 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
었고, 그리하여 토
론의 결론까지는 아
니지만 토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과 나의 생각과 느낌을 짧게나
마 적어보려 한다.
종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승직자

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벌써 햇수로
8년이 되어간다. 처음 교무생활을
시작했을 때 들었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종단이 더 이상의 발전이 없
는 답보상태니, 과도기니, 질풍노도
의 시기니..’하는 말들이었다. 
문제는 처음 종단에 들어와서 들

었던 그 말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들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그
럴까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수가 없
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과도기니, 질풍노도의

시기니, 하면서 답보 상태만을 바라
보면서 수수방관할 것인가?(총지종
이란 불교 종단이 무슨 반항기의 청
소년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 감출수
없다. 
무거운 마음 가눌 길 없어 한 숨

절로 나오게 된다. 종단에 맨 처음
입문 했을 때 종단의 관계자 한 분
이 내게 해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
‘초심을 잃지 말라. 그리하면 후에

큰 스승 될 것이다’. 
사실 그땐 그 말씀이 가슴 속 깊

이 와 닿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
젠 아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란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처음 시작 할때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초심이란 모든 가능
성에 대해 열려있는 마음이며, 아무
것도 없는 마음이 선심(禪心)이며,
이 선심을 실행하는 것이 초심(初

心)인 것이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나는 지

금 무얼 하고 있는가? 라는 첫 물음
의 순수함을 지키는 것, 무한한 가
능성을 가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초심을 지킬
수 있을 때 언제나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린 마음으
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초심이란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 초심자의 마음을 말한다. 그것
은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모든 가
능성이 열려있는 편견 없는 마음이
다. 
바로 이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

는 것이 모든 것을 풀어가는 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켰거

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다음
은 바로 보는 것이라고 본다. 나부
터 나 자신부터 바로 보는 것이다.
불교의 가장 기본 수행법이요, 중

요한 수행법인 고를 멸하는 길이 이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려는 가르침으
로 여덟 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八

正道)의 첫 번째“정견”이 있다. 
흔히들‘본다’라고 하면 엉뚱한

곳이나 바깥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눈의 구조상 위치가 자기 자
신보다는 바깥을 보기 좋게 되어 있
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다. 
다른 그 무엇을 보고 다스리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내 안을, 내 삶,
내 위치의 근원이 되는‘나’부터 제
대로 보고자 할 때, 모든 매듭은 자
연스럽게 술술 풀어지리라고 본다. 
어떤 이는 말 할지도 모른다. 불

자치고 그 누가 팔정도의 정견을 모
르겠냐고, 하지만
진정으로 바로 보려
고 노력했는가? 그
리하여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바로
보았는지 깊이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보지 않고

바로 보지 못해서
첫 단추를 잘못 채
운 채 나머지 단추
를 다 채운다 한들,
그 옷은 잘못 입은
옷이 되는 것이다.
결국 다시 단추를

다 풀어 내리고 원점에서 제대로 바
로 보고 단추를 다시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다. 짧게 표현한 내용이었
지만 추상적인 말이 아닌 절실한 것
임을 알아서 종단의 모든 관계자 및
특히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승직자
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이 지켜질

때 만사형통 되리라 본다. 그것이
곧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종단발전의
가장 큰 밑거름이요 초석이 되리라
본다.
1박2일간의 일정동안 그 어떤 사

소한 불협화음 없이 충청·전라교구
모든 승직자 분들의 단합된 모습에
먼저 감사드린다. 워크샵 내 화합을
강조하시면서 또한 충청·전라교구
를 이끌고 발전시키려는 법우 교구
장님의 지도력에 다시한번 깊은 감
사를 드린다. 총지화, 사홍화, 수증
원 세분의 기로스승님 조언과 충고
지도편달에 두손 모아 고개 숙이며,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생각하며 마
무리 하고자 한다.
옴마니반메훔

날마다좋은날

충청·전라교구 워크샵을 다녀와서

며칠 전 항공과학 고등학교 홍보단
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우리들에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들, 취업 현황, 특전 같은 것을 소개하
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
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나는 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다. 왜 전체 정원의 10%만이 여학
생인지, 물론 항공고를 나온 학생들이
가지는 직업 특성상, 남자가 유리하기
는 하지만 이렇게 차별
을 두어 학생 선발을 하
는 것이 과연 남녀의 형
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까,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남녀의 평등,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며 실천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게 된
다. 우리 학교 포스터 그리기 대회의
주제 중 한가지로‘양성 평등’이 선정
되는 것을 보면 양성 평등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게 된다. 단순히 포스터
그리기의 주제라기보다는 올바른 가치
관과 인격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그렇다고 본다. 그렇지만 조
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남녀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
이 존재한다는 사회의 이면을 조심스
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
다. 이제 이러한 드러나지 않게 사회
의 발전을 방해하는 남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양성의 조화를 이루
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우
리 사회의 불평등 요소를 짚어보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
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
가·사회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총을 들고, 전차를 끌며, 전투기를

조종하여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진
다. 이것은 대다수, 남자의 몫이다. 총
을 들어 매서운 눈으로 타깃을 맞추고
전차를 몰아서 목표물을 명중시키며,
전투기를 조종하고 미사일을 정확한
곳에 꽂아 넣는 일, 이런 일을 하기엔

여자보다 남자의 신체가 좀 더 적합하
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적합하다는 말이 꼭 남자만 해
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경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초급 간부 이상의 군인 대부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성급의
여군은 단 한 명이다. 남녀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더구나 남자의 적합한 신체 때문일지
도 모르지만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국
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두 가
지 모습에서 두 가지의 편견이 나타난
다. 첫째는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기에 적합하다는 것, 둘째는 적
합하기 때문에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
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우리 사
회는 과연 평등한가?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은 어디서 비

롯된 것일까? 다시 말해 위의 두 가지
인식,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을 바탕으
로 한 국가 제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이냐는 말이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잘못된 고

정 관념이다.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나 사고방식에 따
라서만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러한 견해나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치
우쳐서 균형이 맞지 않거나 자신의 가
치관이나 입장에 집착하고 그것을 고
집한다면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여자도 국
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데, ‘남자의 신체가 더 적합하니 남자
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한쪽으
로 치우친 사고방식이 위의 구체적인
모습이라 하겠다. 결국 자신의 고정
관념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의‘고정’
관념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앞으로 나
아가게 하지 못하고‘고정’되거나 침
체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정관념으로부
터 벗어나 올바르게 발전된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첫째, 개인은 사회의 모습을 다양하

게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여자도
군인이 되어 충분히 용감하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고, 남자도 꽃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듯이 직업에 남
녀가 따로 없음을 꼭 알아야 한다. 물
론 사회의 여러 곳에서 과거에는 생각
하기 힘든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남
녀의 평등 사회 건설의 주춧돌이 충분
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모습
을 긍정적으로 본다. 어쨌든, ‘이건 남
자가 할 일, 이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 양
성평등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하겠다.
둘째,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이러
한 차별이 존재할 경우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못된 판단을 고칠 수 있
도록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우대를 하는 것은 근본
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
라고 본다.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

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는 분위기
가 형성될 때, 진정한 양성 평등의 사
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모든 학생
들에게 기술과 가정을 둘 다 가르치는
것을 보면, ‘여자도 자전거를 고칠 수
있어야 하고, 남자도 꽁치 조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
여주는 모습이라 하겠다. 
이제 21세기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서, 사회의 여러 불평등 요소는 해결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양하고, 유연하
게 생각하며, 사회적으로는 그러한 분
위기가 형성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이제 우리 모두 남녀 평등의 사회
를 위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평등의 저
울을 바르게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청주 혜정사 서 령 정사

학생문예

이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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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평등, 사회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다

불교의 실천을 불공이라 합니다.
생활불교에 있어서는‘생활이 곧
불공’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생활 그 자체가

불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과 욕심 부리
지 말고 웃으며 진언행(眞言行)과
더블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
시고 살아가는 것이 불공의 요체입
니다.

불공(佛供)불교상식(30)

진정한 양성평등의 사회 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일반가정

- 보호프로그램 :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지도
- 교육프로그램 : 학습(국어, 영어, 수학, 독서지도, 기초학습지도)
- 문화프로그램 :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문화 활동(영화, 연극, 뮤지컬)
- 복지프로그램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 지역자원연계 : 결연후원, 지역 내 인적·물적 지원연결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학습지원비 및 문화활동(견학 및 캠프)을 위한 후원을 해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바라밀지역아동센터의 후원자가 되시면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 및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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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바라밀지역아동센터 센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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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사 교도  이 지 연 

청와대의 뜰

폐경기 증후군 

생 활문 화

불서

  

조 계 종  대 강 백 인  범 어 사 

무비스님이 『당신은 부처님』이란 

제목으로 전국 각지의 법회, 

인 터 넷  염 화 실  카 페  등 에 서 

주창해 온 인불사상(人佛思想,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한권으로 정리했다. 

무비 스님은 책의 서두에서 “마음이 

부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 몸이 

부처다, 깨치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 

부처인 시대가 왔다, 지금 부처로 

살지 않고 어느 세월에 부처로 

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바로 그대로 모든 사람을 부처로 

섬기면서 살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지상에 평화와 행복이 

온다고 역설한다.

무비 스님이 주창하는 인불 

사 상 이  스 님 이  새 롭 게  만 든 

불교가 아니고, 인불사상이야말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바른 

가르침, 즉 불교와 선불교의 

핵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법화경, 화엄경 등의 경전 

말씀과 불교사에서 존경받는 달마 

스님, 혜능 스님, 임제 스님, 영명 

스님, 성철 스님 등의 가르침과 

선시(禪詩)를 가려 뽑고 해설하여 

인불사상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알고 모르고, 미련하고 

영리하고는 별 문제가 아니다. 

등을 두드리면 돌아볼 줄 아는 

그것. 그것이 곧 부처님의 능력이며 

부처님의 신통이다. 그 능력과 그 

신통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숨을 

쉬는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신통이다. 그대로 살아 있는 부처님 

활불(活佛)이요, 활신(活神)이다. 

비록 살이 좀 쪘거나 빼빼 

말랐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흑인이거나 백인이거나, 게으르 

거나 부지런하거나 너무 따지고 

차별하지 말라. 그대로 모두가 

광명을 놓을 줄 아는 아름다운 

유 정 불 ( 有 情 佛 ) 이 다 . ” 라 며 

유정불(有情佛), 즉 ‘보통사람이 

부처님’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불사상을 토대로  새로운 

불교운동, ‘신대승불교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비 

스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말하는 

‘사람이 부처님’임을 일깨워주는 

인 불 사 상 은  이  시 대  희 망 의 

메시지다. 청년백수, 사오정, 

노인자살인구 증가 등 사람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은 부처님과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말씀을 

읽다보면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다.

스님께서 정리한 경전 말씀과 

조사어록, 선시 속의 인불사상, 

긍정적인 인간관은 그대로 삶의 

희망이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존재의 실상을 아는 

것만으로도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문을 열어 줄 

것이다. 

           김종열 기자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겨울 방학을 맞아 ‘스키타이 

황금문명’ 전을 개최한다. 중,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동물문양과 황금유물로 기억되는 

스키타이의 화려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다. 스키타이족은 몽골계와 

백인계의 혼혈로 이란 북부와 

남러시아 일대 살았던 민족이다. 

그리스인들은 폴리스시대부터 

이들을 ‘스코티아’로 부른다. 이후 

‘스키타이’로 불려진다. 중국에서는  

진, 한 시대에부터 이들을 ‘흉노’라 

명하고 가장 두려운 북방 오랑케로 

여긴다. 스키타이인들은 퉁구스계 

몽골어족의 종족이며, 활을 잘 쏘며 

마상기술이 뛰어난 유목민족으로 

중국과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된 종족이다. 이 종족의 

명칭으로는 스키타이, 훈족, 후니, 

흉노로 불리어진다. 5세기 경 

스키타이의 왕 ‘아틸라’가 탁월한 

기동성과 발달한 활을 무기로 삼아 

유럽으로 진격해 서쪽 라인강에서 

동쪽 카스피해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그러나 453년 아틸라가 

죽은 후 왕자들의 분열과 게르만 

여러 부족의 반란으로 제국은 

무너지고, 흑해 연안으로 가서 다른 

민족과 혼혈하고 동화됨으로써 

민족의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 

이번 전시에 만나는 유물들은 

우크라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국 립 역 사 박 물 관 의  대 표 적 인 

소장품들이다. 스키타이, 사르마티 

문화의 정수를 보여 주며 그 종류의 

다양성과 문양의 풍부함, 260점의 

수량 등 북방 유라시아 유목문명의 

유 물 로 서  최 고 의  수 준 이 다 . 

스키타이의 황금숭배 문화는 

신라문화와의 계통적 연관성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의 기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동물양식, 

수목신앙 등은 신라 금관, 띠 장식 

등에 그대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시는 스키타이에서 

한반도까지 북방 초원으로 이어진 

유목민족의 이동 경로를 확연히 

보여주어 잃어버린 역사적 기억을 

되찾게 할 것이다. 특히 ‘북방 

유라시아 초원의 길’ 코너는 

스키타이, 샤카, 훈, 흉노, 몽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민족의 

시원과 연결된다.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속에서 반도사와 

분단사를 넘어 동, 서가 하나로 

만났던 유라시아 대륙문화로서 

한국 역사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겨울 방학을 맞은 교도 

자녀들의 역사 지식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예술의 전당=김종열 기자

신라금관의 비밀,

스키타이 황금유물에서 

만나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스키타이 황금문명’ 특별전 2월26일까지

『당신은 부처님』‘모두가 그대로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저는 3년 전 제 소유 부동산을 
함께 사는 자식명의로 아무런 조
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
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내외의 태
도가 옛날 같지 않더니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여 2분의 1씩 나
누어 갖고 분가하여 살자고 합니
다. 이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
은데 가능한지요?

▶ 이상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

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

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

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

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

히 알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해 작성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서면이 

‘증여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

지 않더라도, 증여를 한다는 경위와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면 가능합니

다. 그러므로 증여의 의사표시는 증

여를 받는 사람 대하여 서면으로 표

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

1755판결).

한편, 위 규정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

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

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계

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

로 됩니다.

(대법원 1992. 9. 14.선고 92다4192

판결).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

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

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

법 제558조). 이행이라 함은 증여자

가 약속대로 재산을 수증자(受贈

者)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인도(引

渡)가 이행이며,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

에 이행한 것이 됩니다.

둘째,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

정한 망은(忘恩)행위가 있는 때에

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즉,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

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입니다.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은 

해제권자인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

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소멸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

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

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

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

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

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

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그 이행

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

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

여자의 생존 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증여자의 재산상태 악화에 의

한 해제에 있어서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한

하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위의  아들

과의 갈등 관계가 있다 하더러도 이

미 자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부동산을 되돌려 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판

결,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판결)

불자생활법률

자식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등기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변호사 하동길 법률사무소 

�(대표전화�:02�-�5�9�6�-4�600�)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표고버섯 탕수육

-신의 음식 표고를 만나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요리의 재료 였다. 서양에서는 ‘Elixer of life(생명의 영약)’ 또는 ‘Food of 

the Gods(신의 음식물)’ 이라 불리우는 불로장생의 식품이다. 흔히 버섯이라는 말은 균사의 덩어리를 

가르키며, 이를  자실체(字實體)라고 하는데, 자실체를 만드는 균류들을 총칭해서 버섯류라고 한다. 

버섯은 나무에서 나는 '나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나, 송이처럼 땅에서 나는 버섯도 버섯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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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만드는 건강 요리

무비스님 저�/

불광출판사�/�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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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어느 왕이 마차를 타고 암행을 하다
좁은 시골길에서 다른 마차와 마주쳤다.
암행 중임을 깜박 잊은 왕은 당연히 상대방

이 비켜나기를 기다리며,
얼른 양보하지 않는 앞 사람에게 따지듯 물

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너도 왕이라면 어
느 나라를 다스리느냐?”
“나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다.”
“…………!.”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손짓하는 세상,
오늘도‘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왕’의 자

리에서 쉽게 비켜서지 맙시다.
이정우(군승법사)

풍경소리

길에서 만난 두 왕

이달의사진 해바라기는가을을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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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사진협회 경남지부 김인규 지부장 사진제공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

재산이나 용모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선 초라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선 우쭐해지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을 남에게 빼앗긴 채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자기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도현 (재가수행자)

제9회 경로법회
제9회 총지종 경로법회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경로 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한 이번법회에는 장기자랑,

야외법회, 레크레이션, 신행 체험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참가대상：65세이상 어르신

◆ 일 시：총기 40년 9월 21일(수) ~ 22일(목)

◆ 장 소：전북 변산 대명리조트

◆ 준 비 물：세면도구,필기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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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41년 (서기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제146호

지나간� 일에는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고칠� 수� 없습니다�.

불행의� 대부분이� 후회에서� 비롯됨을� 아는� 순간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 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선묵 혜자스님

�(풍경소리 대표이사 �/ 도선사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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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제자� 중에�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인� 마승� 비구가� 있었다�.

이런� 성격을� 잘� 아는� 부처님은� 어느� 날� 그에게� 

임무를� 주었다�.

�"시내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가르침을� 

전하여라�.�"

얼굴이� 붉어지며� 머뭇거리는� 마승� 비구에게� 다시� 

말했다�.

�"반드시� 자기에게도� 남을�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가거라�.� 용기를� 가지고� 가라�.� 가면� 길은� 열릴� 

것이다�.�"

김원각�(시인�)

사진= 조계사 김종열기자

문화

행복의 지름길

가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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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한국에서 주말의 명화
를 기다리며 보던 시절이 생각납니
다. 70-80년대 만 해도 주말에 TV에
서 외화를 특집으로 많이 보여 주곤
했습니다. 
특히 설, 추석 명절에는 각 방송마

다 두 세편씩 방영하기도 했지요. 초
등학생이었던 나는 밖에서 뛰어 놀
다가도, 영화가 시작될 무렵이면 집
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벌써

식구들은 텔레비젼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
리며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던 즐
거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영 되었던 많은 외화들

은 미국 영화배우‘존왜인’과 지금은
영화감독이 된‘클린트 이스트우드’
가 주연이었던 서부 영화들로 기억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주인공인 카우보이 또는 보안
관은 우리 편 즉 착한 사람으로, 인
디안과 솜블레로라 불리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쓴 멕시칸들은 모두 야만인이
고 죽여야 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
다. 선과 악, 흑과 백의 논리가 너무
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들 이었습
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
르게 One story (하나의 이야기)에만
노출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직접 알아 보려는 노력도 없
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를 여과없이
받아 들이며 One story 에만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
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리 단정을 지
어 버립니다. 자기가 정해 놓은 가치
관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만나
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적에 서부 영화를 보

고, 카우보이는 착한 편 인디안은 나
쁜 편이라고 무의식중에 결정을 했
듯이, 아주 빠르게도 좋고 나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그래서 점점 쉽게 사람들을
묶어서 분류를 해버리고, 나중에는
그 분류작업이 자동화가 되어 버리
기도 합니다.
UN에 온것 처럼 세계의 많은 인종

들이 모여 평화롭게 살고 있는 뉴질
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서 온 사람들의 그들의‘다른 이야기
들’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나의 이야
기들도 나누는 열린 교제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열려 있는 마음에만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담긴다는 겁
니다. 좋고 나쁘다는 분류보다는 그

저 다르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
고 그 다른 이야기들이 나의 삶을 살
찌게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을 떠난지 오래된 제자신이

한국을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
어 섰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
다양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줘
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는 단일민
족이란 이름으로 One story(하나의 이
야기)를 고집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
다. 마음을 열어 그들의 다른 이야기
들을, 나쁘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그 자체로 우리의 열린 마
음에 담아줄 때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도 풍부해지리라 봅니다. 
글을 쓴 박지관 교수는 뉴질랜드에

이민 온지 16년이 되어가며 현재는 수
도 웰링턴에서 아내와 8살 딸아이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좋은날 우리들 이야기

마음의 해탈을 그리며One Story(하나의 이야기)

그칠 줄 모르고 쏟아 붓던 장마도
끝이 났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
에 햇볕은 쨍쨍, 나들이하기엔 더 없
이 좋은 날씨다. 방생 잘 다녀오라고
날씨도 돕는다며 보살님들도 환한 얼
굴이다. 해탈절을 맞이해서 섬진강으
로 방생법회를 떠났다.
간식도 나눠 먹고 일상에서 벗어났

다는 생각에 다들 들떠서 수다도 떨고
바깥구경도 하니 어느덧 가슴이 확 트
이는 섬진강에 도착했다. 
올 해에는 미꾸라지를 방생한다. 조

그만 좁은 공간에서 서로 뒤엉켜있는
미꾸라지들을 봤다. 이 조그만 비닐
안에 갇혀서 이 녀석들도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며 그들만의 위계질서 속
에서 기뻐하고 걱정하며 오만가지 감
정을 느낄까싶은 의문이 들었다. 하나
가 꿈틀거리면 곁에 있는 것도 꿈틀거
리고 결국 비닐 전체가 꿈틀거렸다.
마치 분출 직전의 마그마처럼 팽팽하
게 세상과 대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서로에게 얽혀있는 모습을 보니 소리
에도 놀라지 말고, 그물에 걸리지도
말고, 진흙탕에 묻지 않게, 무소의 뿔
처럼 얼른 혼자가 되게 방생하고 싶었
다. 
꼼지락 거리던 미꾸라지를 강물에

푸는 순간 쏜살같이 헤엄 쳐 나아갔
다. 그동안 좁은 곳에서 얼마나 숨통
이 막혔을까? 강물에 몸을 맡기고 유
유히 꼬리 흔들며 제 2의 삶을 찾아가
는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하면서 몸이
가벼워진다. 자유의 몸이 된 미꾸라지
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다. 
7월 15일 우란분절. 목련존자가 아

귀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하
기 위해서 부처님과 대덕승들게 백미
와 다섯 가지 과일을 정성들여 공양하
고 간절하게 서원 하셨단다. 상, 하반
기 불공을 시작하면서 정사님께서 항

상 말씀하시기를 진실 되게, 진심으로
식(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회하고
해탈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얼마 전 6.25때 나라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는 불공을 했다.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세의 많은 피
끓는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
었다. 지금 생존해 있다면 약 80세가
되었겠지만, 피어 보지도 못하고 전장
에서 맞은 죽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
통했을까? 부디 다음 생에는 멋진 삶
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가시
라고 불공하였다. 순간 눈앞에 20대의
청년이 너무 좋아하면서 환한 모습으
로 보일 때 더욱 진지하게 불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식(識)의 마음을 알아
줄 때 내가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정견
(正見)으로서 그 아픔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 줄때 망(亡)자의 한이 줄어드
는 게 아닐까?
방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상,

하반기 불공기간의 노고와 회향하였다
는 마음에서 다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
다. 그 와중에 어느 보살님이 깜빡 잠
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한복을 입
은 할머니가“얘야! 내 평생 문밖 세
상을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너 덕분에
산천초목 구경 잘하고 맛있는 음식 잘
먹고 좋은 구경 많이 해서 고맙다”라
고 말을 하고는 가셨단다. 우리가 먹
은 점심이 바로 공양이 되었고 차 안
에서 까지도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나
보다.
방생법회는 단순히 물고기 몇 마리

살려주는 것만이 아니다. 진실 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7세(世) 선
망부모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혼까지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 모든 보살님께서도 올해 방생회향
잘 하고 성불하시길 바란다.

◀ 전자레인지의 묵은 냄새를 제거하
려면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얼룩이 생기고 묵은 냄새가 나게 된
다. 
얼룩은 세제로 닦아내면 없어지지

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귤이나
오렌지의 껍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1~2분 정도 가열하면 묵은 냄새가 없
어지고 오렌지 향이 은은하게 난다.

◀ 은제품의 얼룩이나 때를 없애려면
목걸이나 반지 혹은 식기등의 은제

품은 닦지 않고 방치해 두면 오염이 되
기 쉽다. 은제품을 세정하기 위해서는
용기에 물을 넣고 베이킹 파우더를 조
금 섞은 다음 그 용액 속에 은제품을
담아서 끓이면 놀랄만큼 깨끗해 진다.

◀ 유리 그릇의 상표 스티커를 제거
하려면
유리컵이나 그릇에 붙어 있는 상표

나 정가표 등은 사용한 접착제로 인하
여 솔로 문지르거나 물로 씻어도 제거
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새 그릇
에 흠이 생길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헤어 드라이어의 더운
공기를 부착된 부위에 10여 초 불어
주면 어렵지 않게 떼어 낼 수 있다. 남

은 얼룩은신너나 아세톤으로 지우면
깨끗이 제거 된다.

◀ 액자나 고가구의 울퉁불퉁한 부분
을 세정하려면
금, 은박으로 제작된 액자나 고가구

의 울퉁불퉁한 조각 부분은 오래 사용
하면 먼지가 끼인다. 이러한 오염된
것을 물로 닦아 내면 물의 얼룩으로
더 지저분해 질 수 있으므로 양파를
삶은 물을 부드러은 면이나 융에 적셔
서 닦아 내면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다.

◀ 옷장 속 방충제는 어디에 비치하
는 것이 좋은지
보통의 방충제는 승화 가스가 발생

하여 섬유와 옷감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가스는 공기보다
더 무거워 발생하면서 아래로 가라 앉
기 때문에 방충제는 옷장의 아래에 두
는 것 보다는 위에 두는 것이 효과적
이다.

◀ 자동차의 밧데리에 녹이 슬었으면
밧데리 케이블에
콜라를 부으면, 거품을 내면서 녹이

없어진다.

◀ 녹이 슬어 빠지지 않는 볼트가 있
으면 콜라를 바르면
수 분 후면 그 볼트가 빠진다.

1.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
로 하고
2. 관세음보살의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진언‘옴마니반메훔’과 준제
법으로 수행하며
3. 삼밀유가관행법(三密瑜伽觀行

法)을 실천함으로써 [중생의 신
(身)·구(口)·의(意) 삼업이 본래

부처님의 삼밀과 차별이 없음을 알
고, 실천적 수행방법으로 손으로
결인을 하고, 입으로 진언을 외우
며, 뜻으로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아서 衆生과 佛은 본성이 같다고
관(觀)하는 수행법]
4. 즉신성불을 궁극의 목적으로

합니다.

총지종의교리요강불교상식(29)

생활상식

Simon Park(박지관),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스
승님이 계십니다. 지성 통리 원장님과
승효제 전수님이십니다. 연꽃이 환하
게 미소를 지으며 피어나는 이 계절이
되면 더욱 생각이 나며 계실 때에 존
경스러웠던 모습들이 샘물처럼 솟아오
릅니다.
예쁜 꽃들을 피우고 보살피셨던 스

승님들, 가을이면 겨울나기 준비를 하
여 지하실에 잘 보관하시고 봄이면 무
거운 화분들을 모두 들어 내놓다가 정
사님 허리를 다쳐 고생도 엄청 하셨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한 승효제 전수
님은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닥쳐오면
따뜻한 가슴과 눈물로 보듬어 안아,
모두에게 편안하고 정이 넘쳐흐르는
전수님의 따뜻한 배려는, 우리들 모두
의 가슴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지요.
우리들뿐이 아니라 꽃과 화분에도

사랑과 정성을 듬뿍 주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 부우
시던 모습. 무더운 여름날에도 매일
연꽃잎을 정리하시면서 예쁜 잎을 나
올 수 있도록 공드림을 하셨습니다.
물주기를 하시는 스승님의 얼굴에 구
슬땀이 흘러내리며 힘드셔도 힘들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 없었지요. 사랑
을 준 연꽃잎들은 연두 빛, 핑크빛과
노란색으로 예쁘게 뽐내고 피울 즈음
이면 스승님께서는 연꽃 축제를 준비
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에서 먼 이웃
까지 알리고 꽃구경 오는 손님들께 열
심히 교화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생활하셨던 스승님 두 분
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도 오시는 손님들께 손님맞이

준비를 하며 보냈던 날들을 떠올려 봅
니다. 지난날 스승님과의 생활이 해마
다 연꽃 피는 계절이 되면 지금은 추
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맞이하시며 보람을 느끼시는 스승님을
뵈올 때, 스승님들은 다 그렇게 헌신
적인 생활을 하시나 생각하게 되었구
요. 유난히 부지런하시고 정이 많고
항상 베푸시며, 헌신적으로 교화발전
과 교도들에게도 온 힘을 다해 생활
하셨던 두 분 스승님 이었기에 올해에
도 연꽃을 보며 스승님에 대한 존경스
러움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남기고 가
신 흔적은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자
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 스승님 존경
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전 만보사 유복근 통신원

연꽃을 보면 떠오르는 스승님

진언행자의편지

성화사 김경인 통신원

현대사회에서의 환경오염과 지구 

황 폐 화 는  심 각 한  지 경 에  이 르 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과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황 폐 해 진  지 구 를  어 떻 게  원 래 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이다. 

특 히  이  시 대 를  사 는  불 자 로 서 

환경오염과 지구의 황폐화를 어떻게 

효 율 적 으 로  방 지 할  수  있 는 가 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는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고 있으며 

경제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 소비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남 들 보 다  비 싼  물 건 을  소 유 하 고 

소비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만족을 

느 끼 고  자 신 의  능 력 을  나 타 내 

보 이 려 고  하 는  현 대 인 들 에 게 는 

돈 이  우 선 시  될  수 밖 에  없 다 . 

정신적인 충족감보다 물질의 소유와 

소비를 통하여 만족감을 얻으려는 

현 대 인 들 의  잘 못 된  의 식 이  점 점 

많은 재화를 생산하도록 부추기고 

이러한 것이 자원의 고갈과 지구의 

황폐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에 의한 

지구의 황폐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작으로 만든 결과이다. 

우 리 의  물 질 에  대 한  필 요  혹 은 

탐욕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기업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은 우리 

생 활 에  필 요 한  것 이 기 도  하 지 만 

한 편 으 로 는  이 들 의  활 동 이 나 

이들이 생산해 내는 제품, 그리고 

생 산 과 정 에 서 의  모 든  활 동 이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 일차 생산품인 농수산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들은 그 원료가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석 유 를  원 료 로  생 산 된  것 들 이 기 

때문에 생산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된다. 

제품을 생산하는 이외에도 요즘의 

기업은 서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고 끊임없이 

물자를 소비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최대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무리 환경오염 

물질을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 또한 기업의 구성원은 우리의 

가 족 들 이 다 .  기 업 의  생 산 활 동 을 

통 하 여  생 활 비 를  벌 고  그 것 으 로 

생활해 나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기업의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 은  말 이  되 지  않 는 다 .  그 러 면 

사회구성원이면서 불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현상들을 바로 잡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소 비 자  운 동 을  통 하 여 

환경오염배출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 가 의  정 책 에  유 권 자 의  권 리 를 

행 사 하 고  환 경 오 염 방 지 를  위 한 

국가간 협약 등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것 이 기  때 문 에  개 개 인 의  각 성 과 

자발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불자들이 

먼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개개인의 

몇 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음식을 절제하라. 

▶ 과도한 음식의 섭취는 본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의약품과 물자가 

소 비 될  것 인 가 ?  그 리 고  그 러 한 

의약품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공해를 유발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비만한 사람이 감량을 하기 위하여 

런 닝  머 쉰 을  사 용 하 는  동 안 에 도 

전 기 가  소 비 되 고  있 으 며  그 러 한 

전기가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라면 

대기오염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원자력발전이라고 해도 발전소의 

핵 폐 기 물 은  엄 청 난  환 경 오 염 을 

유 발 한 다 .  적 게  먹 되  건 강 을 

유지하도록 하라.

  

2.육식을 삼가라.

▶ 육식을 하기 위하여 많은 가축이 

사육된다.  가축 사육은 농경지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며 기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음식 섭취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가축 사육에 따른 

폐기물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며 

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남 용 하 는  경 향 이  있 다 .  그 러 한 

항생제의 독성은 고스란히 먹는 자의 

입으로 들어간다.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항생제 등을 만드는 재료는 

석유에서 나오기도 한다. 또한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육류 대신 식물을 섭취하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3.사치와 낭비를 하지 말라

▶ 필요 이상의 큰 집에 살거나 큰 

차를 타거나 많은 옷을 소유하는 것도 

자원 낭비가 된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모되는 에너지도 결국은 

지구를 황폐화하는 길이다. 큰 차를 

소유함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자동차 경주나 

오토바이 경주 등은 공해를 유발하고 

자 원 을  낭 비 하 는  가 장  저 열 한 

오락이다. 그리고 애완 동물을 기르는 

것도 환경오염에 일조하는 것이다. 

일  년 에  한 번  입 을 까  말 까 한 

옷이나 구두,  핸드백을 쌓아두는 

것도 자원 낭비이다.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석유화학제품이다.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그 또한 환경을 

오염시키는 재료가 된다.  검소한 

생 활 태 도 는  환 경  보 호 의 

첫걸음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만 

절제하더라도 환경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4.  종 교 행 위 를  빙 자 한 
환경오염을 염두에 두라

▶ 불교는 마음을 다스려야 

복 을  받 는 다 고  한 다 . 

종이돈이나 향을 태움으로써 

복을 얻는다고 기대하지 말라. 

부처님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을 것이다. 

종이돈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숲이 훼손되어야 하는지 

아는가? 삼림의 훼손은 오존층 

파괴의 가장 으뜸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태움으로써 

나 오 는  연 기 는  건 강 을  해 치 고 

주위의 생물도 해치게 되며 대기를 

오 염 시 킨 다 .  나 아 가 서 는  수 질 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라. 

5.  물건을 아껴 쓰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라.

▶ 어떤 물건이던지 아껴야 한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중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껴야 

한 다 .  일 회 용  그 릇 이 나  용 품 은 

가급적 쓰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석유가 

소비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것들이 

버려졌을 때 토양과 물이 오염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설혹 그러한 것들이 

재활용된다고 하여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과 에너지의 소비는 

막대하다. 

쓰 레 기 를  줄 여 라 .  부 처 님 의 

가르침대로 욕심을 줄이고 소박한 

삶 을  꾸 려 가 면  쓰 레 기 도  훨 씬 

줄 어 든 다 .  쓰 레 기 를  가 장  적 게 

배출하는 사람이야 말로 환경보호에 

가장 앞장 서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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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축전을 맞아 만해 한용운선
사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해 보고
자한다.
승려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문

학가로서 살다간 선사의 삶은 오
늘날 불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남
기고 있다. 
만해선사는 열강의 침탈 앞에

조선왕조의 국운이 다한 1879년에
충남홍성에서 청주 한씨 응준 거
사와 온양 방씨 사이의 둘째로 태
어났다. 어려서 한학을 익혀‘서
상기’를 독파하고‘통감’,‘서경’,
기백삼주를 통달한 총명함으로 일
대의 자랑이었다. 14살 때 당시
조혼 풍습에 따라 천안 전씨 정수
와 혼인한다. 18세에 고향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편 서세동점하던 국제정세 속에
서 국운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왕
조의 비참함을 지켜보다 의병활동
에 참가한다. 하지만 그의 노력과
는 달리 의병에 실패하고, 무작정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향한다. 부
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푼의 노
자도 없이 떠난 선사는 노행 중에

자신의 삶에 대해 깊
은 통찰을 한다. 앞날
을 위해 실력을 양성
해야겠다는 생각과 인
생의 의미에 대한 물
음으로 길을 돌려 보
은 속리사로 향한다.
선사는 다시 더 깊은
심산유곡의 대찰을 찾
아 설악산 백담사로
입산한다. 이곳에서 선
사는 탁발승이 되어
불도를 닦기 시작했다.
청춘의 몸을 한갓 도
포 자락에 감싸고, 염

불을 외우며 현세를 초탈한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날 선사는
청나라의 학자‘서개여’가 지은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통해 넓은
세상을 보고자하는 마음을 키워나
갔다. 21살 되던해 선사는 세상의
견문을 넓히고자 원산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한다.
하지만 동행의 음모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구사일생으로 귀국한
다. 이후 안변 석왕사등에서 참선
하며 유랑생활을 한다. 고향으로
돌아와서의 생활도 잠시, 다시 행
랑을 꾸려 백담사로 돌아간다. 27
살 되던해 정월 선사는 금련곡사
를 계사로 용운이라는 법명을 받
고 득도한다. 그로부터 3년간 선
사는 두문불출 불경과 참선에 빠
져 수행정진한다. 하지만 좁은 세
상에 갖혀있는다는 것이 사내 대
장부의 본의가 아니라 생각하고,
일본으로 탐방을 떠난다. 이시기
선사는 조동종 대학에서 청강하
며, 일본어와 불교학을 배운다.
이때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있던

최린, 고원훈, 채기두 등과 교유
한다. 선사는 귀국과 동시에 박한
영, 전금파 등과 결의를 맺는다.
선사는 승려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위해 이시기 표훈사와 경기
도 장단군 화산사숙의 불교강사를
지낸다. 그후 선사는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을 탈고한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불교를 일
본 임제종에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선사
는 박한영, 장금봉등과 불교종무
원을 창설하고 일제의 음모로부터
조선의 불교를 지켜낸다. 1913년
35세때의 일이다. 이때 백담사에

서 탈고한‘조선불교유산론’이 책
으로 간행된다. 이듬해 선사는 불
교운동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는
몸이라 그 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
었다. 선사는 이 또한 시절 운이
라 생각하고 통도사로 내려가 대
장경 연구에 몰두, ‘불교대전’을
간행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선불교
회 회장에 취임한다. 1917년 12월
에 설악산 오세암에서 참선중 진
리를 깨치고, 오도송을 부르짖는
다. 이후 선사는 불교월간지‘유
심’을 창간하고 논설, 수필, 현대
시등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발표
한다. 
1919년 3.1 운동은 선사의 삶에

있어서 큰 분수령이 된다.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육당이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의 자구 수
정 및 공약3장을 첨가한다. 또한
33인의 대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
하고 일제에 체포되어 투옥된다.
옥중에서도 그의 독립운동은 계속
된다. 참회서 한 장만 쓰면 석방
해 주겠다는 유혹을 단호히 뿌리

친다. 오히려 상해임시정부의 독
립신문에‘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
의 대요’를 발표 독립운동의 불씨
를 이어 나갔다.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선사는 불교를 통
한 독립의식고취와 민족계몽운동
을 전개해 나간다. 이때부터 선사
의 문학 활동은 전성기를 맞는다.
옥중시‘무궁화를 심고자’를 개벽
지에, ‘조선 및 조선인의 번민’을
동아일보에 발표한다. 1925년 47
세 되던 8월 선사는 출가 사찰인
백담사에서‘님의 침묵’을 탈고하
고 이듬해 회동서관에서 발간한
다. 이후 선사는 김상호, 김법린,

최범술 등과 조선불교청년회를 확
대 개편한‘조선불교 총동맹’을
발족시킨다. 불교지를 인수하여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불교와 문
학, 독립운동으로 치열한 삶을 살
았다. 1933년 선사는 여러 지인들
의 도움으로 성북동에 심우장을
짖는다. 총독부 쪽을 보기 싫다는
이유로 북향으로 지은 심우장은
선사의 마지막 수행처가 된다. 선
사는 이곳에서 많은 문인, 독립운
동가, 스님들과 교류하며 조선 독
립의 그날만을 생각했다. 선사는

그리도 바라던 해방을 한해 앞두
고 사바세계와의 인연을 다하고
입적한다. 미아리 화장장에서 다
비를 마친 후 망우리 공동묘역에
안치된 선사는 한 생을 불교와 민
족독립을 위해서 산 위대한 선각
자였다. 특히 선사의 업적은 불교
개혁에서 두드러진다.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산중불교, 승려중심
의 불교를 도회지불교, 대중불교
로의 전환을 역설하였다. 
그의 외침은 현재의 불교계가

다시 되새겨야 할 중요한 대목이
다. 한편 선사의 뛰어난 문학성은
『님의 침묵』을 통하여 근대 한국
문학의 큰 획을 그었다. ‘님’이라
는 대상의 보편성을 통하여 민족
정서의 확대와 정한을 구체화 하
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시조, 한시, 소설 등

다방면에서 우리 민족의 혼과 정
서를 노래한 뛰어난 예술가였다.
선사는 실천하는 민족지성이었다.
그가 추구했던 생명에 대한 존엄
성과 평화와 평등사상이야 말로
인류가 귀의해야 할 불교의 요체
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언제나
살아있는 시대정신이며 또 세대를
뛰어 넘고자 한 선각자의 모습이
기도 하다. 
해마다 8월이면 강원도 인제 백

담사 만해마을 일원에서‘만해축
전’이 열린다. 선사의 정신을 가
장 잘 구현한 실천가들을 위한 만
해대상과 유심문학상을 시상한다.
전 세계에서 만해의 사상과 문학
의 세계를 체험하기위해 모여든
다. 만해 선사의 생명에 대한 존
엄성과 평화와 평등사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된다. 

인제 만해마을=김종열 기자

만해선사 그가 꿈꾸던 세상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평화와 평등이 뿌리내린 세상이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리의세계, 불보살의 세계
만다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장엄한 불보살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구성표
▲ 태장계만다라, 금강계만다라 set

33cm×33cm(액자포함) (30,000원)
▲ 가정다라니 46cm×27cm(액자포함) (27,000원)

<태장계 만다라>

‘대일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대자대

비이신 부처님의 마음을 모태에 비유

하고 그 모태안에서 인간의 불성을 성

장시켜 나가는 활동을 그림으로 나타

낸 것입니다.

태장계 만다라는 중앙의 중대팔엽원

을 중심으로 12대원으로 구성되어 있

고 불보살, 명왕, 제천, 신등 모두 414

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강계 만다라>

‘금강정경’에 근거하여 그려진 중

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

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금강계 만다라는 중앙의 성

신회를 중심으로 9개의 작은 만다라

로 구성되어 있고, 불보살, 명왕,제천,

현겹천불등 모두 1,461존이 모셔져 있

습니다

“문명(文明), 풍요, 공해 같은 개념과 상관없는 내 나
라가 지닌 고유한 전통과 특색을 보존하고 싶다. 아름
다운 우리 강산을 나의 아들 정일(正逸)이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우리 겨레가 마음 깊이 지니고 있는 마
음속의 풍요로운 조국을 나의 사진을 통해서라도 그대
로 전해주고 싶을 뿐이다.”(주명덕, 1981)
우리나라의 전통적 삶의 환경과 공간을 테마로 사진

을 해온 작가 주명덕이 자신의 작업 목적을 밝힌 글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주명덕은 1960-70년대 경제 성장
과 개발의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
옥과 건축, 지형적 조건을 테마로 사진 기록 작업을 하
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작가에게 조국(祖國, Motherland)은 어머니의 고향이

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미학이었다. 
조국의 원형을 사진으로 기록해 미적 가치를 더하고

문화의 유산으로 남기는 일은 사진가인 그가 할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작업의 화두이자
테마인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한국의 역사와 6.25를
통해 폐허로 변해 버린 환경, 산업화 과정 속에서 사라
져 가는 전통문화에 대해 느꼈던 비애감은 조국의 공간
이 더 많이 사라지기 이전에 기록해야 한다는 당위로
작가를 이끌었다.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특정 대상이 아닌 한국

의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대상을 선별하
는 데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런 결과로 근대사의 질곡
속에서 피폐해지고 사라져간 한국의 전통 공간은 주명
덕의 사진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전통에 대한 존중을 말하기는 쉽지만 현실 속에서 전

통을 고수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 전통적인 주거
공간은 그의 사진을 통해 아름답게 기록, 보존될 수 있
지만 그 공간들은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적 공간과 같이
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편의를 추구하는 현대적 생활과 서구문화가 던져준

달콤한 실용주의 속에서 전통의 공간은 향수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간은 비록 실생활에서는 불편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미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아
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복원하는 것이 주명덕 사진의 목적이

며, 도달점이다. 이번 전시는 주명덕의 한국 전통 공간
에 대한 미의식과 기록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문의：대림미술관 전화 02-720-0667, 입장료 성인 5천원

시대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
‘조국,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 주명덕 사진전

만해축전특집

총기 41년 (서기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제146호

이 글은 화령 교육원장이 지난 12월 22일부터 2�5일 까지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국제불교도우의회�(�W�B�F�) 대만지부 주관의 제2회 세계불교기업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한 논설을 요약한 것이다.

학 술 

환경보호를 위한 불교도의 실천 방안
불교 총지종 중앙 교육원장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신입 종무원 공개채용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은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을 공개 채용합니다.

불교총지종 통리원

■ 모집분야 �: 일반행정직�/홈페이지관리�/사회복지사�/종보기자

■ 모입인원 �: �o�o명

■ 근무시간 �: 주�5일근무제

■ 자격조건 �: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만�30세이하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불교관련 경력자�, 불교관련 학과출신. 불교신자�,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기타 자격증

■ 급여조건 �: 통리원 내규에 따름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통리원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2차 면접

■ 접수마감 �: 2012년 1월 �31일

■ 접수처 �:  �(1�3�5�-�9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불교총지종 통리원                   

�(�t�e�l �: 02�-�5�52�-10�80�~�3�)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주방 생활가구 전문회사 화영기업(주)

‘나무촌’ 관리실장 박인자입니다.

틀에 얽매인 사고가 아닌 미래지향적 창조적 사고와    
신뢰만이 생존의 기틀이란 신념아래 여래‘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곳
은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씽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도어만 교체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곳면 거물대리 2�9�9�-1

상담전화�: �0�3�1�-�9�8�3�-�3�5�2�4�,�3�5�6�0 팩스�:0�31�-�9�8�3�-40�80 
핸드폰�: �0�1�1�-�7�0�6�-�4�0�8�0  홈페이지�:�w�w�w.�n�a�m�u�c�h�o�n.�c�o�m

여러분들의 노후는 든든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의료실비, 종신 보험 등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설계해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화랑대지점

파이넨셜 컨설턴트 강경민�(총지사 교도�)

상담전화�: �0�1�7�-�3�2�5�-�4�2�4�8

아구찜, 꽃게찜, 간장게장 전문점

풍원�(豐元�)

정성으로 만든 음식을 대접합니다. 

모든 분들을 최고의 �V�I�P로 모시겠습니다.

단체 및 연회석를 갖추고 

여러분들의 모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4�(오금초등학교 맞은편�)

예약전화�: �0�2�-�3�4�0�1�-�5�9�1�9

생각더하기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기획, 분담, 자비, 인쇄, 출판등

출판의 모든 형태를 수준있는 편집인들과 디자이너들이   
각 분야에서 성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수준있는 대필, 윤문 작가 보유

3. 법보시용 서적제작

법어집�, 법문집�, 찬불가집 각종 경전류 발간

�T�E�L �: �0�7�0�-�4�2�4�9�-�1�9�8�7   �w�w�w.�m�i�n�d�p�l�u�s�b�o�o�k.�c�o�m

진언행자 생활광고


